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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

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 본

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

운 에너지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新)에너지 전략을 고찰했

다. 먼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패권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패권 구도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지정학 요인

이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셰일 에너지 개발에 따른 미국의 위상 변화와 

대외정책, 특히 중동 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둘째, 대체에너지 중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비중과 기술력 변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대체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있어 새로운 행위자의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관련 이슈다. 기후 문제에 대한 글로

벌 정치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도입은 글로벌 에너지 관련 투자와 금융에 새

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강조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수소경제 추진계획과 동북아 에너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략 2035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제 에

너지 정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 에너지 생산단지(complex)의 지리

적 전환, 아ㆍ태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비중 증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

술 자립, 글로벌 차원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수소경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 

마련 등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수소 에너지 전략도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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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축소된 유럽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동북아 지역에서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본질상 전 세계

적인 그린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원유, 가스, LNG 

등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제3장은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전략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 진행 현황과 주

요 성과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 

국가들의 대러 에너지 정책 방향과 수소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정책 이슈에 대

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은 최근 들어 활발해졌다. 전체 LNG 수입에

서 러시아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2018년 1.8%, 2019년 4%, 2020년 

7.3%)되었는데,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러시아 야말(Yamal) LNG 수입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PNG를 수

입하는 국가이며, 2020년 기준 전체 PNG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

중은 8.6%를 기록했다. 중-러 간 천연가스 협력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가시화된 2014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는 대내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미-중, 미-러 갈등 등에 따른 양국간 전략

적 협력 필요성 확대와 그에 따른 양국 정상 및 고위급의 상호 이해) 및 대외적

(천연가스 분야의 양국 정책 및 에너지 수급 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성 확대)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최근 중국은 자본 투입만이 아닌, EPC(설계

ㆍ구매ㆍ시공) 사업관리 및 기술 분야로도 대러 천연가스 협력 범위를 확대



국문요약 • 5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2020년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 순배출 제로’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수입노

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2018년 

1월 󰡔북극정책백서󰡕를 발간하고 북극항로 이용과 북극자원 개발 및 인프라 시

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1년 최

초로 8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

력발전) 및 원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산업 선점 노

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외에 

원전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원전은 중국 동부와 동북부 지역의 탄소배출 저

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극동 사할린 2 LNG 생산량(연간 960만 톤 생산)의 약 60%를 수입하

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협력 국가다. 특히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이 개

발주체로 나서는 가운데 전후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JOGMEC, JBIC, NEXI 

등)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세계 1위 

LNG 수입국으로, LNG 공급노선의 다각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러 천연

가스 협력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추진되어온 배경은 양국간 전략적 수요

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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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은 확립된 탈탄

소 기술로서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 에너지 개발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최근 일본과 러시아는 탈탄소화에 대응

하기 위해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LNG 생산,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ㆍ연료 암모니아 개발 등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9월 2일 일본(경제산업성 장관)과 러시아(에너지부 장관)는 재생에너

지, 수소, 연료 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탄소 재활용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협

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한-러 에너지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우리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러 에

너지 전략은 석유 부문의 탐사와 생산(E&P), 석유 도입보다는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연결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플랜트 관련 분야 진출, 전력 

분야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남ㆍ북ㆍ러 전력 계통망 연결과 

전력 도입을 통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이 대러 에너지 전략의 주요 이슈

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전력과 연계된 시베리아 횡단-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수송망 연결 및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등과 같은 비에

너지 분야와의 연계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대러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ㆍ소 수교 초기부터 크게 주목받는 분야

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반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 외에 두드러진 성과가 사

실상 없는 상태다. 가스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구매와 판매에 기초한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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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시장

의 변화를 반영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가치사

슬의 통합 차원에서 양국간 전략적 교차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가스 등 에너지 채굴, 정제, 판매까지 전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특

정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야말 LNG, 동시베리아 PNG의 구매에 한정하지 말고 가치사슬 구축의 파트너

로서 상호보완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

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LNG 플랜트를 통해 암모니아와 

메탄 등을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천연

가스 협력의 파생분야로 수소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러 에너지 신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신에너지 동반자(New Energy Partnership)’ 협

력협정 체결,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전통 및 신규 분

야에서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에너지와 다른 산업 부문의 연계 협력방안 구상, 

에너지 대전환 관련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방

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고려와 

결단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개최를 통

해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상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

계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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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90년 수교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다방면에서 발전시켜왔

다.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외교 및 경제 지평의 확대는 북방정책의 

핵심 목표였으며, 한국기업의 동구권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북

방정책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020년 한ㆍ러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중점 협력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새로운 대내(저성장, 디지털과 그린 등 산업 및 경제구조 대전환) 및 대외(코로

나19,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ㆍ중 전략경쟁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하

고 미래 30년(2020∼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2008년 한국

과 러시아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의 발전 수준을 격상하는 데 합

의한 바 있지만,1) 현재까지 실제적 차원에서 양국관계의 발전 수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역과 인적 교류의 규모는 전반

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2)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은 거의 부재했

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핵심 목

표로 삼고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 협력방안을 모색할 시점에 있다.

주지하듯이, 러시아는 세계적인 천연자원 대국 중 하나다. 러시아의 경우 대

외경제 부문에서 에너지 자원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영기업 대부분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더

불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과 중

국의 경우도 대러 관계에서 에너지 협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심

1) 「한ㆍ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7).

2) 1992년 기준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양국간 교역액은 2019년 223억 달러를 달성하며 큰 폭의 증

가세를 나타냈으며, 2014년 비자 면제협정을 기점으로 인적 교류도 크게 활성화돼 2019년 양국간 관

광객 수는 77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러 수교 30주년, 어떤 진전 있었나」,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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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대외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자국의 에너지 전략을 시기별

로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최종 승인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를 통해 미래 에너지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에너

지 전략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자원 수출에서 아

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3)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북극지역에서 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

했는데, 2017년 야말 LNG 수출이 그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2019년에 새롭

게 발표된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 독트린’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

ㆍ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LNG 공급량 확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4)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북아 주

요국인 중국과 일본도 대러 에너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양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한ㆍ러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의 시기를 돌아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 전략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실상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과 러시아 간에도 에너지 협력 

사례는 존재하고 있다. 사할린-2 프로젝트 덕분에 러시아의 한국 석유시장 점

유율은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 한국가스공사는 러시

아로부터 연간 150만 톤의 천연가스(LNG)를 수입 중이다.5) 그러나 이를 제외

하면 에너지 관련 다른 장기 계약은 부재한 상황이다. 상술한 것처럼 러시아와

의 전략적 관계 발전에서 에너지 협력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있어서 새로운 대러 에너지 협력방안 마련은 

3) 이주리(2015), p. 3. 

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3 мая 2019 г. № 216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Доктрины энергетич
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법령자료. 

5) Andrey Kovsh(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교수), 인터뷰 내용(2020. 1. 15,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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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현재 한국은 저탄소와 기후변화 등 에너지 전환,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

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사적 도전과제에 직

면해 있다. 특히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자원 수급의 다각화 및 안정화, 한반도

와 러시아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북방정책의 내실화, 미래 청정에너지

(신재생, 수소 등) 개발에 근거한 신성장동력 구축 등 전략적 차원에서 대러 에

너지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

너지 협력은 기본적으로 대내적(한국의 에너지 수급 계획) 및 대외적 요인들(국

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및 수요 변화,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과 LNG 수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방안 중 천연가스와 수소 부문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 분석에 집

중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

의 핵심 변수들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봤다. 둘째,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

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방안 마

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연구 내용을 

종합해 한국의 대러 신에너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푸틴 4기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 방향을 고려한 한국의 대러 천연가스 

및 수소 부문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을 위한 핵심 사안

이며,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확대와 북방정책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유용

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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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상술했듯이 본 연구는 21세기 국제 에너지 시장과 유라시아 지정학 변화에 따

른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에너지 대전

환의 시대 한국과 러시아 간 실질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특별한 강

조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국제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

지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했다. 특히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에 제시된 대외적 도

전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 수립 

배경과 핵심 목표, 정책 방향과 주요 협력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둘째,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전략의 추진 배경

과 목표, 기본 방향과 특성, 협력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의 주요 성과와 핵심 특징을 고찰했을 뿐 아니라, 탄소

중립 시대 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방향을 분석했다.

셋째,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을 평가하고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

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

업을 토대로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러시

아 간 에너지 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검토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 요인, 한

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수급 계획,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과 LNG 수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의 종합적 분석과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주요 연구 추진 방법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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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차 및 2차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정보 분석 및 통계조사를 실시

했다.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 작업 진행을 토대로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수집 및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적합한 방향 수립은 물론, 내용 구성의 체계성

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을 실시했다. 국내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해외 

관련 인사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대면 및 비대면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함과 동시에,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6) 이와 함께 연구진이 러시아 현

지 출장을 통해 가능한 한 현지 시각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힘썼다. 

셋째, 러시아 현지 에너지 전문가를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이를 토대

로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대한국 협력 수요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

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러시아의 에너지 이슈와 관련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2013년 이기현, 김장호, 제성훈이 작성한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이라는 연구이다.7) 이 보고서는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차원에서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협력 요인, 경쟁과 갈등의 지

정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 의

6) 국내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 러시아 현지 에너지 전문가, 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전문가 등 총 1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비대면 및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성진석(한림대학원대학교 연구

교수), 노진선(JS Roh Consulting 대표), Sergey Lukonin(러시아과학원 IMEMO 중국센터장), 

Alexander Klimentyev(러시아가스연맹 LNG 및 가스 화학 팀장), Maria Belova(러시아 VYGON 

Consulting 연구팀장), Guo Xiaoqiong(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ㆍ동유럽ㆍ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

위원) 등이 참여했다. 

7) 이기현, 김장호, 제성훈(2013), pp.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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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역할을 도출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2018년 김정기, 강명구, 이상준이 저술한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한

러 천연가스 협력의 가능성 및 제약요인｣이라는 연구이다.8) 이 학술 논문에서 

저자는 러시아 에너지 안보 독트린과 에너지 전략의 기본적 내용과 특징을 분

석하면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구상에 기초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천연

가스 협력의 가능성과 제약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2015년 신범식이 단독으로 집필한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과 동

북아 국가들의 대응｣이라는 연구이다.9) 이 논문에서 저자는 푸틴 집권 3기 러

시아 에너지 외교정책 방향의 변화 배경과 전략적 함의를 고찰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에 대한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대응을 에너지 국제정

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2017년 성원용이 저술한 ｢러시아 에너지 수급구조와 에너지 산업의 

발전 전망｣에 대한 이슈 브리프다.10) 이 연구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요와 생산

구조, 국제 유가 하락과 에너지 산업의 변화, 에너지 수출 다각화 전략과 중ㆍ

러 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분석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에너지 산

업 발전을 전망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다섯째, 2016년 세르게이 니코노로프(Sergey Nikonorov)와 윤영민이 발

표한 “The Energy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다.11) 이 논문에서 저자는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에너지 협력 모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 동학,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와 수입 

패턴 변화, 에너지 공급과 수요 구조의 상호 보완성 및 의존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8) 김정기, 강명구, 이상준(2018), pp. 33~63.

9) 신범식(2015), pp. 229~273.

10) 성원용(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5).

11) Nikonorov and Yoon(2016), pp. 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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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

별성을 갖는다. 

먼저 연구 내용 측면에서의 차별성이다. 앞에서 소개한 기존 연구들은 이전 

시기의 국제 환경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에너지 협력 기회

와 가능성을 고찰하거나,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 관련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

면서 러시아 에너지 중장기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더 나아가 이 보고서는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

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해 주요 성과와 과제 분석 및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에 기초해 한국의 대러 신에너지 협력방안을 제시

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 연구 추진 방법에서의 차별성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에너지 중장기 전

략에 대한 최신 정부 문건 및 기타 공식 문헌자료들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아울

러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 요인과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들을 조사 및 분석했다. 이 밖에도 국내외 러시아 에너

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러시아 현

지 출장을 통해 관련 기관 에너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대한국 협력 수요를 파악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추진함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는 푸틴 집권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 

및 발전, 북방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

께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는 국제 에너지 시장 환경의 변화 요인과 동북아 주

요국의 대러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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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국제 환경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

어떤 분야에서든 패권이 변화하려면 패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패

권을 유지해왔던 에너지 분야에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현재 새로운 에너지 패권 지도는 지정학, 셰일 등의 신기술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려지고 있

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변화는 에너지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공급과 수요의 

변화를 촉발하며 자본의 이동은 물론이고 군사적 개입과 대립의 구도에도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요소들은 에너지 패권을 좌우해왔던 주요 행위자들에

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

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이란 등으로 상징되는 공급국(산유국)들과 한

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입국들이 만들어 온 에너지 패권의 구도는 20세

기 석유문명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패권 지도가 20세기 말

부터 서서히 변화하더니 21세기 들어 새로운 방향성을 보이며 구체적인 모습

으로 재차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패권의 흐름이 어떤 모습으로 구조화될 지 현시점에

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신에너지 패권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의 흐름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

하는 미국의 위상 변화와 대외정책, 특히 중동 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 특히 셰일 에너지의 출현은 글로벌 석유 및 가스 공급 능력과 시장에 큰 변

화를 불러일으켰다. 둘째는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대체에너지 중 재생 가능 에

너지 자원의 비중과 기술력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다. 태양광, 풍력과 수소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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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새로운 기술과 대체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있어 새

로운 행위자의 출현을 촉발하고 있다. 셋째는 기후에 대한 글로벌 정치의 새로

운 인식과 제도의 도입이다.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등의 도입으로 상징되는 

제도상의 대변혁은 글로벌 에너지 관련 투자와 금융에도 큰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가. 기술의 발전과 지정학 변화에 따른 에너지 패권 구도

셰일 혁명을 촉발한 새로운 기술과 금융의 결합,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에

너지 생태계의 공급과 수요 구조 변화는 에너지와 연관된 지정학을 변모시키고 

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중동 지역의 위상 변화와 중국의 글로벌 파

워 급부상,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유럽과 아시아 시장 동시 공략 

전략 등은 미국의 대외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패권 구도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대외 환경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대외안보 전략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당연하게도 다른 나라의 안보 전

략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세기에 미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해상 수송로 안전

(sea lane defense)’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12) 미국은 해양 국가이므로 

자국의 번영과 안전은 바다에 기초한다는 논리가 미국 해군과 안보 전략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을 이야기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의 해상 수송로

(Sea Lane) 안전 확보는 자국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때문에 미국은 기본

적으로 중동의 에너지 자원과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안보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

12) “Advantage at Sea-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 Domain Naval Pow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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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첫째는 1991년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다. 소련의 해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러시아

의 에너지 공급 증대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시장 및 안

보 전략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전략도 근본

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동안 미국은 소련과의 이념 및 체제 경쟁을 

위해 안보 및 경제적 부담을 추가적으로 감수해왔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동맹

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

고립주의 정책과 미군철수를 내건 해외미군 주둔비용의 전가는 이런 새로운 환

경을 반영한 가장 극단적인 최근 사례 중 하나다.13) 

둘째는 에너지 채굴과 관련해 수압파쇄법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위상 변화를 초래한 혁명적 변화로 흔히 

‘셰일 혁명’이라고 명명된다. 셰일 혁명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셰일 층에 

위치한 에너지 추출 기술의 발전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에 쏟아져 나온 셰일 에

너지의 막대한 공급량이 초래한 에너지 수급 균형에 대한 변화의 압력이다. 미

국은 셰일 에너지에 힘입어 미국의 에너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14) 다

시 말해서 미국은 더 이상 석유와 가스의 안전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

족할 수 있는 국가로 급부상했다. 그 결과 미국은 셰일 혁명에 힘입어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순 석유 수출국(net oil exporter)이 되었다.  

13) Kupchan(2020), pp. 1-456. 

14)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저작들이 있다. 셰일 에너지 추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미국 내에

서는 셰일 혁명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Butkiewicz(2012), pp. 1-5; Aruga(2016), pp. 1-5 등이 있다(관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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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의 셰일 에너지 생산량 증대 추이(예측)

(단위: 백만boe/d)

자료: “The American Shale Revol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재인용.

이런 변화는 세계 에너지 공급원이었던 중동 지역의 중요성을 크게 약화시

켰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감축한다는 

원칙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했으며,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공

언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추진한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은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 정책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트럼

프 행정부를 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15) 

중동 주둔 미군의 수는 이러한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

례다. 미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한때 20만 명을 

훌쩍 넘었던 중동 지역 주둔 미군의 수는 2019년 6월 기준 약 6만~8만 명 정

도로 크게 줄어들었다.16) 

15) Wittes(2021. 1.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16) USA Fa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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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동 주둔 미군 및 민간 군사요원 규모

(단위: 명)

자료: USA Fa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미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 저하와 신고립주의 분위기는 중동의 역학관

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된 미국과 사우디아라

비아 간의 전략적 동맹에 대한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소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점점 간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17) 

2021년 8월 31일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을 완료한 

바 있으며, 예멘 내전도 조만간 끝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

국의 예멘 개입을 줄임과 동시에, 유엔 등 국제사회와 중동 국가들에게 평화협

상의 책임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결정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중

동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게 되면, 미국과 세속 동맹을 맺고 ‘석유와 

안보의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친미 노선을 택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도 변

17) 김석환(한국외대 교수),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4. 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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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개연성이 있다.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친미 노선을 벗어나게 

되면,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18)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에너지 전환과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두 국가의 상호 경쟁과 견제가 첨예화되면 이 또한 중동 정세와 국제 에

너지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갈등의 모습은 이미 예멘에서 공조하

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스라엘과의 수교 문제, 카타르와의 복교 문제

로 갈등을 빚는 동시에, OPEC 차원의 정책 조율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

면서 점점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7월 5일 OPEC의 합의 결렬은 

크게는 대미 전략과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리고 중동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경쟁이 만들어 낸 결과다.19) 사우디아라비

아와 UAE는 예멘 전쟁, 카타르와의 단교 등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정책적 공조

를 유지했다. 사우디의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과 UAE의 빈 자에

드(Mohammed bin Zayed)는 ‘브로맨스(bromance)’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동에서 강력한 유대를 과시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탈(脫)석유화를 

본격화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과 ‘사우디 비전 2030’을 적극 추진하면서 

UAE와의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을 진행하면서 최근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2024년까지 중동 현지 본사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우지 않으면 정

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자유무역

지대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는 UAE 경제에 대해 즉각적

18) 김석환(한국외대 교수), 제주평화연구원-중동산업협력포럼 공동학술회의 발제 내용(2021. 3. 26, 

제주).

19) 물론 사우디와 UAE는 물밑 협상을 이어가 2021년 7월 14일 UAE의 생산 기준선 상향과 쿼터 확대를 

허용해주는 대신 감산 합의 만료 시한을 2022년 4월에서 8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UAE의 찬성

을 얻어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중동의 정세 변화와 에너지 변환의 시대를 맞아 산유국들끼리의 이

해관계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우디와 UAE의 대립과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Ghantous and Rashad(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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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이었다.20) 이처럼 양국간 경쟁은 중동에 진출한 외국 

자본과 인적 자본을 놓고 앞으로도 격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중동 지역 맹주 쟁탈전이 격화된다면 

중동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미 예멘과 수단 등지에서 이

러한 충돌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맹주(盟主)의 지위를 노리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중동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글로

벌 에너지 사슬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중동의 바닷길, 에너지 수송

로의 안전을 책임지던 미국의 군사력이 이 지역에서 약화되거나 철수하게 된다

면, 아시아 국가들은 추가적인 안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21)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부담과 관련해 미래를 가늠하게 할 미묘한 변화

가 발생했다. 이는 본질상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연관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탈레반의 세력

이 급격히 확산하자,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2021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급파했다.22) 

이들은 모두 아프가니스탄 접경국가이자 중국의 일대일로(육ㆍ해상 실크로드) 

상의 핵심 협력 국가들이다. 아프간 정세 불안이 이웃한 중앙아시아 국가들(투

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로 번질 경우 중국은 에너지 안보 확

립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이 국가들은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임과 동시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수송관) 통과국이

기 때문이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중국은 에너지 안보 확립

과 자국의 일대일로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평화 유지 및 테러리즘과의 투쟁

20) “Explainer: UAE and Saudi Arabia’s spat over OPEC oil production”(2021. 7.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1) 김석환(한국외대 교수),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5. 7, 세종).

22) “Chinese foreign minister talks energy in Central Asia but Afghanistan casts a shadow 

over meetings”(2021. 7.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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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분으로 내걸고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 병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자국의 영향력 및 

이해지역(Sphere of interest)으로 간주해 온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미묘

해질 공산이 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중앙아시아 지대를 놓고 테러리

즘과의 투쟁에 공조하는 형식으로 미묘한 협력의 물꼬를 틀 개연성 역시 존재

한다. 만일 상황이 이런 형태로 전개된다면 미국, 러시아,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놓고 벌이는 세력 균형의 접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놓고 3국 사이에 신

경전과 주도권 쟁탈전이 격화될 수 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할 경우 3국간의 긴

장이 보다 첨예하게 고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실

질적 권력 주체인 탈레반과 협력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야기된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정세 변화는 

이처럼 복합적이며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중

동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산

업 경쟁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극

단적으로 나빠지지 않는 한 러시아산 에너지와 옛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및 중

동산 에너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 국가들의 현실

은 유럽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난 세기 자신들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중동

에서의 에너지 조달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중동의 공급 안정성을 기존처럼 확보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미국산 셰일,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에

너지를 확보하고 복합적인 새로운 에너지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중국 에너지 전략 2020(2020年能源工作指导意见)’23)을 통해 ‘에너지

의 효율성’ 강조에서 ‘에너지 안보’를 제1의 과제로 삼는 정책(坚持以保障能源

安全为首要任务)으로 회귀했다.24) 지정학적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23) ｢国家能源局关于印发《2020年能源工作指导意见》的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4). 

24) “China’s Energy Strategy 2020: Shifting Focus & Future Directions”(2021. 7. 1),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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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공급사슬 구축 노력은 당연히 동북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안보 부담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동산 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기존처럼 확보하려

면 미국이 책임졌던 이 지역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안보적 리스크를 키울 뿐 아니라 

막대한 지출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원유(原油) 확보와 수송의 안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 중국이 대립할 가능성의 여부다.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통

항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관련국 사이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럴 경우 과연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이 결정적으로 훼손되거나 도전받

을 때까지 최대한 중립적 위치를 점하다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는 정책을 택할 

것인가?

미국은 현재 쿼드(QUAD) 체제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안정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25) 하지만 

미국은 전면적 충돌보다는 전략적 인내의 모습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개입, 특

히 단독적인 개입은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측은 바이든 정부 들어 대중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미 국가안보위원회(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 러시 도시

(Rush Doshi)의 책, 󰡔기나긴 게임: 미국 질서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거대한 전

략(The Long Game-China’s Grand Strategy to Displace American 

(검색일: 2021. 7. 16); Meidan(2019), pp. 2-6. 

25)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 및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힌 바이

든 행정부의 8대 외교정책 우선 과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3월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8대 외교정책 우선 과제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단 및 세계 보건 안보 강화 △ 경제위기 극복 △ 민주주의 회복 △ 이민정책 

개선 △ 동맹 및 우방 재복원 △ 기후변화 대처 △ 기술 우위 확보 △ 중국 대응이 포함됐다. ‘안보전략 

잠정 지침’에서도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라고 칭했다.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 시험대는 중국”... 美 

외교정책 기조 드러났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제2장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에너지 전략 • 33

Order)󰡕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의 적대세력(adversary)

이나 적대세력의 연합(coalition of adversaries)―나치 독일이나, 제국주의 

일본, 소련 등―이 미국 GDP의 60%에 이른 적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유일한 

예외다”라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경쟁 전략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

는 또 “(중국을 다루는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둔화

(blunt)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 중국의 야심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상처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26) 

즉 미ㆍ중 전면 대결보다는 동맹과 함께 중국을 사안별로 압박하고 경쟁해서 

중국의 힘을 꺾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미국의 과거 포용정책이 중국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듯

이, 트럼프의 대결적 대중 정책 또한 과거 정책보다 더 효율적이었다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 포용과 대결 양극의 중간 정도에서 좌표를 정하게 될 바이든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미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게 되면서 중동에 대한 에너지 무역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동북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출 경쟁력은 상대적

으로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런 배경 아래, 전통적으로 중동산 에너지가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와 미국산 에너지가 시

장 쟁탈전을 벌이게 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나.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패권 구도 

20세기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대응 또한 

에너지 패권 구도를 바꾸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도입

은 국가 정책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기업들의 경쟁

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계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26) Doshi(2021),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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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과 연계한 자금 운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 블랙

록과 뱅가드, UBS, 피델리티 등 ‘기후변화 행동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자산운

용사들은 기후변화를 고려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에너지 기

업들을 압박하고 있다.27) 이러한 분위기는 2021년 5월 로열더치셸과 2021년 

6월 엑슨모빌 사건으로 현실화됐다. 

2021년 5월 로열더치셸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글로벌 에너지 업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을 받았다. 네덜란드 법원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정도 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28) 이는 역사

상 처음으로 법원이 기후위기 대응 목표에 따라 기업에 탄소 배출량 절감을 명

령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제 로열더치셸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는 실

행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엑슨모빌도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압박에 굴복했다. 2021년 6월 엑슨모빌은 탄소중립 대책을 요구해온 소규모 

헤지펀드 ‘엔진넘버원’에 이사회 의석을 내줬다. 엔진넘버원이 엑슨모빌에서 

보유한 지분은 단 0.02%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엔진넘버원은 ‘기후변화 행

동주의’를 지지하는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지원을 확보하고 있었

다. 엑슨모빌은 이들의 압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이사회 의석 12석 중 

3석을 엔진넘버원에 넘기게 됐다.29) 

이처럼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두 곳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 분위기

에 휩쓸려 그들의 탄소 배출 전략에 일대 수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업계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엑슨모빌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

27) “Engine No. 1’s big win over Exxon shows activist hedge funds joining fight against climate 

change”(2021. 5.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석탄연료 쓰는 

기업 주식 속속 처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8) “Shell: Netherlands court orders oil giant to cut emissions”(2021. 5.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탈탄소 압박에…벼랑끝 몰린 석유공룡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29) “Engine No. 1 extends gains with a third seat on Exxon board”(2021. 6.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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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다시 말해서 2025년까지 석유ㆍ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16년 대비 15~20% 줄이고, 경유ㆍ가스전에서 나오는 잉여 가스를 태우는 

‘플레어링’을 2030년까지 전면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략을 밝힌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행동은 이제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30) 엔

진넘버원과 블랙록 등 기관 투자자들은 엑슨모빌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탄소

중립을 약속한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나 로열더치셸 등 다른 정유 대기업

들의 행보에 뒤처진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구해왔다.31)

블랙록은 2021년 1월 ESG(환경ㆍ책임ㆍ투명경영) 요소를 자산 운용에 적

극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블랙록은 석탄 연료를 사용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처분했다.32) 영국 자산운용사 사라신앤드

파트너스는 2020년 더치셸 보유 주식 중 20%를 매각하면서 탄소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퇴직연금펀드로 꼽히는 뉴욕주 퇴직연금

펀드는 2020년 말 화석연료 업체들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목표 감축 계획

을 담은 파리기후협약을 실현할 경영 계획을 4년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33) 이제 탄소 감축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동 계

획은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석유ㆍ가스 업계에는 대단히 큰 위협 요인이다. 이들이 에너지 업계에 대

한 투자금 회수 및 주식 매각 등 실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자본 이동과 투자 패턴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석탄연료 쓰는 기업 주식 속속 처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31) 「탈탄소 압박에…벼랑끝 몰린 석유공룡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32) “World’s biggest fund manager vows to divest from thermal coal”(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석탄연료 쓰는 기업 주식 속속 처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탈탄소 압박에…벼랑끝 몰린 석유공룡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33) “New York State Pension Fund Sets 2040 Net Zero Carbon Emissions Targe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0);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석탄연료 쓰는 기업 주식 속속 처분」,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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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글로벌 에너지 회사 탄소배출 비중

자료: 「탈탄소 압박에…벼랑끝 몰린 석유공룡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이런 분위기는 RE100(필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서약)

에 동참을 요구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후 그룹(Climate Group)’에 

따르면 현재까지 RE100(필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서약)

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3M, 구글, 에어비앤비, 애플을 비롯해 317곳이나 된

다.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도 있다. 구글(2017), 페이스북(2020)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풍력ㆍ태양광 단지 등과 계약을 

맺으면서 RE100을 이미 달성했다.34)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은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의 가

치사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납품하는 수많은 부품 협력

사들도 자신의 공급망과 제품에 RE100을 달성하라는 글로벌 기업의 압박을 

34) “RE100 Memb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구글, 100% 재생에너지 사용… 애플, 협력

사까지 脫탄소 요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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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사례가 있다. 애플은 2020년 7월 “2030년

까지 전체 공급망과 제품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35) 이러한 정책

을 통해 애플은 하청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에 동참하지 않으면 납품을 포기하라

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 TSMC, 일본 소니, 한국의 SK하이닉

스 등 전 세계 24국 109개 업체가 애플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

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소니는 2020년 12월 일본 정부와 면담을 갖고 “일본에서는 재

생에너지를 얻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일본을 떠날 수밖

에 없다”고 말했다.36) 또한 독일 BMW도 부품 회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 정부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은 임기 첫날인 2021년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파리기후협약

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을 제출하도록 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협약 참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자국이 얼마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지를 천명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4월

에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은 NDC 목표치를 상향하는 발표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량을 50~52% 감축하겠다”고 목표치를 상향시켰다. 미국이 2016년 파리협약 

체결 당시 약속한 감축 목표(NDC)는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26~28% 수준

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EU는 1990년 대비 감축 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올렸다. 일본은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캐나다는 2005년 대비 30%에

35) “Apple commits to be 100 percent carbon neutral for its supply chain and products by 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36) “Sony warns it could move factories over Japanese energy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구글, 100% 재생에너지 사용… 애플, 협력사까지 脫탄소 요구」(2021. 6. 2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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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0~45%로 상향시켰다.37) 

세계 주요국의 감축 목표 상향은 이미 산업계의 요구와 변화 압박에 대한 제

도적 차원의 대응이다. 앞으로 개별 산업계, 특히 에너지 업계에는 엄청난 압박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

임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대출

이나 투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에너지 경제 및 금융분석연구소(IEEFA)에 따

르면,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50개의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북극해에서

의 신규 시추 등에 대한 금융을 중단하거나, 기존 석유 및 가스전에 대한 추가 

금융 대출 중단 혹은 신규 대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38)

그림 2-4. 석유ㆍ가스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신규 투자 금지 관련 추세

(단위: 개)

자료: “IEEFA: From zero to fifty, global financial corporations get cracking on major oil/gas lending ex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37) “NDC Announcement and Climate Summit”(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세계는 

탄소배출 감축 ‘숫자’ 경쟁중…전문가 “실현 가능한 수단부터 확보”」(2021. 6.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38) “IEEFA: From zero to fifty, global financial corporations get cracking on major oil/gas 

lending ex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제2장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에너지 전략 • 39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이제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

슬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 구조와 성격을 바꾸고 있으며, 국가의 제도와 산업 

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당장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중대한 도전

으로 다가온다. 일례로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을 내린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에너지 소비가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다른 산업 분야(농업, 

운송, 광업 등)에도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분야의 기업들도 석유ㆍ가

스 회사들처럼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권과 역외 문제에 

대한 개입 등을 놓고 금융 제재를 가하던 과거의 방식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대

응 노력이라는 새로운 압력이 국제 정치에도 도입되고 있다. 2021년 5월 27일 유

럽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러시아의 북극 LNG(Arctic-2) 프로젝트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투자를 중단하라39)는 요구를 내놓았다.

다.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 움직임과 산유국의 입장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탄소중립(Carbon Neutral) 선언은 대부

분 2050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에너지 수출이 국가의 주요 외화 가득원인 러

시아 등 에너지 강국에게는 엄청난 도전 과제다. 특히 러시아는 주요 수출시장

인 유럽연합(EU)과 중국이 탈탄소를 가속화할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EU는 2023년까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온실

가스 감소 노력이 부족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실질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구

조라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영향이 무척 큰 사안이다. EU 집행위는 1단계

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

으로 적용을 시작하고, 다른 수입품에 대해서도 탄소세 부과를 확대해 나갈 계

39) “EU reps call on state-backed lenders to halt investment in gas project in Russian Arctic”

(2021. 5. 25), 온라인 자료; “European Parliamentarians Demand End to Investment in Russian 

Gas Project”(2021. 5. 27),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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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역내 온실가스 순배

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2035년부

터 EU 내 신규 휘발유ㆍ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자는 입장이며, 2050

년까지 EU를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

다.40)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EU 내 각국의 산업별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유럽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있다. 즉 탄소 저감과 

함께 환경을 빌미로 삼아 역외 국가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

는 취지인 것이다. 실제로 탄소 국경세 부과는 EU 소속 기업에게 환경 기술 경쟁

력이 약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의 기업과 경쟁함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제공

하게 된다. 만약 EU가 검토 중인 ‘탄소 국경세’의 도입이 빨라질 경우 러시아에 

대한 타격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러시아의 손실은 2028~30년 3년 동안

에만 약 60억 유로(약 7조 9,665억 6,000만 원)에 이른다는 추계도 있다.41) 

하지만 탄소 국경세는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이 러시아 에너지 업계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

해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나톨리 추바이스 전 러시아 국영전력회

사(EAS)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들은 

에너지 관련 기술 및 효용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EU

의 탄소 국경세에 수세적일 필요 없이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그는 2021년 6월 개최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회의에서 

EAEU 국가들도 수입품에 대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촉

구했다.42) 

40) “Brussels unveils sweeping plan to reduce Europe’s carbon footprint”(2021. 7. 14), 온라인 

자료; “E.U. Set to Unveil First-Ever Carbon Border Tax”(2021. 7. 13),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

의 검색일: 2021. 7. 25). 

41) “KPMG оценила ущерб для России от введения углеродного налога в ЕС,”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7. 26). 

42) “Чубайс предложил ввести трансграничный углеродный налог в ЕАЭС,” 온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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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기존의 화석연료 소비를 반드시 줄여야 한

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행동주의 펀드 등 금융 

부문의 움직임도 무척 활발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경향을 반영해 

2021년 5월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연구보고서 󰡔탄소중립을 위한 2050 로드

맵(Net Zero by 2050-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을 발

표했다. IEA는 이 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2035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의 획기적 증대를 예측하면서 2050년에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2/3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수력 등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43)

이러한 내용은 기존 화석연료 수출국에 중대한 변화를 압박하는 일정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전망보다 기존 에너지 대국 및 업계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고는 IEA가 “탄소저감 장치가 미비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선 신규 

투자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선언한 것과 “2030년까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석

탄 발전소는 폐쇄되고, 남은 석탄 발전소 역시 2040년까지 개조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 “기존의 석유, 가스, 석탄 등 신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4) 

IEA는 발전부문에서의 탈탄소화는 선진국의 경우 2035년, 개발도상국 등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IEA의 

로드맵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럴 경우 석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45) 사우디아라비

료(검색일: 2021. 7. 26).

43) 「코 앞에 놓인 석탄 퇴출... G7에 이어 화석연료 비호자 IEA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44) 위의 자료.

45) “Может рвануть: взлетят ли нефтяные котировк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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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석유장관 압둘라지즈 빈 살만(Abdulaziz bin Salman)도 “이것은 영화 

라라랜드의 시리즈물과 같다. 내가 왜 이(보고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가”46)라며 IEA의 로드맵이 비현실적이라고 반응했다. 산유국이 아닌 주요 수

입국들의 반응도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중국은 IEA의 로

드맵이 지역적 특성을 결여한 비현실적 제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47) 

IEA의 로드맵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에너지 전환 목표를 내걸었을 수도 있

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신규 화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축소 압

력에 시달리고 있다. IEA 로드맵에서 예측한 방향과 속도로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경우, 

기존 에너지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과 수요 감소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현

재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압력이 높아질수록 기존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신규 광구에 대한 투자 감소는 필연적이다. 

여기다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60년까지 실질 제로(zero)로 만들겠다

고 선언한 것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에게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다. 중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48) 이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에너지 수출 상대국이 사라

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까

지 불확실하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자칫 잘못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을 야기해 가격 폭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 같은 경고는 주로 기존 에너

지 거대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46) “Prince Abdulaziz calls IEA’s net-zero road map ‘La La Land sequel’”(2021. 6.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7).

47) “Feature: IEA’s net-zero roadmap is unrealistic, lacks localized approach - Chinese experts”

(2021. 6. 11), 온라인 자료; “IEA’s ‘fantasy island’ net-zero pathway risks oil supply shortfall, 

price spike: BMO”(2021. 5. 31),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7).

48) 「러시아, 탈탄소 흐름에 에너지 수출 의존 경제 직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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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탄소중립을 위한 과정에서 시현될 석유 수요의 감소 예측 시나리오

(단위: 백만b/d)

자료: “IEA’s path to net-zero keeps Big Oil guessing over pace of green pivo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9), 
재인용. 

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와 러시아의 대응 

21세기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는 러시아에게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

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21세기에도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에너

지 자원을 내다팔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

제다. 이는 공급과 수요, 그리고 수송의 안전과 함께 새로운 대체에너지 및 신

흥 세력의 도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다. 셰일 에너지와 그린 에너지의 

등장과 도전, 전통적 시장인 유럽에 대한 새로운 공급 세력의 등장, 그리고 거

대한 중국 및 인도 시장의 성장과 부상 등은 러시아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 공동의 현안 과제다. 단순히 에너지 산업

에만 국한된 이슈도 아니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에너지 전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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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산업, 운송, 도시 등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 즉 가즈프롬, 로스

네프티 같은 러시아의 거대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지배

하는 ‘에너지 거인’들 모두 거세지는 탄소 절감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철강 등의 산업뿐 아니라, 대다수의 제조업 거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요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탄소 국경세 등의 도입은 산업 가치사슬을 바꾸게 될 것이며, 국가

간 경쟁력을 또 한 번 뒤흔들 수 있을 것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소위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국제 조세 환경에도 큰 변화

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도입 형태나 방식 등에 따라 글로벌 회사들의 소재지 

또한 바뀔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흘러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예기치 않은 반발과 충돌, 그리고 뜻밖의 결과들이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

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변동 속에서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과 

가격 등락 등도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

대를 맞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좌우하는 빅 파워인 러시아는 ‘에너지 전략 

2035’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더 구체적인 21세기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과 글로

벌 환경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2035 전략’을 보완하는 후속 전략, 부문별 전

략, 관련 정책의 전략적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추적 및 관찰할 필요

가 있다. 

일단 다음 절에서는 ‘에너지 전략 2035’ 채택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비롯하

여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에너지 전략을 관통하는 큰 원칙들이 어떻게 유지되

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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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장기 목표

가. 러시아의 역대 에너지 전략: 역사적 맥락과 주요 특징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일관되

게 추진해온 전략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 특징을 알아야 한다. 소련 시절

부터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가들은 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

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국가 에너지 전략 문건을 장기

적 관점에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소련 해체 후 출범한 보리스 옐친 정부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신생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글로벌 에너

지 공급 능력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했다. 이는 

당시 서방 지도자들과 경제계가 가지고 있는 신생 러시아에 대한 우려를 해소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소련 해체 후 EU와 미국은 

신생 러시아가 핵무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에너지의 공급 안정성과 연관된 장기 에너지 전략 개발

의 필요성은 소련 말기부터 제기되었다. 때문에 보리스 옐친 정부가 출범한 이

후 직면한 대내외 장기 에너지 전략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작업은 이미 상당 부

분 준비된 상태였다.49) 1992년 9월 10일 러시아 연방 출범 후 처음으로 에너

지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가 발표됐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에너지 개념

(Концепц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н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

словиях)’이50) 바로 그것이다. 이 문건은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장기 전략 문

건을 기초로 하면서 소련 해체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러시아 연방 차원의 독

49) ИНЭИРАН(2010), pp. 29-42; ГУ ИЭ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50) ГУ ИЭ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Fredholm(2005),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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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전략 개념을 수립하려 한 첫 시도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1994년 11월 러시아 연료에너지부는 이 ‘개념’에 기초해 ‘러시아의 에

너지 전략’(초안)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략 문건(초안)을 검토한 후 1995년 

5월 7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소련 해체 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

지 전략 문건인 ‘201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에너지 정책 및 연료 및 에너지 산

업의 구조 조정에 관한 주요 방향(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энергетиче

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10 г.)’이 

승인되었고, 1995년 10월 러시아 정부의 공식 문건으로 ‘201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주요 조항(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10 года)’이 채택되었다.51) 

이 문건에 기초해 옐친 집권 시기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블

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한 2000년 이후 상기 전략 방향은 근본적인 변

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 전반에 대한 대변혁을 촉

발시켰다. 에너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장기 전략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련

되었던 것이다. 이때 나온 문건이 2000년 11월의 연방정부 결의안인 ‘2020년

까지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주요 조항(Основных положений Энергетическо

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이다.52) 그리고 이에 기초해 

2003년 5월 23일 새롭게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

гия России до 2020 года)’이 채택되었다. 이 ‘에너지 전략 2020’은 21세기 

들어 러시아가 발표한 최초의 에너지 장기 전략 문건이다. 이는 2003년 8월 러

시아 정부에 의해 정식 문건으로 채택된다.

이후 만들어진 러시아의 장기 에너지 전략은 2009년에 채택된 ‘에너지 전략 

2030’이 있다. 이 전략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절에 채택된 것이다. 

51) “Об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52) 러시아 정부는 2000년 11월 23일 연방 결의 39호(решение № 39, 23.11.2000 г.)로 ‘202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주요 조항’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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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푸틴 대통령 시절인 2006년 이미 ‘개념(Конце

пц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이 정립되어 있었으며, ‘러시아 연방 에너지 전략 2030(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

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의 초안 역시 푸틴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8년 4월에 사실상 완성되어 있었다.53) 

하지만 2008년 리먼 쇼크 발생 이후의 세계 금융위기와 유가 급락의 여파를 

반영해 세부 내용과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생기면서 채택이 다소 늦어졌다. 이

때 수정된 예측과 전망은 푸틴이 총리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 내각에서 작성

한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사회경제 장기발전 구상’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54) 비록 이 전략은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대에 작성됐지만, 푸틴이 집권한 

2000년 이후 러시아에서 관철되어 온 에너지 산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잘 반

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8년에 작성된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사회경제 장기발전 구상’은 

2020년 러시아의 GDP 규모(구매력 평가 환산)가 세계 5위에 위치하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 사회경제의 전면적인 혁신(Innovation)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는 메드베데프 정부 시절의 혁신 정책과 결부돼 러시아 경제가 에너지 산

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후 변화된 상황과 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과의 조율 등

을 놓고 광범위한 토론과 수정을 거쳐 2009년 11월 13일 ‘러시아 연방 에너지 

전략 2030’이 러시아 정부 문건(№1715-р)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또한 

‘2030 전략’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2035 전략’은 2020년 6월 9일 러

시아 연방 정부 명령(No. 1523-р)으로 승인된다.55) 

53) “Пора качат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6). 

5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ЦЕПЦИЯ ДОЛГОСРО
Ч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от 17 ноября 2008 г. N 1662-р (ред. от 08.08.2009, 

법령 자료. 

55) “Утвержде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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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전략 2035의 도입 배경과 의미 

‘에너지 전략 2035’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 이후 대러 경제제재가 강화되

고 수소경제의 부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놓은 최초의 에너지 전략 문건

이다. 때문에 ‘에너지 전략 2030’과 달리, ‘에너지 전략 2035’에는 글로벌 차원

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수소경제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56) 코로나19 팬

데믹 이후의 국제 에너지 정세에 대한 분석, 러시아 에너지 생산단지(complex)

의 지리적 전환57)과 아ㆍ태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 확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술 자립 등이 새롭게 반영되거나 비중이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상술한 것처럼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5(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

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는 2020년 6월 9일 러

시아 연방정부 명령(No. 1523-r)으로 승인됐다.58) ‘2035 전략’이 채택되기 

이전의 장기 전략인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0’은 11년 전인 2009년에 채

택됐다.59) 또 이를 보완해 새로운 ‘에너지 전략 2035’를 위한 종합 예비 전략 

문건인 ‘에너지 전략 2035’의 초안이 나온 것이 5년 전인 2015년이었다. 하지

만 러시아 정부는 이 전략 초안을 곧바로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았

다. 초안이 나온 이후 최종 채택까지 5년의 세월이 추가로 필요했던 것은 통상의 

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56) 러시아의 수소 전략과 관련한 언급은 다양한 문건에 등장한다. ‘에너지 전략 2035’와 그 뒤를 이어 2020년 

10월에 채택된 일종의 액션 플랜인 ‘수소 로드맵 2024’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에너지 전략 2035’

는 러시아 에너지 전략 문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장기 전략 차원에서 러시아의 수소 전략에 대해 언급

하고 구체적인 수출 목표까지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5 전략’에서는 러시아가 수소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세계 선도국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출과 관련해서는 

2024년에 20만 톤, 2030년에 200만 톤의 수소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Утвержде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57) 기존의 생산단지인 서부시베리아 지역보다 동부시베리아 및 북극해 지역, 그리고 극동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생산 위치의 전환을 의미한다. 

58) “Утвержде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8). 

59)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0’은 2009년 11월 13일 러시아 정부 문건 N°1715-r로 채택됐다. 당시 총리

는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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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작성 과정에 비추어 봐도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통상적인 전략 

문건의 작성 과정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특징이 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 이유는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

용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정부 내 각 부처,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

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기 전략 문건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기에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문건에는 국가 에너

지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목표, 당면 과제, 장기 에너지 개발 지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당연히 새로운 에너지 전략이 내세우는 목표와 방향성에 따라 기존 

에너지 업계를 비롯한 이해 관련자들의 이익이 충돌하게 된다. 이는 크게는 경

제 개발 방향 및 전략에 대한 논쟁, 그리고 경제 개발 전략에서 에너지 부문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쟁 등을 모두 반영한다. 그런데 ‘2035 에너지 전략’ 

초안이 작성된 후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과 에

너지 산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촉발됐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잇달아 발생

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고조시켰고, 러시아에 대한 서

방의 경제제재를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제재는 러시아 경제의 개방성과 대내외 

투자, 특히 자원 기업의 시장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과

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말았다. 

게다가 이 시기 미국의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의 출하 능력이 급증하면서 에

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글로벌 수급 전

망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글로벌 석유 및 가스 시장의 불확실

성도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환경 관련법의 강

화 움직임, 수소 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고조, 시리아와 이집트 등 중동 지

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의 

입안에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60)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장기 전략인 ‘에너지 전략 2035’의 채택을 지

60)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50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연시켰다. 그 대신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수정하는 단기적 대응 방식을 취했다. 장기적 파장을 예측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장기적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30 전략’이 나온 지 무려 11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야 비로소 ‘에너지 전략 2035’가 정식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1) 에너지 전략 2035의 채택 과정과 핵심 쟁점 

2009년에 채택한 ‘에너지 전략 2030’을 이을 새로운 전략의 채택(2035 전

략)에 대해 푸틴이 처음 명령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이다.61) 통상적인 절차

에 따르면 새로운 전략은 2013년 말 혹은 2014년에 채택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 명령에 의해 진행되던 전략 문건 작성 작업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및 

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이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연이은 글로벌 유가 하락으

로 인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에너지 장기 전략 작성을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

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 이후 1년 반 이상이 지난 2015년 3월 메드베데프 총

리는 에너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을 모두 소집했다. 그 결과 2015년 10월까

지는 전략 초안을 만든다는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 합의에 따라 2015년 8

월에 초안의 완성판이 관계 부처들에 송부됐다.62) 그런데 이 전략 초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10월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와 에너지 업계 그리고 에

너지 전문가들이 새로운 전략 작성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치열

한 논쟁을 진행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략 

2035’는 계속 채택이 지연되고 말았다. 

당시 이들이 논의한 핵심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63)

61)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언급이 있다. 본 원고에서는 Воропай and Стенников(2016), pp. 56-58

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수정 과정에 관해 다양한 분

석을 하면서, 2035 전략 마련의 출발점을 푸틴의 명령이 내려진 2013년 7월 6일로 언급하고 있다. 

62) “Минэнерго доработало энергостратегию до 2035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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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수요 증가 예측 및 전망

* 셰일 오일 및 셰일 가스 생산 예측 및 파장 분석

* 러시아 내 LNG 생산 전망 

* 가스 시장 규모

*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의 에너지 자원 수요 

증가 전망

* 에너지 자원 업계에 대한 세제 개혁

이러한 논쟁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도 논의가 됐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포함됐다. 

* 가즈프롬의 가스 수출 독점권과 LNG 수출의 자유화

* 국내 가스 시장 가격의 현실화(수출 및 국내 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

격 자유화)

* 2014년에 시작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하에서의 대응, 특히 러시아 에너

지 산업에 필수적인 관련 기술 및 기계의 수입 대체 촉진

* 에너지 산업계에 불어 닥친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기술 측면에서의 혁신

적 발전(디지털화) 실현 

* 파리 협약 조인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방안

*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이러한 현안들은 모두 다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63)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보도와 문건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러시아 정부 

각료회의록과 노박 에너지부 장관의 관련 브리핑 내용을 담고 있는 다음 문건을 참고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전략 문건 토론을 위해 참석한 각료들의 명단과 주요 논의 내용이 담겨 있다. “Совещание о пр
оект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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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들이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나 속도 등에 따

라 개별 기업 및 업계의 실적이나 경영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당연히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정부 관료나 전문가들은 변화된 환경과 기술 

등의 압력을 반영한 대응 정책과 전문적 고려를 새로운 ‘에너지 전략 2035’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놓고는 서로 양보 없

는 논쟁을 지속했다. 러시아 정부 각 부처 중 에너지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장기 

에너지 전략의 작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부처

는 재무부였다. 러시아 재무부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라는 상황 속에서 예산 

수요를 재조정해야 했으므로 당연히 에너지 세수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대단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의 팀을 구성하여 제재의 파장에 대한 연구와 대응에 착수했다.64) 이 중에는 

에너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제도 개편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 전략에서 채택할 대응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존재했다. 이것은 바로 업계의 대응 능력이었는데, 현 

단계 러시아 에너지 업계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지속적인 투자와 새로운 기술 

적용, 그리고 세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세제(稅制)

가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러시아 에너지 업계는 신규 광구에 대한 채굴 투자와 

기존 광구에 대한 재투자 그리고 기술 변화 및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생산량

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세제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제 개혁

안의 추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65)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에너지 업

계의 주요 행위자(player)인 가즈프롬(Gazprom)과 로스네프티, 노바텍 등의 

이해를 엇갈리게 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러시아 기업간의 경합도 표면화하면서 

업계 공통의 합의 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66)

64) “В Минфине заработал департамент по борьбе с санкциям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65) Минфина России(2016), pp. 1-52.

66) “СМИ узнали о споре по налоговой реформе нефтяной отрасли из-за «Роснефти»,”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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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에너지 전략 2035’의 채택은 쉽게 이루어지

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가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새로운 장

기 국가발전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도 점점 커

졌다. 특히 수정안에 가즈프롬과 노바텍, 로스네프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중 누구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인지가 중요했는데, 이 문제는 크렘린 내 

권력 엘리트간의 갈등과 중첩되었다. 2015년 12월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장

관의 인터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 노박 장관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

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이

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 및 신규 ‘에너지 전략 2035’의 골간에 대해 설명했

다.67) 

2017년 2월 마침내 수정된 ‘에너지 전략 2035’의 초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 역시 공식 전략 문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당연하게도 종합적인 이해관계

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략의 초안이 공식 전략 문건으로 승인

되지 못하고 채택이 지연되면 다른 새로운 정부 문서가 승인될 때마다 그것들

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정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장기 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의 마무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총리실 등은 관계자들을 계속 독려하고 압박했다. 

2019년 10월에 새로운 초안이 나왔으나 이 전략 초안은 다시 12월에 재개정

됐고 마침내 2020년 6월에 정식으로 ‘에너지 전략 2035’가 채택되었다.68) 

2019년 12월의 수정안이 2020년 6월 갑작스럽게 정식 문건으로 채택되는 과

정도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부의 충격이 내부의 이견을 봉합시켰다. 바로 코

67) “«Риски превалируют над задачей увеличения добыч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68)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수정된 의견들이 반영돼 조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LNG의 생산과 수

출에 대한 장기 전망 수치가 큰 폭으로 상향된 것, 2018년 5월 7일 대통령령 204호와 2018년 9월 30일 

정부명령 2101-r호에 언급된 ‘기간 인프라의 현대화 및 확장’과 에너지 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명시 등

이다.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Комплексного плана модернизации и расширения магистр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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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었다. 2020년 초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

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등이 세계 각국을 충격과 비상으로 몰아넣던 

시기였다. 사실상 국제 항공 노선이 중단됐고, 주요 공장의 가동률도 사상 최저

치를 기록했다. 일부 국가는 아예 생산 및 이동을 중단하는 국경 폐쇄와 더불어 

국내 상업 및 생산 시설 봉쇄를 단행했다. 석유ㆍ가스 등 주요 상품가격

(Commodity)이 급락하고 경제의 가치사슬이 단절됐다.69)

이런 상황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을 벌이던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들을 일시적으로 침묵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전략 

2035’를 놓고 최종적인 조율을 시도했으며, 이해 당사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

다. 그 결과 2020년 6월 마침내 공식 문건으로 ‘에너지 전략 2035’가 채택될 

수 있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조정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2013년 7월 

6일70)에 ‘에너지 전략 2035’ 작성에 대한 최초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을 상

기한다면,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71) 또한 그 이전의 전략인 

‘2030 전략’이 2009년 11월 13일 러시아 정부 명령 No. 1715-r에 의해 채택

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전략은 채택까지 무려 11년이 걸린 셈이다. ‘에너지 전

략 2035’는 채택 당시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해 2단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단계는 2024년까지의 기간이며, 2단계는 2025~35년의 기간이다. 이는 ‘에

너지 전략 2035’의 초안이 나온 2015년 9월의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69) “Most Commodity Prices to Drop in 2020 As Coronavirus Depresses Demand and Disrupts 

Supp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70) ‘2030년까지의 에너지 전략의 수정과 조정을 지시한 대통령령 No. Pr-1471’에 따라 작업이 시작됐다. 

“Утвержде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71) 이후 2013년 10월 30일자 정부 명령 No. 38에 의해 ‘2035 전략’ 작성을 위한 분석 기간의 연장(2030년

에서 2035년으로)이 정식으로 결정됐다. 또 이 전략의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14년 6월 28일자 

전략 기획에 관한 연방법(전략 계획에 관한 법) No. 172-FZ이다. “Утвержде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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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목표

당시의 시기 구분은 1단계: 2015~20년(2022년까지 연장 가능), 2단계: 

2021~35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목

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72) 

① 러시아 연료 및 에너지 단지(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

кс)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국가의 사회 경제 발전 요구 충족

② 연료 및 에너지 단지 개발 및 수출 다각화

③ 인프라의 현대화-인프라의 수준 및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

④ 연료 및 에너지 분야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

⑤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디지털 전환

노박 장관이 러시아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에너지 전략 2035’의 다섯 가지 

목표 달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1번 목표는 러시아가 생산하는 석유ㆍ가스 제품의 품질 향상, 연료 

및 전기에 대한 국내 수요의 보장과 효율성 증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 경

제 발전 목표는 푸틴이 언급한 글로벌 경제 5대 강국 진입 목표를 의미하는 것

이다. 2번부터 4번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생산의 보장이 필

요하다. 노박 장관은 이를 위해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자원의 추출 및 생산량

을 최대 25%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료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24년까지 40%, 2035년까지는 6.2배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 생산 증가 및 정유 현대화 프로그램도 이 기간 내에 완료해 고부가가치 제

품을 생산하고, 석유 및 가스 화학 부문의 생산 효율화도 이루겠다는 의미다. 

72) 이와 관련해서 2020년 4월 2일 러시아 정부 각료회의에서 발언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의 발언 내용

과 당일 각료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한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을 참고하기 바

란다.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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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노박 장관이 말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73) 

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지위 유지-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삭감, 

세제 개혁, 국내 소비 가격과 국제 가격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한 개혁

② 아시아 시장으로의 에너지 수출 다변화

③ 국내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공급 안보의 보장 및 경제성 보장

④ 에너지 집약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⑤ 에너지 인프라의 디지털화(AI 등을 활용한 관리, 검측, 탐사 등을 포함)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RES) 개발(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절약형 에너지

로의 전환)

⑥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경쟁력 및 주도권 확보 

다. 에너지 전략 2035의 내용 구성과 전략 문건

1) 에너지 전략 2035의 내용 구성74)

‘2035 에너지 전략’은 전문(前文)과 4개 부문의 본문, 그리고 3개 부문의 부

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과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전문(일반 조항, Общие положения)

II. 러시아 연방 에너지 부문 개발의 목적, 우선순위 및 방향

73)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74) “Утвержде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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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Цель, приоритеты и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III. 러시아 연방 및 세계 에너지 산업의 상태 및 개발 동향 평가

(III. Оценка состояния и тенденций развития мировой эне

ргетик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IV. 러시아 연방 에너지 부문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주요 조치

(IV. Задачи и ключевые меры развития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

едерации)

V.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메커니즘, 단계 및 주요 결과

(V. Механизм, этапы и осно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реализации н

астоящей Стратегии)

또한 이에 관련한 3개의 부록은 다음과 같다. 

부록 1. 2035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에너지 전략 구현 지표

(ПРИЛОЖЕНИЕ № 1, П О К А З А Т Е Л И реализации Э

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

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부록 2. 2035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연료 및 에너지 균형 예측

(ПРИЛОЖЕНИЕ № 2, Прогнозный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

ческий балан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부록 3. 러시아 연방의 연료 및 에너지 단지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장비 

중 2035년까지 러시아 연방 내에서 반드시 생산 혹은 현지화가 필

요한 장비 목록

(ПРИЛОЖЕНИЕ № 3, П Е Р Е Ч Е Н 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остребованного организациями топл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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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создание или локализац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торого н

еобходим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2) 에너지 전략 2035 작성 관련 주요 전략 문건

러시아 경제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는 단순히 예

산에 대한 기여 비중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의 경쟁력 

전체 측면을 좌우할 정도로 핵심적인 부문이다. 다른 산업을 지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 인프라망은 에너지 공급망과 깊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에너

지 산업은 러시아의 공간 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생산단

지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및 복지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의 주요 부문별 국가발전 전

략들은 에너지 산업의 향후 발전 전망과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다.75)

‘에너지 전략 2035’는 전략 문건의 목표 기간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는 앞서도 강조했듯이, 러시아의 다른 주요 국가 전략 부문의 

장기 문건들과도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때문에 ‘에너지 전략 2035’의 작성

에는 다양한 형태의 외교 안보 및 기술 발전과 연관된 전략 문건과 독트린, 연

방 발전 목표들이 반영됐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5’의 작성에 활용된 다

양한 형태의 국가 전략 및 전략 개념, 독트린은 다음과 같다.76)

75)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분야가 기여하는 비중은 대략 40% 정도다. 물론 러시아

의 다른 산업 부문 등이 성장하면서 에너지 업계의 기여 비중은 점점 하락할 것으로 러시아 연방 재무

부는 예측하고 있다. 국제 유가, 환율, 수요 등의 영향으로 석유ㆍ가스 부문의 연방 예산에 대한 기여

는 매년 변동을 보인다. 2014년에는 거의 50%까지 육박했으나 2019년 석유ㆍ가스 부문의 재정 기여

도는 약 40.8%였다. 연방 재무부는 2022년에는 이것이 약 35%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Минфин подсчитал долю доходов бюджета РФ от нефти и газа в 
2020-2022 годах,” 온라인 자료; “The Russian energy transition: what makes it different”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8).

76)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споряжение,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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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31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국

가 안보 전략 No. 683(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

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ная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

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1 декабря 2015 г. № 683) 

* 2016년 12월 1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연방 과학-

기술 발전 전략 № 642(Стратег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

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18년 5월의 대통령령 № 204로 승인된 ‘2024년까지 러시아 연방 발전

을 위한 국가 목표 및 전략 과제(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

ерации от 7 мая 2018 г. № 204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

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

риод до 2024 года)’

* 2019년 2월 13일 정부 결의 № 207-r로 채택된 ‘2025년까지의 러시아 연

방 공간 발전 전략(Стратегия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 2019년 5월 13일 대통령령 № 216으로 승인된 러시아 연방 에너지 안보 

독트린(Доктрины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또한 ‘2035 전략’은 다음의 문건들도 참고했다.

* 2014년 1월 3일 러시아 연방 내각에서 DM-P8-5로 승인된 ‘203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과학 기술 발전 전망(Прогноз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

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 2017년 4월 19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No. 176로 승인된 ‘2025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환경 안전 전략(Стратег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

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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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3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No. 208로 승인된 ‘2030년까지

의 러시아 연방 경제 안보 전략(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

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 2018년 11월 22일 러시아 연방 내각에서 승인된 ‘2036년까지 러시아 연

방의 사회 경제 발전 전망(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

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6 года)’

* 2018년 12월 22일 러시아 연방 정부 명령 2914-r로 승인된 2035년까지

의 러시아 연방 광물자원 기반 개발 전략(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инер

ально-сырьевой баз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 2019년 2월 22일 러시아 안보회의(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에서 승인

된 ‘2035년까지의 전략적 예측(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рогноз 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라.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강조점

1)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

‘에너지 전략 2035’는 전문과 제2장에서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할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장의 ‘에너지 부문의 목적ㆍ우선 

사항ㆍ발전 방향성’에서 2035 전략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강

조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에너지 산업이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글

로벌 위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 산업이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기여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그 역할을 극대화해야만 한다. 특히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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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발전목표(2024년까지 목표)77)를 달성하는 데 에너지 산업의 기여는 산업

적 측면뿐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동시에 에너지 산업

은 석유와 가스가 러시아의 주요한 수출 품목이자 전략적 자원 상품이라는 측

면에서 러시아의 글로벌 산업 및 외교 안보적 영역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유

지하는 데 과거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78)

이러한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전략 2035’는 단순히 에너지 부문

의 발전 전략을 넘어서서 러시아의 국가안보, 특히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부문 

간의 연계와 조율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79) ‘에너지 전략 2035’에서 규정

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

요하다. 러시아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해 ‘에너지 전략 2035’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대응, 에너지 공급 구

조의 분산 및 다각화 시도, 에너지 수출의 다각화, 에너지 산업 분야에 적용되

는 러시아산 기술과 장비 및 서비스의 수출 확대, 전기 에너지, 액화 천연가스 

및 가스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디지털화에 발맞춰 연료 

및 에너지 단지 부문의 디지털 변환, 석유 및 가스의 새로운 생산지이자 새로운 

석유화학단지로 변화하는 동부시베리아, 극동 및 북극지역의 환경을 반영한 에

너지 인프라의 공간적 위치 최적화, 에너지 운송 인프라의 확장, 아시아ㆍ태평

양 지역 시장에서의 우월적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도 

77) 2018년 5월의 대통령령 № 204로 승인된 ‘2024년까지 러시아 연방 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 및 전략 

과제’.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7 мая 2018 г. № 204 “О национа
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
од до 2024 года,” 법령 자료. 

78)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споряжение,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79) 에너지 전략과 국가안보 특히 에너지 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는 ‘에너지 전략 2035’에 분명하게 언

급되어 있다: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споряжение,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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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있다.80)

하지만 무엇보다 ‘에너지 전략 2035’가 과거의 전략 문건과 확실하게 차이

나는 사안은 새롭게 부상하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발전 방향을 

역사상 최초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략 2035’가 강조하고 있는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속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 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분석 강화 

② 1차 에너지에서 가스/LNG 생산 비중 증대(2018년 대비 2030년 최대 

7.4배 증대)

③ 석유가스 화학과 수소 생산 등과 같은 가공도 향상에 대한 기대 

④ 에너지 자원의 생산ㆍ가공에 필요한 기술ㆍ기기류의 디지털화와 국산화 

및 수출 

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수출 가속(2024년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출의 40% 

이상, 2035년 50% 이상) 

⑥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 분산형 발전, 배송전에서의 제반 신기술 응용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0)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에너지 전략 2035’ II장 ‘러시아 연방 에너지 부문 개발의 목적, 우선 순위 및 

방향’(II. Цель, приоритеты и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
рации)의 3절(Достиж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ей и реше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에 언급되어 있다. Правите
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споряжение,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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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서문, 제1장, 제2장)

□ 에너지 부문 개발의 목적ㆍ우선 순위ㆍ발전 방향

1) 생산의 다양화

   •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 수소 증산 

   • 전력, LNGV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 에너지 자원 수출과 함께 에너지 부문에서의 러시아 기술ㆍ기기ㆍ서비스 수출

2) 에너지 부문 디지털화, AI 응용 

3) 에너지 자원 관련 인프라 배치 최적화 

   • 동시베리아ㆍ극동ㆍ북극권 석유ㆍ가스 및 석유화학 생산체제 정비 

   • 에너지 자원 수송수단 확충 

   • 러시아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에너지 자원 공급자의 일각을 차지 

4) 환경에 대한 배려 

   • 러시아의 에너지 안전 보장 확보(첫째, 국내 수요 충족), 환경 배려와 에너지 절약, 국내 시

장에서의 에너지 관련 기업 경쟁 실현, 합리적인 천연자원 개발과 에너지 효율 달성, 국산 

기기ㆍ기술 대폭 이용, 에너지 부문 경영 효율 향상

   • 전략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 러시아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필요한 생산 및 수출량 확보 

     - 러시아 전체 및 국내 각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ㆍ공급 발전 

     -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의 확립과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자원에 관련된 국제 관계에서 정부에 의한 대처와 관계 발전 실현

□ 에너지 연료산업단지(TEK)의 문제점 

   • 비약적 발전을 하기에는 내수가 부족, 세계 시장의 가격 변동에 취약

   • 수입기술ㆍ기기에 대한 의존 과다 

   • 투자 재원의 부족: TEK 기업의 과중 채무, 정부의 가격 억제(세금) 정책, 해외 장기 자금 

도입에서의 제약, 취약한 VC 

□ 연료에너지 생산단지(TEK) 성장의 저해요인 

   •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 

   • 국내 생산지와 수요지 간 공간적 격차 및 높은 수송 비용: 수요의 60%는 유럽, 생산의 

80%는 북부ㆍ동부 

   • 과학기술 발전 속도: 국내외 에너지 구조의 질적 변화 고려(전력 보급 확대, 가공ㆍ보존량 

증가, 수송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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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채굴 

전반

• 새로운 대형 화석연료 광구의 부재. 소규모 광구의 경제성 문제 

• 탐광 투자가 저조, 신광구 발견은 2008년 이후 감소 

• 탐광에 필요한 기술의 국산화 지연

석유

• 생산비 상승, 채취 곤란 원유의 증대 

• 원유성상 악화, 고밀도 고황 함유 

• 석유 분야에 대한 장기안정세제 미흡 

• 국내 석유제품 모방품 유통 

가스

• 생산ㆍ수송 비용 증대, 신규 가스전 감소 

• 국내 가스 경쟁 시장 결여 

• 국내 LNG 시장 관련 법제도 미정비 

석유ㆍ

가스화학 

•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수요 부진 

• 단위제 생산능력 부족(특히 에틸렌 플랜트) 

• 석유가스 화학용 원료 수송 인프라 부족 

• 수입제품 및 수입 생산 기술에 의존 

석탄

• 내수 감소와 가스의 경합 

• 생산ㆍ수송ㆍ항만 적출에서 불균형한 상승 

• 채굴에 위험을 수반하는 경사갱(坑)에서 생산 삭감 지연 

• 동쪽(아시아向)으로 향하는 철도 수송에서의 병목 현상

• 환경 차원에서 석탄 사용에 대한 국제적 반대론

전력ㆍ열 

• 수요 부문의 수요 신청과 실제 수요 간의 괴리가 초래하는 공급에서의 문제 

• 도/소매 양 시장에서의 미지급 문제

• 전력ㆍ열 공급에서 불완전한 가격 형성, 도/소매 시장 및 발전 능력에서 경쟁 결여

• 전력 공급의 중앙제어를 저해하는 내부 상호보조금(Cross-subsidy)의 존재

• 전력 공급기술의 고도화를 방해하는 자동화 부족

• 열공급에서 장기적인 요금 조정 구조 결여

• 원자력 발전: 안전성 확보, 핵폐기물 처리에서 고비용, 국내 우라늄 자원 고갈, 채굴에

서 채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장량은 전체의 7%

• 수력: 장기간을 요하는 발전소 건설, 발전용으로 자유롭지 못한 저수지, 안전비용 상승, 

발전소 건설에서 투자회수 구조 부재

자료: “Утвержде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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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에너지 전략 2035’의 다섯 가지 목표

1. 러시아 연료 및 에너지 단지(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

해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 요구 충족 

2. 연료 및 에너지 단지의 개발 및 수출의 다각화

3. 인프라의 현대화-인프라의 수준 및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 

4. 연료 및 에너지 분야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 

5.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디지털 전환 

자료: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에너지 전략 2035의 핵심 목표와 실현 가능성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책임지는 행위자들에게 앞 장에서도 언급한 ‘에너지 

전략 2035’의 다섯 가지 목표81)는 우선순위에 있어 상대적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다섯 가지 목표의 동시 실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 에너지 가격을 적정하게 억제하면서도 국제 가격과의 격차를 없애는 

문제는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게다가 수출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는 주요 장비 및 기술의 국산화 추진 노력과는 별도로 외국

의 자본과 기술을 경쟁력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점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가즈프롬이 지배하는 수출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접근의 편이성이 다른 경쟁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진행해

야 하는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석유, 가스, 석탄, 수력 및 원자력 등이 강력한 

81) 2020년 4월 2일 러시아 정부 각료회의에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와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

은 ‘에너지 전략 2035’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전략의 다섯 가지 목표로 ① 러시아 연료 및 에

너지 단지(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 요구를 충족 ② 연료 및 에너지 단지의 개발 및 수출의 다각화 ③ 인프라의 현대화-인프라의 수준 

및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 ④ 연료 및 에너지 분야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 ⑤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언급하고 있다.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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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그저 수사적 측면

에서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 느낌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

지 않더라도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재

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이다. 각 지

방정부의 지원과 이 프로젝트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 지원이 보장될 

때에만 사업적인 구체적 프로젝트로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기후 

어젠다 달성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이처럼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가 지향하는 다섯 가지 목표는 정책의 방

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적절하다. 하지만 정책 효과의 가시성이라는 측면, 

특히 이를 실현하려고 할 때 촉발될 즉각적인 국내 산업적 및 정치적 충격을 감

안할 때 계획과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증대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3) 에너지 전략 2035의 가스 산업 시나리오 및 동북아 전략 방향 

가) 2035년까지 러시아 가스 산업의 주요 목표 

이 연구는 러시아 가스 산업의 국제화 및 동북아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 중 가스 산업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

루고자 한다. ‘2035 에너지 전략’에서 설정한 주요 목표 및 러시아 연방 전체 

공간 및 지역 개발 측면에서 가스 산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82) 

* 국내 가스 시장을 개선하고 국내 가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

   - 이를 위해서는 2024년까지 7,950억~8,200억㎤(795-820млрд. куб. 

метров)의 가스 생산을 유지한다. 또한 이후 2035년까지는 8,600억~1조

82)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споряжение,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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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1000млрд. куб. метров)의 생산량을 유지한다. 

* 글로벌 가스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 액화 천연가스의 생산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소비를 개발한다. 또한 액화 천연

가스 생산 및 수출의 세계적 리더 그룹에 러시아가 중기적으로 진입한다. 

* 가스의 생산량 및 소비의 총량을 증대하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등의 소비를 확대한다(액화 천연가스 사용 포함).

* 새로운 지역(동부시베리아 및 극동)과 대륙붕에 석유 및 가스 광물자원 센

터를 형성한다. 

* 주요 가스 운송 인프라를 개발한다(동부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 운송 

인프라 구축 포함).

* 러시아 연방 사회경제 국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실현 차원에서 주택으

로의 전환과 관련한 토지에 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 각 지역의 연료 및 에너지 균형과 관련한 특성을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 구

성 주체(지방)에 사회경제적으로 현실화가 가능한 가스화(gasfication) 수

준을 높인다. 

- 2018년 68.6%, 2024년 74.7%, 2035년 82.9%.

* 북극해 항로를 활용해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으로의 액화 천연가스 수송을 

일 년 내내 보장할 수 있도록 쇄빙선 함대 및 항구 기반 시설을 개발함으로

써 러시아의 북극지역에서 천연가스의 대규모 잠재력을 실현한다. 

* 주요 가스 수송 인프라의 개발에는 통합 가스 공급 시스템(UGSS)에 연결

할 수 있는 동부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 수송 인프라 구축, 유럽향

(向)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의 처리 능력 개발, 액화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물류망 구축 등이 포함된다. 

* ‘시베리아의 힘’ 가스 파이프라인이 가동되면 러시아 연방 극동 관구의 여

러 지역에 가스 공급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가스 파이프라인 공급망에서 

격리된 지방(연방 구성 주체)을 위해 액화 천연가스를 이용한 가스화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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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다. 

* 도로, 철도 및 수상 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러시

아 연방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 가스 충전소(автогазонаполнит

ельных станций)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에너지 전략 2035’ 이전의 전략 문건에서는 전망 기간 증가분 중 상당량을 

석유 회사 및 가즈프롬 이외의 군소 독립계 가스 생산자가 생산하는 가스의 비

율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에너지 전략 2035’에서는 이러

한 전략을 대신해 오히려 전통적인 가스 산업 지배자인 가즈프롬(Gazprom)과 

LNG 분야에서 새롭게 입지를 굳힌 노바텍(Novatek)에 더욱 유리한 시나리오

에 따른 에너지 전략을 입안했다. ‘에너지 전략 2035’는 가즈프롬의 가격 결정

권 문제, 가스 운송 네트워크(UGSS)의 분리 문제, 파이프라인 가스의 수출 독

점권 문제 등에 대해 그 어떠한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즈프롬을 

파이프라인 가스의 생산 및 수출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게다가 ‘에너지 전략 2035’는 가즈프롬의 장기적 전략의 근간인 야말과 북

극 대륙붕을 개발하고 유럽 가스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며, 중국에 가스를 공

급한다는 목표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파이프라인 건설 완료가 가즈프롬의 장기 전략의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전략 2035’에 여전히 가즈프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에너지 전략 2035’에서는 앞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시장이 점차 가

격 규제를 벗어나 자유경쟁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모든 생

산자에 대해 가스 운송을 위한 인프라에 동등한 접근(제3자 접근 포함) 허용, 

모든 생산자에게 동등한 운송세 적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전환과 관련한 실제 일정이나 구체적인 정책 지침 등은 아직 부재



제2장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에너지 전략 • 69

하다. 여기다 가즈프롬의 개혁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이는 러

시아 정부나 가즈프롬 모두 향후 가즈프롬의 개혁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 모두 러시

아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가 철폐된 자유경쟁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격론을 벌이고 있는 사안인 가즈프롬의 가스 생산과 수송 부

문을 분리하는 회사 분할 등과도 연관된 것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략 2035’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은 2018년 727.6bcm

에서 2035년에는 859.7~1000.7bcm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가스가 수요를 위주로 개발된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여전히 수

출 견인 효과가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나) 러시아의 수소 전략83) 

2020년에 러시아는 수소 개발 계획과 관련한 두 가지 주요한 정책 문서를 

채택했다. 하나는 ‘에너지 전략 2035’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까지의 수소 

개발 로드맵(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по развитию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이다.

‘에너지 전략 2035’에는 수소 전략과 관련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설정

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단계별 전략 지침 등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 하지만 변

화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고자 큰 틀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

며,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전략 2035’에서 다루고 

83) УТВЕРЖДЕН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2 октяб
ря 2020 г. № 2634-р, “П Л А Н мероприятий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
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법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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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소 에너지 전략의 주요 목표는 명확하다. 러시아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존 탄화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수소의 생산 및 소비 확대, 수소

의 제조 및 수출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수소와 수소 기반의 혼합 연료 수송, 

소비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국가의 지원, 수소 생산에 대한 법적 지원, 재생에너

지와 원자력을 활용하여 천연가스로부터 제조한 수소의 생산 규모 확대, 메탄

의 개질, 열분해 및 전기 분해 등을 통한 저탄소형 수소 제조기술의 개발 및 외

국 기술의 현지화 등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다. 

수소 에너지 관련 후속 전략은 2020년 10월 12일 채택된 ‘수소에너지 개발 

로드맵’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가 문건 중 하나가 2021년 8월 9일 

채택된 ‘수소 에너지 개발 개념(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не

ргетик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다. 

이러한 전략 및 개념의 핵심 목표는 기존 탄화수소의 중요성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러시아를 세계 최고의 수소 생산 및 수출국으로 만드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 목표 설정과 함께 수소에 대한 국내 

수요, 특히 운송 부문 및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 정책적 지원과 노력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 개발 로드맵’에서는 전략 달성을 위해서 

가즈프롬과 로스아톰(Rosatom)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로드맵’은 수소 분야에서도 가스 관련 기술 노하우 및 

R&D, 기존 자원 기반 발전 시스템의 여유, 개발된 운송 인프라, 주요 소비자와

의 지리적 근접성 등 자국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고려한 전략 추진을 언

급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 개발 로드맵’에 언급된 핵심 목표 여덟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수소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수소 에너지 개발 촉진과 국가 지원에 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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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능력의 구축

*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우선 시범사업 실시

* 과학기술 진흥과 첨단기술 솔루션 개발

* 법제도 및 국가 표준 체계의 정비

* 인력의 양성 및 강화

* 국제협력의 확대 및 강화

다) 2035 전략과 동북아 지역 

탈탄소화의 흐름과 대체에너지로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러시아

의 가장 큰 에너지 시장인 유럽의 화석연료 비중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

시아는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줄어든 유럽 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동북아에 관심

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의 협력 

전략이다. 러시아도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유럽 시장에서 축소된 에너지 소비량을 메꿔줄 수 있

는 대체 시장 개척 전략이다. 이 전략에는 원유 및 가스 그리고 LNG까지 모든 

에너지 영역의 아시아 판매 증대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는 ‘2035 전략’에 최초로 수소 에너지 관

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소 에너지 생산 및 협력 전략의 경우 러시아는 이미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천연가스와 파이프라인망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저

렴하게 이를 생산, 수송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변에 갖고 있다. 가즈프롬의 경

쟁력이 수소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원

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이용한 옐로우 수소 생성에서는 로스아톰이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LNG를 주력으로 하는 노바

텍(NOVATEK), 그리고 주요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티(Rosneft)와 루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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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OIL) 등도 정부 전략에 호응하면서 탈탄소화 전략을 기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전략 2035’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

한 ‘수소 에너지 개발 로드맵 2024’는 수소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8대 주요 분

야를 설정하였다. 이는 △ 수소 에너지 개발의 전략적 계획 및 모니터링 △ 수

소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수소 생산 잠재력의 확대 △ 

수소 에너지 분야 시범 프로젝트 실행 △ 과학ㆍ기술 개발 및 하이테크 솔루션 

개발 △ 규제 및 법ㆍ제도 마련과 국가 표준화 시스템의 개선 △ 수소 관련 인적

자원 개발 △ 수소 분야 국제협력 확대 등이다.84) 

또한 이 계획의 중장기 실행을 위해 ‘수소 에너지 개발 개념’을 수립하여 발

표하였다. 이 개념은 러시아의 수소 에너지 개발을 위한 목표, 목적, 전략적 이

니셔티브 및 핵심 조치를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

표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의 축적, 저장 및 전달을 활성

화하고 수소 모빌리티를 비롯한 수소경제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자국의 수소 생산 및 수출 잠재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수소 수출을 2024년 200만 톤, 2035년 200만~1,200만 톤, 2050년 1,500

만~5,000만 톤까지 확대하고자 한다.85)

러시아는 수소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소 3개 지역에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이 ‘수소 에너지 개발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북서 클러스

터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수출 지향적인 제조기업 제품의 탄소중립에 

중점을 두고, 동부 클러스터는 아시아로의 수출과 운송 및 에너지 분야의 수소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북극 지역에 저탄소 에너지 

84) УТВЕРЖДЕН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2 октяб
ря 2020 г. № 2634-р, “П Л А Н мероприятий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
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법령 자료. 

85) УТВЕРЖ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авгус
та 2021 г. № 2162-р,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ссийск
ой Федерации,” 법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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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시스템 구축과 수소와 에너지 혼합물 수출에 중점을 둔 북극 클러스터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86) 

또한 러시아 연방의 이러한 수소 에너지 개발 계획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

다. 1단계(2021~24년)는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24년까지 최대 200만 

톤의 수소 수출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선 파일럿 프로젝트의 구현으로서 수소 

모빌리티 이동수단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을 적용해 다양

한 형태의 저탄소 발전을 통한 물의 전기분해 등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

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센터, 엔지니어링센터, 시험장 등의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이 추진될 것이다. 이와 병행해 러시아는 수소의 대규모 저장 및 운송, 연

료전지, 가스터빈과 수소 발전소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소, 운송 및 로봇 공학 

등의 분야를 활성화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87)

2단계(2025~35년)는 2035년에 최대 200만 톤의 수출량을 달성하는 수소 

생산(최적 목표 1,200만 톤)을 위한 첫 번째 상업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수소 사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

출형 대형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의 다양한 부

문(석유화학, 전력, 화학 및 야금 산업, 주택 및 공공 서비스 및 운송 포함)에서 

수소 기술을 직접 대량으로 사용하여 국내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구상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석 원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용 장비, 전

해조, 저장, 액화 기술의 개발과 수소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혼합물의 운송 장비, 

연료전지, 가스터빈, 수소발전소, 수소연료 보급, 수소 수송 및 로봇 공학에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88)

3단계(2036~50년)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소 공급량을 2050년까지 

1,500만 톤으로 확대(최적목표는 5,000만 톤)하고, 화석연료 대비 신재생에너

86) Ibid.

87) Ibid.

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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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반 수소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저탄소 수소 생산 및 수출을 위한 대

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아ㆍ태 지역 및 EU 국

가에 수소 에너지용 산업 제품뿐만 아니라 수소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혼

합물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89)

한편 둘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는 ‘에너지 전략 2035’에 중국을 필

두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계획 등을 상세하게 포함시켰다. ‘에너지 

전략 2035’에서는 북극 지역 및 동부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

운 에너지 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의 수출을 

증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을 뒷받침

하기 위한 핵심적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가스를 활용해 동북아 및 아ㆍ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스 산업의 생산과 수출의 공간적 전환

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관련 산업에서 더욱 확대하겠다

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90) 

실제로 ‘2035 전략’에서는 파이프라인 수출을 2035년 284~320bcm(10억

m³) 규모로 추정했다. 이는 2018년의 220.6bcm와 비교해 대폭 상향된 것이

다. 또한 LNG 수출은 2018년 26.9bcm과 비교하여 2035년 110~127bcm

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총 가스 소비량도 2018년 494bcm

에 비해 2035년에는 520~544bcm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91)

그런데 수출을 위해서는 주요 가스 운송 인프라(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지역

의 가스 운송 인프라 구축 포함) 구축이 필수적 과제다. 수출량을 감안해 러시

아 정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설계 용량을 ‘에너지 전략 

89) “Водородная энергетика России: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9); УТВЕРЖ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августа 2021 г. № 2162-р,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법령 자료. 

90) “Утвержде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5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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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에서는 2018년 240bcm, 2024년 363bcm, 2035년 405bcm로 예측

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향(向) 파이프라인 용량이 2018년 240bcm, 2024년 

325bcm, 2035년 325bcm,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향(向) 파이프라인 용

량이 2024년 38bcm, 2035년 80bcm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다.92)

3. 소결 및 시사점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 변화(지정학, 신기술 발전과 셰일 에너

지, 기후변화)를 반영한 ‘에너지 전략 2035’를 채택했다. 이 전략에서는 코로

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에너지 정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통(천연가스)과 

신에너지(수소) 부문에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셰일 에너지와 그린 에너지의 등장, 전통적 시장인 유럽에 대한 새

로운 공급 세력의 출현, 거대한 중국 및 인도 시장의 성장과 부상을 새로운 도

전이자 기회로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두 가지 전략 방안을 구상하

였다. 하나는 그린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 시

장에서 축소된 에너지 소비량을 메꾸는 대체 시장 개척 전략이다. 이러한 양대 

전략에는 원유 및 가스 그리고 LNG까지 모든 에너지 영역의 아시아 지역에 대

한 판매 증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북아 에너지 시장은 유럽의 대체 시장으

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과 전통 및 신에너

지 부문에서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수소 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수소 산업 육성 전략 

추진의 일차적 배경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탈탄소화 추세이지만,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현재 러시아가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 및 

92)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споряжение,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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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에너지 업계의 수익 다변화라

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2020~24년 수소 생산 및 소비 국가(독일,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 호주, 네덜란드, 한국, 기타 국가)들과 양국간 협력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또한 2021~24년에는 수소의 생산, 수송, 저장을 위한 에

너지 효율적인 국산 기술의 개발, 가스 발전 설비 및 수송 모터 연료로서 수소 

및 메탄 수소 연료 테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은 LNG 등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의 전통 에너지 

협력 강화와 더불어, 신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와 다양

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러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의 활

성화 및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가즈프롬, 로스아톰 그리고 수소 산업 혁

신기술 개발의 주체로 선정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산대학 등과 장기적인 측면

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가 동쪽(동북아시

아)과 서쪽(유럽)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

고 있는 에너지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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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수출액 수입액 총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총 교역액 

세계 418,122 241,530 659,652 332,515 231,077 563,592

중국 54,766 54,005 108,771 48,110 54,868 102,978

독일 27,063 25,046 52,109 18,288 23,398 41,686

네덜란드 44,881 3,981 48,862 24,586 3,747 28,333

벨라루스 19,670 11,712 31,382 15,905 12,390 28,295

영국 13,108 4,023 17,131 23,192 3,387 26,579

미국 13,227 13,389 26,616 10,913 13,291 24,204

터키 21,148 4,939 26,087 15,239 5,098 20,337

이탈리아 14,361 10,887 25,248 9,969 10,152 20,121

한국 16,401 7,997 24,398 12,441 7,106 19,547

카자흐스탄 13,507 5,244 18,751 13,917 4,933 18,850

일본 11,392 8,923 20,315 9,045 7,050 16,095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7. 23).

동북아의 강국이자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은 세계 5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2020년 기준 1차 에너지(primary energy) 소비에서 중국과 일

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1%와 3.1%로 미국(15.8%), 인도(5.7%), 러시

아(5.1%)와 함께 주요 에너지 소비국에 포함된다(표 3-1, 표 3-2 참고).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제3위 천연가스 소비국이다. [표 3-2], 

[표 3-3]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 세계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가운데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2.1% 증가했으며, 

천연가스 소비도 6.9%나 확대되었다. 최근 10년간(2009~19년) 중국의 천연

가스 소비 증가율이 13.1%(세계 평균 2.9%)를 기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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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0대 에너지 소비국(2020년)

(단위: EJ, %)

구분

EJ 증가율 비중 

2019년 2020년 
2020년 

(전년대비) 

2009~19년 

연평균 
2020년 

중국 142.03 145.46 2.1 3.8 26.1

미국 94.90 87.79 -7.7 0.5 15.8

인도 33.89 31.98 -5.9 4.7 5.7

러시아 29.90 28.31 -5.5 1.1 5.1

일본 18.37 17.03 -7.5 -0.8 3.1

캐나다 14.45 13.63 -5.9 1.0 2.4

독일 13.05 12.11 -7.5 -0.1 2.2

이란 11.97 12.03 0.2 3.4 2.2

브라질 12.42 12.01 -3.6 2.2 2.2

한국 12.25 11.79 -4.0 2.1 2.1

유럽 83.46 77.15 -7.8 -0.2 13.9

아시아ㆍ태평양 256.54 253.25 -1.6 3.3 45.5

세계 581.51 556.63 -4.5 1.9 100.0

주: 1차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발전, 재생에너지) 기준.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표 3-3. 10대 천연가스 소비국(2020년)

(단위: EJ, %)

구분

EJ 증가율 비중

2019년 2020년 
2020년 

(전년대비) 

2009~19년 

연평균  
2020년 

미국 30.57 29.95 -2.3 3.2 21.8

러시아 16.00 14.81 -7.7 1.1 10.8

중국 11.10 11.90 6.9 13.1 8.6

일본은 최대 LNG 수입국으로 2020년 기준 세계 LNG 수입 시장의 20.9%

를 차지했다. 중국(19.3%), 한국(11.3%)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ㆍ태 지역 국가들이 세계 LNG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8%에 달한다(표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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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주요 LNG 수입국(2020년)

(단위: Bcm, %)

구분

수입량 증가율 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전년 

대비) 

2009~

19년 

연평균  

2020년

일본 121.8 115.9 113.6 113.9 113.0 105.5 102.0 -3.6% 1.7% 20.9%

중국 27.3 27.0 36.8 52.9 73.5 84.7 94.0 10.6% 26.6% 19.3%

한국 51.8 45.8 46.3 51.4 60.2 55.6 55.3 -0.9% 4.6% 11.3%

인도 19.1 20.0 24.3 26.1 30.6 32.4 35.8 10.2% 9.6% 7.3%

대만 18.6 19.6 20.4 22.7 22.9 22.8 24.7 8.0% 6.3% 5.1%

스페인 16.2 13.7 13.8 16.6 15.0 21.9 20.9 -5.1% -2.2% 4.3%

프랑스 6.9 6.4 9.1 10.9 12.7 23.0 19.6 -15.1% 5.6% 4.0%

유럽 52.1 56.0 56.4 64.7 71.3 119.1 114.8 -3.8% 5.4% 23.5%

아시아

ㆍ태평양
245.2 238.5 253.9 284.6 322.7 333.6 345.4 3.3% 7.8% 70.8%

세계 333.6 337.1 358.3 393.3 430.6 483.8 487.9 0.6% 6.8% 10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표 3-3. 계속

(단위: EJ, %)

구분

EJ 증가율 비중

2019년 2020년 
2020년 

(전년대비) 

2009~19년 

연평균  
2020년 

이란 8.04 8.39 4.0 5.2 6.1

캐나다 4.24 4.05 -4.7 2.7 2.9

사우디 4.00 4.04 0.6 4.1 2.9

일본 3.89 3.76 -3.7 1.6 2.7

독일 3.19 3.12 -2.7 0.5 2.3

멕시코 3.17 3.11 -2.2 3.0 2.3 

영국 2.78 2.61 -6.5 -1.6 1.9

유럽 19.93 19.48 -2.5 -0.4 14.2

아시아ㆍ태평양 30.89 31.02 0.1 5.2 22.5

세계 140.54 137.62 -2.3 2.9 100.0

주: 한국은 UAE, 이탈리아, 인도에 이어 제14위 천연가스 소비국임.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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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출량 증가율 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전년 

대비) 

2009~

19년 

연평균  

2020년

호주 32.0 39.9 60.4 76.6 91.8 104.7 106.2 1.2% 15.3% 21.8%

카타르 103.6 105.6 107.3 103.6 104.9 105.8 106.1
♦(0.05%

미만)
7.4% 21.7%

미국 0.4 0.7 4.0 17.1 28.6 47.4 61.4 29.2% 50.1% 12.6%

러시아 13.6 14.6 14.6 15.4 24.9 39.1 40.4 3.1% 19.0% 8.3%

말레이

시아
34.0 34.3 33.6 36.1 33.0 35.2 32.8 -6.9% 1.5% 6.7%

세계 333.6 337.1 358.3 393.3 430.6 483.8 487.9 0.6% 6.8% 10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표 3-5.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2020년)

(단위: Bcm, %)

구분

생산량 증가율 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전년 

대비) 

2009~

19년 

연평균  

2020년

미국 704.7 740.3 727.4 746.2 840.9 930.0 914.6 -1.9% 5.2% 23.7%

러시아 591.2 584.4 589.3 635.6 669.1 679.0 638.5 -6.2% 2.4% 16.6%

이란 175.5 183.5 199.3 213.8 232.0 241.4 250.8 3.6% 5.9% 6.5%

중국 131.2 135.7 137.9 149.2 161.4 177.6 194.0 9.0% 7.5% 5.0%

카타르 169.4 175.8 174.5 170.5 169.1 172.1 171.3 -0.7% 6.4% 4.4%

세계 3,437.9 3,511.7 3,552.1 3,676.2 3,852.9 3,976.2 3,853.7 -3.3% 3.1% 10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표 3-6. 주요 LNG 수출국(2020년)

(단위: Bcm, %)

주지하듯이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4위의 LNG 수출국

이다(2020년 기준, 표 3-5, 3-6 참고). 최근 20년간  LNG 교역의 확대로 글로

벌 가스 시장의 판도가 변화함에 따라 2010년대 들어 러시아의 가스 수출 전략

도 LNG에 초점을 두는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졌다. 특히 2016년 이후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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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공급이 확대되고 유럽과 동북아 3국도 천연가스 도입선 다각화를 위해 

미국산 LNG 도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는 변화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응

하기 위해 기존 PNG 주도 수출 모델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글상자 3-1 참고). 2020년 기준 지역간 천연가스 거래에서 LNG 비중이 

사상 최초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LNG 51.9%, PNG 48.1%), 러시아는 2020년 

6월 발표한 ‘에너지 전략 2035’에서 LNG 생산량 목표치를 연간 8,000만~1억 

4,000만 톤까지 확대했다. 이는 2010년 ‘에너지 전략 2030’에서 제시한 목표

치(2030년까지 연간 3,600만~4,000만 톤)에 비해 크게 증대된 규모다.93) 이

러한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는 2021년 3월 ‘LNG 생산 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그

램’을 채택한 바 있다.94) 

러시아의 입장에서 석유가스 부문은 GDP의 20%, 총 수출의 60~70%를 차

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이다.95) 때문에 러시아는 기존의 PNG 최대 수출국이라

는 입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확대되는 LNG 시장에서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LNG를 중심으로 가스 수요가 큰 아ㆍ태 지역 시장에 주목하고 있

다. [표 3-2], [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 아ㆍ태 지역 국가들

의 1차 에너지 및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이 세계 평균을 2배 가까이 웃돈 반면, 

러시아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수출 시장인 유럽의 1차 에너지 및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지속ㆍ심화된 서방

의 대러 경제제재도 러시아의 대(對)아ㆍ태 지역 중시 전략이 강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93) Yermakov and Sharples(2021), p. 1; 2020년 기준 LNG 및 PNG 교역 통계는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참고. 

94)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твердило долгосроч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С
П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8). 

95) KPMG(202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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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최근 러시아의 LNG 수출 동향

[러시아의 LNG 및 PNG 수출 추이]

(단위: Bcm)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LNG

유럽 * 0.1 6.8 20.5 17.2

아시아 13.9 15.4 17.2 17.9 22.5

세계 14.0 15.5 24.9 39.4 40.4

PNG

유럽 166.1 189.3 193.8 188.0 167.7

아시아 - - - 0.3 3.9

세계 190.8 215.4 223.0 217.2 197.7

주: *는 0.05 미만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본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최근 러시아는 LNG 수출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러시아의 LNG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 러시아의 LNG 

생산기지는 극동 ‘사할린 2’(연간 960만 톤 생산)뿐이었으나, 2017~18년 북극 야말 LNG 프로젝

트(연간 1,650만 톤) 추진으로 LNG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2019년에는 소형 기지인 발트해 

크리오가스-비소츠크(연간 약 70만 톤)에서 생산 시작).

이에 따라 러시아의 LNG 수출은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LNG 

수출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5.7%이다(첫 번째 표 참고). 현재 야말 LNG 생산량의 

70% 이상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을 통해 대아시아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야말 LNG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2020년 기준).

2020년 기준 러시아산 LNG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8.4Bcm), 중국(6.9Bcm), 프랑스(5Bcm), 스

페인(3.4Bcm), 대만(3.3Bcm), 영국(2.9Bcm), 한국(2.8Bcm) 등이다.96) 

[러시아의 LNG 개발 현황] 

(단위: 백만 톤)

구분 가스전 러시아 측 참여기업 생산능력 가동 연도 수출 대상국

운영 중 

사할린 2 가즈프롬 9.6 2009년 일본, 한국 등   

야말 LNG 노바텍 16.5 2017~18년 중국, 프랑스 등 

크리오가스-비소츠크 노바텍 0.66 2019년 발트해 연안국 등  

건설 중 

야말 LNG(4라인) 노바텍 0.9 2021년 - 

북극 LNG 2 노바텍 19.8 2023~25년 - 

포르토바야 LNG

(비소츠크 인근)
가즈프롬 1.5 2021년 -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твердило долгосроч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СПГ,”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9. 18) 바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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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이후에도 2016

년 러시아의 석유ㆍ가스 부문에 대한 M&A형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7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9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97)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시기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ㆍ가스 부문 

M&A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 부상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인도의 투자 움직임

도 활기를 보였다. 

한편 제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의 영향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탈탄소화 움직임이 러시아의 대아ㆍ태 지역 에너

지 협력에 중요한 변수로 대두했다.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출시장인 EU와 한

국, 일본은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특히 일본은 

2017년 세계 최초로 ‘수소 기본전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고, 한국과 중국도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동안 같은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그중에서도 주로 LNG 수출 확대를 모색해 왔는데, 이

제는 천연가스 기반 블루수소 생산에 초점을 둔 수소 생산 및 수출 방안을 고심

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소연료가 현재로서는 전통 화석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

이 낮지만, 15~30년 내에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수소 생산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계획 중이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 정부는 2021년 8월 ‘수소 에너지 개발 개념

(concept)’을 승인했다.98)  

이런 배경 아래 러시아의 천연가스 산업은 큰 도전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에 

직면해 있다.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작금의 에너지 환경 변화로 러시아는 공

9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97) KPMG(2020), pp. 16-17. 

98) “Эксперты: водород через 15-30 лет может потеснить российский газ на его крупней
шем рынке,” 온라인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твердило Концепцию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
нергетики,”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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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러-중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러시아 기준, 대중국 무역 통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7. 23).

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특히 에너지 수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를 더욱 긴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탈탄소화로 요약되는 이 국

가들의 최근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대러 천

연가스 협력 동인과 특징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러 가스 

협력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 중국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

가. 중-러 천연가스 교역 현황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최대 수출국 및 수입국)이다. [그림 3-1]과 같

이 양국간 교역액은 2018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코로나19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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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품목

코드 
품목명 

금액

2019년 2020년

총 수출액 54,766 48,110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31,160 23,273

4407 제재목 2,528 2,258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3,353 2,188

2701 석탄 2,159 1,894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1,099 1,670

8411 터보제트 및 가스터빈 1,579 1,657

0303 냉동어류 1,320 1,188

2601 철광과 그 정광 472 882

4703 화학목재펄프 710 726

2711 천연가스 외 가스상의 탄화수소 475 700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7. 23).

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의 

11위 교역국(수출 14위국, 수입 10위국)이다.99) 

[표 3-8], [표 3-9]에서 보듯이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은 최근 들어 보다 

활발해졌다. 최근 5년간 중국의 LNG 수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기준 

940억㎥로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러시아산 LNG 수입은 2018년 

하반기부터 북극 야말 LNG 수송이 시작되면서 크게 늘어났다.100) 전체 LNG 수입

에서 러시아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에서 2020년 7.3%까지 증가

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LNG 도입처는 호주(43.2%), 카타르(11.9%), 말

레이시아(8.8%), 인도네시아(7.9%), 러시아(7.3%) 순이다.101) 

중국은 동북아 3국 가운데 유일하게 PNG를 수입하는 국가이며, 러시아산 

99)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7. 23).

100) “Yamal LNG project reaches full production capac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10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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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현황

(단위: Bcm)

연도 
러시아산 

수입량

전체 

수입량

비고(기타 수입량)

호주 카타르
말레

이시아

인도

네시아
미국

파푸아 

뉴기니

나이지

리아

2020 6.9 94.0 40.6 11.2 8.3 7.4 4.4 4.1 3.3

2019 3.4 84.8 39.8 11.4 10.0 6.2 0.4 3.9 2.6

2018 1.3 73.5 32.1 12.7 7.9 6.7 3.0 3.3 1.5

2017 0.6 52.6 23.7 10.3 5.8 4.2 2.1 3.0 0.5

2016 0.3 34.3 15.7 6.5 3.4 3.7 0.3 2.9 0.4

주: 이 외에 페루(1.5), 오만(1.4), 브루나이(1.0), 앙골라(0.5) 등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2020년 기준).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표 3-9. 중국의 러시아산 PNG 수입 현황

(단위: Bcm)

연도
러시아산

수입량
전체 수입량 

비고(기타 수입량)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2020 3.9 45.1 27.2 6.8 3.3 3.9

2019 0.3 47.7 31.6 6.5 4.9 4.4

2018 - 47.9 33.3 5.4 6.3 2.9

2017 - 39.4 31.7 1.1 3.4 3.3

2016 - 38.0 29.4 0.4 4.3 3.9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PNG 수입은 2020년에 본격화되었다. 중국은 2019년 12월 시베리아의 힘

(Power of Siberia, 이하 ‘PoS’)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기준 중국의 전체 PNG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를 기록했다.102)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PNG 도입

처는 투르크메니스탄(60.3%), 카자흐스탄(15.1%), 우즈베키스탄(7.3%) 등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며, 미얀마(8.6%)에서도 도입하고 있다.103) 

102) Gazprom, Power of Siber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4). 

10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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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러 천연가스 협력 성과와 특징

1) 주요 협력 성과 

중국과 러시아는 수교 70주년을 맞은 2019년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를 ‘신시대 포괄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관계’로 선언했다.104) 2014년 이후 

이른바 전략적 밀월을 강화해온 중-러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천연가스 분야 협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8

월 제11차 중-러 에너지협력 위원회(부총리급)에서 시베리아의 힘(이하 ‘PoS’) 

가스관 사업을 전략적 프로젝트라고 명명하며, PoS 사업에 대한 합의(2014년 

5월)가 양국간 포괄적 및 전략적 협력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105)  

표 3-10.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현황 

구분 프로젝트명
러시아 측 

기업

중국 측

기업
도입량(연간) 계약시기 수송시작 기간

LNG 
야말(Yamal) LNG 노바텍 

(Novatek)

CNPC 300만 톤 2014년 2018년
15년

북극(Arctic) LNG 2 Shenergy 300만 톤 2021년 2023년

PNG

시베리아의 힘(PoS) 1
가즈프롬

(Gazprom)

CNPC
38Bcm

(2,700만 톤)
2014년 2019년 30년

시베리아의 힘(PoS) 2

(계획 중) 
CNPC

50Bcm

(3,800만 톤)
- - -

자료: 본 보고서 pp. 90~94; 노진선(JS Roh Consulting 대표),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6. 18, 
서울) 바탕으로 작성.

104)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
ки о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
имодействия,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5). 

105)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ось 11-е заседание комиссии п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
ству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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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국의 러시아산 PNG 도입 노선

자료: Gazprom, Power of Siber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4); “GIF Inside Story: Power of Siberia 2’s 
new route makes Russian gas supplies to China more feasib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5)를 바탕으로 
수정.  

중-러 간 천연가스 협력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가시

화된 2014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2014년 5월 중국 CNPC

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과 10년간 끌어온 러시아산 PNG 도입 조건

에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러시아 PoS 가스관 동부 노선(PoS 1)을 

통해 30년간 매년 38Bcm의 가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해당 노선은 2014년 9월

에 건설이 시작되어 2019년 12월 개통되었다(그림 3-2 참고).106) 

PoS 가스관 프로젝트는 세계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와 세계 최대 에

너지 소비국이자 주요 천연가스 소비국인 중국 간 최초의 가스관 협력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중국은 2022년 말 기존 차얀다 가스전 외에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

스전을 통해서도 러시아산 PNG를 도입할 예정이다. PoS 가스관을 통한 러시

아의 대중국 PNG 공급량이 2025년경 38Bcm에 도달하게 될 경우 중국은 독

일에 이어 러시아의 둘째로 큰 천연가스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07) 또

106) “Russia, China Launch ‘Historic’ Gas Pipeline,” 온라인 자료; “China and Russia Sign Massive 

Natural Gas Deal,”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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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최근 중-러 가스 분야 M&A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연

도

대상

(Target)

인수자 

(Acquirer)

공급자

(Vendor) 

인수 

비율 
금액 비고 

LNG

2
0
1
9

북극(Arctic)  

LNG 2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CNOOC 

자회사)

노바텍

10.0 2,612

*북극 LNG 2 

지분구조: 

노바텍(60%), 

토탈(Total, 10%), 

CNPC(10%), 

CNOOC(10%),

  일본컨소시엄(10%)
CNODC

(CNPC 자회사)
10.0 2,612

2
0
1
5
 

야말(Yamal)

LNG 

실크로드펀드

(Silk Road 

Fund) 

노바텍 9.9 1,400

2014년 CNPC가 

노바텍의 야말 LNG 

지분 20% 인수 

*야말 LNG 지분구조: 

노바텍(50.1%), 

토탈(Total, 20%), 

CNPC(20%), 

실크로드펀드(9.9%)  

기타

2
0
1
5
 

시부르(SIBUR) 

Holding  

*아무르 

가스플랜트

(GPP) 

건설사 

시노펙

(Sinopec) 

레오니드 

미헬손(Leonid 

Mikhelson) 

외

10.0 1,340

2017년 초 

실크로드펀드가 

시부르 지분 10% 

인수 

*중국이 시부르 지분 

총 20% 보유

(최대주주: 레오니드 

미헬손 노바텍 회장, 

42.23%)     

자료: 본 보고서 pp. 93~94; KPMG(2016), p. 24; KPMG(2020), p. 38 바탕으로 작성. 

한 양국은 러시아 서시베리아와 야말 가스전의 가스를 몽골을 경유해 중국 서북

부로 공급하는 PoS-2 가스관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그림 3-2 참고). 

107) “Gazprom Begins Preparation for Power of Siberia-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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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중-러 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가스 협력이 이루어졌다. 2014년 

1월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러시아 최대 민영 가스업체인 노바텍의 

야말 LNG 프로젝트 지분 20%를 인수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노바텍과 야말 

LNG 도입 계약(20년간 연간 300만 톤)을 체결했다.108) 2016년 3월에는 중국

이 주도하는 투자기금인 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가 노바텍의 새로운 

지분 9.9%를 최종 인수했다. 당시 노바텍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프로젝트 추진

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중국이 지분 인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 것이었다(10억 8,700만 유로에 지분 인수). 이에 노바텍은 야말 LNG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29.9%를 중국 측에 매각함으로써 자체 지분을 50.1%까

지 축소할 수 있었다(표 3-11 참고). 

이와 더불어 2016년 4월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수출입은행이 야말 

LNG 프로젝트에 각각 98억 위안, 93억 유로 규모의 차관(15년 상환기간) 제공

을 결정했다.109) 즉 중국은 야말 LNG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재정 지원뿐 아니라 지질조사, 모듈 제조, 조선 기자재 공급 등 사업 전 단계에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110) 야말 LNG 프로젝트에는 중국해

양석유엔지니어링(COOEC), PJOE(Penglai Jutal Offshore Engineering), 

QMW(Qingdao McDermott Wuchuan), 보메스크(BOMESC Offshore 

Engineering) 등 중국의 연관기업들도 참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내 엔지

니어링 기업들이 야말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해외 업체들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키우고, LNG 모듈 제조업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

가했다. 또한 중국산 기술과 설비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도 중요

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111) 실제로 러시아의 중-러 관계 전문가에 따

108) “NOVATEK closes sale of 20% interest in Yamal LNG to CNP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6). 

109) “China funds mega Yamal LNG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6). 

110) 성진석(한림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8. 27, 서울); 

“CNPC in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6). 특히 중국은 야말 LNG 프로젝트 사업비의 

약 절반에 달하는 1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 프로젝트의 현실화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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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최근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가스 산업뿐 아니라 연관 기계설비 분야에서도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112)

2015년 12월에는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시노펙/Sinopec)가 러시아 최대 

석유화학그룹인 시부르(SIBUR, 레오니드 미헬손 노바텍 회장이 최대주주)의 

지분 10%를 인수했다.113) 이어 2017년 1월 실크로드펀드도 10% 지분을 최

종 인수함에 따라 중국은 시부르의 지분을 총 20%나 보유하게 되었다. 시노펙

과 실크로드펀드는 시부르의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로 참여했으

며, 양측은 자원 개발뿐 아니라 지식 공유 사업을 포괄하는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2020년 12월 러시아 외국인 투자위원회는 시노펙이 시부르가 

추진하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 가스플랜트(GPP) 프로젝트의 지분 40%를 매입

하는 것을 승인했다(시노펙은 지분 60% 보유). 아무르 GPP는 연간 42bcm 가

스처리를 통해 폴리머 등 가스화학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2024~25년 가동 

예정이다.114)  

이 외에도 [표 3-11]과 같이 중국은 2019년 러시아 기단(Gydan) 반도의 북

극(Arctic) LNG-2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20%를 인수했다(CNPC 10%,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 10%). 중국 기업 외에 노바텍(60%), 프랑스 토탈

(10%), 일본 컨소시엄(Japan Arctic LNG, 10%)의 참여가 결정되었다. 이어 

2021년 2월 중국 Shenergy는 노바텍과 북극 LNG-2 도입 계약(15년간 연간 

300만 톤)을 체결했다.115) 

111) Yulong, Linghao, and Jia(2016), pp. 14-17. 

112) Segey Lukonin(러시아과학원 세계경제ㆍ국제관계연구소 중국센터장), 인터뷰 내용(2021. 10. 15, 

모스크바).  

113) “Sinopec Successfully Completed the Acquisition of a 10% Stake in SIBUR as a Strategic 

Inves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5). 

114) “Russia approves Sinopec’s participation in Amur Gas Chemical Complex,”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5). 

115) “Novatek signs deal to sell gas from Arctic LNG 2 to Chinese fir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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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최근 중-러 천연가스 협력 방향과 특징

협력 목표 및 

방향

전방위적이고 일체화된 협력 추구 

- 에너지 산업은 금융, 제조업, 서비스업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을 포괄

- 양국간 비교우위 활용,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추구

(러시아의 우위는 자원 – 중국의 우위는 연관 산업 발달) 

1. 에너지와 

금융 일체화 

- 중국 측은 러시아의 석유ㆍ천연가스 업스트림 기업 지분 인수 후 주주기업으로

서 융자서비스 제공을 전담 

(야말 LNG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 측이 모든 융자를 담당) 

  →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융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하려는 움직임 심화. 중국은 혁신적인 금융협력 모델을 

통해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많은 중국 금융기관이 러시아 시장

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  

2) 협력의 특징과 배경  

이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천연가스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러시아 북극(야말 및 북극 2 

가스전)과 극동시베리아(PoS 사업 및 아무르 GPP 등) 개발을 위한 최대 투자

자로 부상했다.116) 2019년 기준 중국의 대러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

는 비중은 90.2%에 달한다.117) 특히 최근 중국은 자본 투입만이 아닌, EPC(설

계ㆍ구매ㆍ시공) 사업관리 및 기술 분야로도 대러 천연가스 협력 범위를 확대

하고 있다. 2019년 6월 중-러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은 탐

사, 생산, 가공 및 마케팅 등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업을 강화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 

기술 표준 단일화, 디지털화(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제조 설비, 인적 교

류 및 정보 교환 등 제반 분야 협력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118) 

116)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a,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8. 17, 서면; 2021. 10. 15, 모스크바).

117) “Россия и Китай: От торговли энергоресурсами к инвестицион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6).

118)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
ики о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
имодействия,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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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계속

1. 에너지와 

금융 일체화 

  → 중-러 간 탈달러화 추진도 에너지 교역에서 달러 결제 비중을 줄이고, 본국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림으로써 양자간 보다 원활하고 편리한 에너지 협력 플

랫폼을 구축하려는 목적 

2. 에너지와 

제조업의 일체화 

- 석유ㆍ천연가스 협력은 첨단 해양공정제조, 주입설비, 정밀 측정기기 및 특수 파

이프 소재, 전용 선박 제조 등 다양한 제조업과 연관되어 있음. 

  → 최근 중국의 많은 관련 기업들은 중-러 석유ㆍ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중국이 만든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서방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러 첨단기술 제품 수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 

3. 에너지와 

과학기술의 

일체화 

- 중-러 석유ㆍ천연가스 대기업들은 모두 강력한 과학기술 R&D 능력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 혁신 선도능력과 원천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일부 핵심기

술 특히 고급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기술이 부족

  → 핵심 석유ㆍ천연가스 장비기술의 경우 서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제재(기

술 접근 제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이에 중-러 과학기술 협력 강화 필요(과학기술 R&D 공동체 구축 목표)

자료: 본 보고서 pp. 90~99; Guo Xiaoqiong(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ㆍ동유럽ㆍ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내용
(2021. 8. 25, 서면)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2]에서 보듯이 중국 현지 에너지 전문가도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전

방위적이고 일체화된 천연가스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해당 전문가

에 따르면 중국은 강력한 자본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영

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전문가는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중-러 간 탈달러화 

움직임이 천연가스 프로젝트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중-러 천연가스 협력이 금융을 비롯한 제조업,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러 천연가스 협력이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첫째, 대내외 요

인(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미-중 및 미-러 갈등 등)에 따른 양국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 인식과 그에 따른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상호 이해 확대,119) 둘째, 양

국간 천연가스 분야 정책 및 에너지 수급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 강화 등을 

119) 박정호 외(2018), p. 93; 중-러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박정호 외(2018), pp. 93~103를 참고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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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2019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과 연계해 개최된 제2차 

중-러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양국 정상 참석)에서도 강조된 바 있듯이, 최근의 

양국간 에너지 협력 활성화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상호 신뢰와 지지

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런 양국 정상 차원의 강한 협력 의지와 지속적인 고위

급 소통(총리간 정례회의, 부총리급 중-러 에너지협력위원회 등)이 중-러 천연

가스 협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러시아 현지 에너지 전문가들도 에

너지 협력에서 정치적 요인(고위급 인사 간의 지속적 교류와 소통)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한다.120) 

2018년 공식 출범한 ‘중-러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은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

지 협력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 플랫폼이다.121) 2018년 

11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중-러 참가자들은 양국 협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동시에 역동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협력 분야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분야가 수많은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이해의 최우선 분야라는 점도 확인했다.122) 중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을 

주도하는 핵심 공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방향을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호혜적이고 상생하는 협력’으로 설정하고, 

석유가스 분야뿐 아니라 고품질 청정에너지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을 모색하

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123)

더 나아가, 천연가스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점도 

120) Maria Belova(러시아 VYGON Consulting 연구팀장), 인터뷰 내용(2021. 8. 24, 서면); 러시아 에

너지 전문가b,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10. 19, 모스크바).

121) 2019년 6월 중-러 정상간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의 제도화가 주요 협력 방향으로 제시

된 바 있다. 

122) “Встреча с участниками Второго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у
м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6).

123) “CNPC in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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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협력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인이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124) 이런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채널로서 매우 중요한 협력 국

가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가스 협력을 통해 해상 운송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

고 해외 천연가스 공급원 다각화를 실현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125) 러시아 현지 에너지 전문가는 중국이 러

시아산 PNG 도입을 통해 호주산 LNG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및 중앙아시아(특히 

투르크메니스탄)에 치우친 PNG 공급노선 다각화 실현을 추구하는 동시에, 북극 

자원 개발 참여 기회 선점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26)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주요 천연가스 소비국인 중국은 수출시장 다각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협력 국가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이 서

방의 경제제재를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127) 앞서 밝혔듯이 실제로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었던 

야말 LNG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데 중국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

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LNG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최근 호주, 미국이 LNG 공급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LNG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동

시에 중국의 LNG 수요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128)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는 러시아의 대중국 에너지 접근을 ‘전략적’이라고 강조했는데,129) 이

는 러시아가 거대 에너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124) 임지영, 김창훈(2020), p. 1. 

125) Guo Xiaoqiong(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ㆍ동유럽ㆍ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내용(2021. 

8. 25, 서면).  

126)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a,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8. 17, 서면).

127) Guo Xiaoqiong(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ㆍ동유럽ㆍ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내용(2021. 

8. 25, 서면).

128) Chang(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29)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a,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10. 15,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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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한국, 중국, 일본의 1차 에너지 믹스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발전

재생

E
합계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발전

재생

E
합계 

한국 42.1 16.5 28.1 10.6 0.2 2.4 100 41.6 17.3 25.7 12.0 0.3 3.1 100

중국 19.7 7.8 57.6 2.2 8.0 4.8 100 19.6 8.2 56.6 2.2 8.1 5.4 100

일본 39.8 21.2 26.7 3.2 3.6 5.5 100 38.1 22.1 26.8 2.2 4.1 6.6 100

세계 33.0 24.2 27.1 4.3 6.5 5.0 100 31.2 24.7 27.2 4.3 6.9 5.7 1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다만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탈탄소화 움직임 추세 속

에서 현재 중-러 간 천연가스 협력은 석탄 부문의 감소분을 대체하는 수요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2020년 

중국정부가 ‘206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최근 중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중-러 천연가스 협력 전망을 살펴본다.   

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중-러 협력 

앞서 밝혔듯이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소비국이다

(2020년 기준). [표 3-13]과 같이 중국의 1차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가 차지

하는 비중은 8.2%로 한국(17.3%), 일본(2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56.6%)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3-14]에서 보듯이 중국의 1차 에너지 믹스 및 전원 믹

스에서 석탄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천연가스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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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중국의 1차 에너지 및 전원 믹스 변화

(단위: %)

구분
연간 증가율 비중

2009~19년 2020년 2009년 2019년 2020년 

1차 

에너지 믹스

석유 5.3 1.7 17 20 20

천연가스 13 6.9 3.3 7.8 8.2

1차 

에너지 믹스

석탄 1.5 0.3 72 58 57

원자력 17 4.3 0.7 2.2 2.2

수력발전 6.9 3.2 6.0 8.0 8.1

재생E 29 15 0.5 4.8 5.4

전원 믹스

석유 -1.2 5.9 0.3 0.1 0.1

천연가스 15 5.9 1.5 3.1 3.2

석탄 5.2 1.1 78 65 63

원자력 17 4.7 1.9 4.6 4.7

수력발전 7.5 3.6 17 17 17

재생E 31 16 1.3 9.9 11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표 3-15. 주요 탄소배출국(2020년)

(단위: 백만 톤, %)

구분

이산화탄소(CO²) 배출량 증가율 비중

2019년 2020년 
2020년 

(전년대비) 

2009~19년 

연평균  
2020년 

중국 9,810.5 9,899.3 0.6 2.4 30.7

미국 5,029.4 4,457.2 -11.6 -0.5 13.8

인도 2,471.9 2,302.3 -7.1 4.5 7.1

러시아 1,595.7 1,482.2 -7.4 0.7 4.6

일본 1,117.7 1,027.0 -8.4 -0.1 3.2

독일 681.5 604.9 -11.5 -1.0 1.9

한국 623.2 577.8 -7.5 1.8 1.8

북미 6,067.1 5,348.1 -12.1 -0.4 16.6

유럽 4,091.3 3,596.8 -12.3 -1.1 11.1

아시아ㆍ태평양 17,203.3 16,778.0 -2.7 2.6 52.0

세계 34,356.6 32,284.1 -6.3 1.4 10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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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및 전망

(단위: %)

주: E는 전망치.
자료: ｢开源证券：“碳中和”重塑能源结构 存量竞争助力龙头煤企突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2020년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 순배출 제로’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130) [표 3-15]에서 보듯이 

2020년 기준 글로벌 탄소 배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7%로 미국

(13.8%), 인도(7.1%)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

국은 [그림 3-3]과 같이 2020년 기준 16% 수준인 비화석연료 비중을 2060년

까지 최대 8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131) 이를 위해 중국은 석탄의 가스 

대체 정책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에 향후 20년간 가스가 석탄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에너지원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

다.132)

이렇듯 중국이 탄소중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2030년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적어도 2050년까지는 현재와 같

130)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21), p. 1.

131) ｢开源证券：“碳中和”重塑能源结构 存量竞争助力龙头煤企突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32) 노진선(JS Roh Consulting 대표),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6.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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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천연가스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수입노선 다변

화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을 기점

으로 본격화 및 가속화된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과 러시아 내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 움직임에는 이런 전략적 고려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현지 및 국내 에너지 전문가는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은 중-러 간 천연가

스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33)

또한 중국이 2018년 1월 󰡔북극정책백서󰡕를 발간하고 북극항로 이용과 북극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극정책백서󰡕의 핵심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북극-유럽 대

륙을 연결하는 ‘극지방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다.134) 이에 중국은 북극에서 러시아와 천연가스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극 진

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계 전문가도 중국이 북극에 대

해 미래를 위한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극에 진출할 명분

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135)  

이렇듯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북극 정책을 고려할 때 중-러 간 천연

가스 협력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급격한 글로벌 탈탄

소화 전환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136)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제75차 UN 기후회의에서 ‘206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다양한 국내외 행사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거듭 언급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137) 탄소중립은 2021년 처음으로 중국의 8대 핵심 과제에 포

133) Guo Xiaoqiong(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ㆍ동유럽ㆍ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내용(2021. 

8. 25, 서면); 노진선(JS Roh Consulting 대표),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6. 18, 

서울). 

134) 김민수, 이혜영, 박동현(2018), pp. 1~4. 

135) 성진석(한림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8. 27, 서울)

136) Guo Xiaoqiong(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ㆍ동유럽ㆍ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내용(2021. 

8. 25, 서면). 

137)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21),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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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으며,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발전) 

및 원전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원전 개발을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

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 충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다.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개발에 집중하면서도,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산업 선점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있다.138) 참고로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으로, 2019년부터 수소 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 

및 본격화했으며, 수소차, 수소 충전소 확대, 수소 생산기반 구축 등을 통해 글

로벌 수소 시장을 선점하고자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139) 이에 중국정부

는 러시아와 떠오르는 수소 시장에서도 양국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양국은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수소 에너지 기반 친환경 북극

기지인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

고 있다. 중국은 스노우플레이크 프로젝트도 중국산 기술과 설비 공급을 염두

에 둔 전방위적이고 일체화된 협력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0)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협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2021년 5월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 장쑤성 텐완(Tianwan) 원전, 랴오닝성 쉬다보(Xudabao) 

원전 기공식을 함께 참관했다. 톈완 7ㆍ8호기, 쉬다푸 3ㆍ4호기 등 총 4개 중국 

원전에 러시아가 개발한 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인 VVER-1200이 적용되었

다.141) 앞서 2019년 6월의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해당 원전 협력이 중국 동부

와 동북부 지역의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142)  

138) 「중국 ‘탄소중립 위한 원전개발’ 천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 

139) 조은교(2021), p. 18. 다만 중국 현지 관계자는 수소의 제조ㆍ저장ㆍ수송 비용 부담이 크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규모화 및 상업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가 기타 화석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즉 2050년에 이르러 수소에너지 비중이 선진

국 기준 20%만 되어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며, 중국은 10%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월간특집-산업편] 각광받는 수소에너지, 기술 한계 극복ㆍ원가 절감이 관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140) “China and Russia work on new energy battery as technology cooperation broade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141) 「美 첨단기술 압박에… 中, 러와 원자력 협력 강화」,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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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2. 인도-러시아 천연가스 협력 전망 

[최근 인도-러시아 가스 분야 M&A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대상

(Target)

인수자 

(Acquirer)

공급자

(Vendor)

인수 

비율 
금액

2015 

Essar Oil Ltd Rosneft Oil Company Essar 49.0 2,400

Vankorneft ONGC Videsh Limited 
Rosneft Oil 

Company
15.0 1,300

2016

Essar Oil Ltd Rosneft Oil Company Essar 49.0 6,328

Essar Oil Ltd
United Capital Partners 

Advisory
Essar 24.0 3,101

자료: KPMG(2016), pp. 7-13; KPMG(2017), p. 24. 

러시아 내부에는 최근 중-러 천연가스 협력 심화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야기함으로써 새

로운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아시아에서 중국 외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

규모로 수입할 여력이 있는 국가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현재로서는 글로벌 탈탄소화 추세 속에 

일본과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증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 요인이다.143)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스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가 러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협력국

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제2장에서도 중국뿐 아니라 인도 시장의 성장과 부상

이 러시아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에 인도의 가

스 소비량이 1,470bcm으로 증가하나, 생산량이 이에 크게 못 미쳐 760bcm의 가스 수입이 필

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144) 

최근 인도와 러시아는 석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15년 인도 국영석유회사인 

ONGC가 인도-러시아 간 최초의 상류 부문 협력 프로젝트(Vankor 유전 개발) 참여를 위해 

Vankorneft 사의 지분 15%를 매입했다. 인도는 2014년 이후 시베리아 상류 부문 자산 매입에 

관심을 표명해오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모스크바에 에너지 협력을 총괄하는 에너지 사무소

(Energy Office)를 개설하는 등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에너지 사무소에는 ONGC를 비롯해 Indian Oil, GAIL, Oil India, Engineers India 등 5개 인

도 석유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145)    

142)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
ки о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
имодействия,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5). 

143) 이유신(2020), pp. 74~82. 

144) 위의 책, p. 82. 

145) “An Indian mission in Moscow to reset Russia ties with ener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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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러-일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러시아 기준, 대일본 무역 통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7. 23).

2. 일본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 

가. 일-러 천연가스 교역 현황 

일본은 러시아의 11위 교역국(12위 수출국 및 8위 수입국)이다(2020년 기

준). [그림 3-4]와 같이 양국간 교역액은 2013년에 33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

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0년 기준 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러시아는 

일본의 18위 교역국(20위 수출국, 14위 수입국)이다.146) 

일본의 주요 대러 수입품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으로 2020년 기준 전체 대러 수입액의 70%에 이른다(표 3-16 참고). 

9. 10). 

146)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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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러시아의 주요 대일본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 
품목명 

금액

2019년 2020년

총 수출액 11,392 9,045

2711 천연가스 외 가스상의 탄화수소 2,793 2,217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3,218 2,086

2701 석탄 1,901 1,508

7110 백금 874 1,078

7601 알루미늄의 괴 561 559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562 431

4407 제재목 294 250

0303 냉동어류 206 138

7202 합금철 217 126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67 79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7. 23).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가스 분야 협력을 추진해온 국가로서, 러시

아산 LNG 수입(사할린 2 가스전)이 전체 대러 수입액의 20%를 초과한다. 일

본은 사할린 2 프로젝트의 지분 2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가스 산지 

LNG 생산량의 약 60%를 수입하고 있다.147) [표 3-17]과 같이 러시아는 2020

년 기준 호주(38.9%), 말레이시아(14.5%), 카타르(11.7%)에 이어 일본의 제4

위 LNG 공급국으로 그 비중은 8.2%다.148) 

최근 5년간 일본의 LNG 도입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UAE로부터 

LNG 수입이 감소하고, 미국산 LNG 수입이 확대된 점이 특징적이다. 제2장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은 셰일혁명을 토대로 2016년부터 LNG 수출을 본격

화했으며, 2020년 기준 호주, 카타르에 이어 제3위 LNG 수출국(러시아는 4

위)이다. 2020년 기준 일본(64억㎥)은 한국(80억㎥)에 이어 미국산 LNG를 두 

147)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7. 23); “Sakhalin I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2).

14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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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현황

(단위: Bcm)

연도
러시아산 

수입량

전체 

수입량 

비고(기타 수입량)

호주
말레

이시아
카타르 미국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
오만

2020 8.4 102.0 39.7 14.8 11.9 6.4 5.4 4.7 3.3

2019 8.7 105.5 41.0 12.8 11.9 5.0 5.9 5.1 3.9

2018 9.4 113.0 39.1 15.1 13.5 3.4 5.7 4.3 4.2

2017 9.9 113.9 35.0 20.2 13.8 1.3 5.1 5.8 3.8

2016 9.5 108.5 29.2 20.2 15.8 - 5.5 5.5 3.3

주: 이 외에 인도네시아(3.0), 나이지리아(1.9), UAE(1.4),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2020년 기준).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번째로 많이 도입했다.149) 

나. 일-러 천연가스 협력 성과와 특징

1) 주요 협력 성과 

앞서 밝혔듯이 일본은 극동 사할린 2 LNG 생산량(연간 960만 톤 생산)의 절

반 이상을 수입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협력 국가다. 사할린 2 프로

젝트는 일-러 에너지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미쓰이물산

(Mitsui & Co)과 미쓰비시상사(Mitsubishi Corporation)는 1991년 당시 소

련 정부가 사할린 2 프로젝트를 국제 입찰하기로 발표하자 1994년 로열더치셸

(Royal Dutch Shell, 이하 ‘셸’)과 공동으로 사할린에너지사(Sakhalin Energy 

Investment)를 설립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일본무역보험(NEXI) 등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 사할린 에너지사는 2007년 가즈프롬이 최대 주주로 등극했으며, 현재 

149) “Japan - Country Commercial Gui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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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최근 일-러 가스 분야 M&A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대상

(Target)

인수자 

(Acquirer)

공급자

(Vendor)

인수 

비율 
금액 비고 

2019
북극(Arctic) 

LNG 2 

일본컨소시엄:

JOGMEC, 

미쓰이물산(Mitsui & Co)

노바텍

(Novatek)
10.0 2,612

*북극 LNG 2 

지분구조: 

노바텍(60%), 

토탈(Total, 10%), 

CNPC(10%), 

CNOOC(10%), 

일본컨소시엄(10%)

자료: KPMG(2020), p. 38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즈프롬(50%+1주), 셸(27.5%-1주), 미쓰이물산(12.5%), 미쓰비시상사(10%)

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150)

또한 2019년 일본 컨소시엄(Japan Arctic LNG)은 북극(Arctic) LNG 2 프

로젝트의 지분 10%를 인수했다. 일본정부가 석유천연가스ㆍ금속광물자원기

구(JOGMEC)를 통해 일본 컨소시엄의 지분 10% 중 75%를 국비로 지원하고, 

미쓰이물산이 25%를 출자하는 형태로 참여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와 마찬가

지로 JBIC과 NEXI가 정책금융과 해외투자보험인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151) 

이외에 일본은 [표 3-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스 플랜트 시공, LNG 운송,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의 대러 협력사업인 사할린 2 

LNG 프로젝트의 경우 지분 투자 외에도 일본 엔지니어링 기업인 치요다 화공

건설과 도요엔지니어링이 EPC에 참여했다.152) 야말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 이미 2013년에 닛키홀딩스(JGC)가 프랑스 테크닙과 컨소시엄으로 EPSCC

150) “Sakhalin 2 project,” 온라인 자료; “Sakhalin II,”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12).

151) 김형태, 김성아(2019), pp. 11~12. 

152) “Chiyoda/TEC Consortium Awarded an EPC Contract for Sakhalin II LNG Project in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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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일-러 가스전 개발 관련 주요 사업 협력 현황 

분야 프로젝트 참여사 비고

가스 플랜트 

시공 

사할린 2 LNG EPC

(2003년) 

치요다 화공건설(Chiyoda 

Corp.),

도요엔지니어링

(Toyo Engineering Corp.)

EPC(설계ㆍ구매ㆍ시공) 

야말 LNG EPSCC

(2013년)

프랑스 테크닙(Technip), 

일본 닛키홀딩스(JGC 

Corp.) 

일괄도급방식/EPSCC

(설계ㆍ구매ㆍ제작ㆍ설치ㆍ

시운전)

이르쿠츠크 가스화학단지

(2018년)

도요엔지니어링

(Toyo Engineering Corp.)

소각가스 기반의 

에틸렌/폴리에틸렌 생산 

플랜트 

에 참여한 바 있다.153) 

특히 일본이 야말 LNG 프로젝트에 직접 출자하지는 않았지만, LNG 운송 

사업에 진출해 북극해 운항사업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지분 참여하고 있는 북극 LNG 2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운항권

을 확보하고, 북극권 LNG 환적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154) 이러한 연

장선상에서 일본은 현재 캄차카-무르만스크 LNG 환적 터미널 프로젝트 참여

를 모색하고 있다. 2019년 9월 미쓰이상선(야말 LNG 및 북극 LNG 2 관련 운

항권 확보)과 JBIC이 러시아 노바텍과 해당 사업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으

며, 현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155) 일본은 캄차카-무르만스크 LNG 

환적 터미널을 통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 가스 재판매를 통한 트레이딩 수

익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그림 3-5 참고).156)  

153) “Technip, JGC win tender to build Russian Yamal LNG pla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154) 위의 책, p. 13.

155) “MOL, JBIC, and NOVATEK Sign Cooperation Agreement for LNG Transshipment Projects 

in Kamchatka and Murmans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156) ｢일본 해운사, 북극권 LNG환적사업 참여 확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성진석(한림대

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8. 2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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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9. 계속

분야 프로젝트 참여사 비고

LNG 운송

야말 LNG 쇄빙선 운영

(2017년) 미쓰이상선

(Mitsui O.S.K. Lines, 

MOL) 

 LNG 쇄빙선 운항 관리 

및 북극권 LNG 환적사업 

참여

북극 LNG 2, 쇄빙선 3척 

운영 

(2020년)

기술협력 

CNG, 연료용 가스

기술협력 MOU 

(2016년)

미쓰이물산(Mitsui & Co), 

치요다 화공건설(Chiyoda 

Corp.),

사할린 주 

사할린 지역의 소규모 

LNG, CNG, 

차량연료용 가스 생산, 

가스화학단지 등 

극동가스단지 협력 

MOU

(2016년)

마루베니(Marubeni) 및 

미쓰비시(Mitsubishi) 

중공업,

로스네프트(Rosneft)

극동 가스화학단지 

설립 시 일본기술 이용

자료: 본 보고서 pp. 109~111; 노진선(JS Roh Consulting 대표),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6. 18, 
서울)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5. 캄차카-무르만스크 환적 터미널 프로젝트

자료: “MOL, JBIC, and NOVATEK Sign Cooperation Agreement for LNG Transshipment Projects in Kamchatka 
and Murmans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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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의 특징과 배경  

일본과 러시아는 중-러 사례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개발뿐 아니라 연관 산

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

이 개발주체로 나서는 가운데 전후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JOGMEC, JBIC, 

NEXI 등) 등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 매우 특징적

이다. 특히 일본은 JOGMEC을 통해서 1970년대부터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해왔다. JOGMEC은 세계 각지에 13개의 현지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모스

크바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유럽 지역의 경우 런던과 모스크바 2곳에 사무소 

설치).157) 사할린 2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한 미쓰이상사도 이미 1967년에 모

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1989년 하바롭스크 대표사무소 개설, 1992년 블라

디보스토크 대표사무소 개설)하는 등 러시아 시장에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

하우를 보유하고 있다.158)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들도 일-러 에너지 협력이 가

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적

한 바 있다.159) 또한 사할린 2 프로젝트라는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일-러 에너

지 협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160)    

일-러 천연가스 협력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추진되어온 핵심 동인은 

양국간 전략적 수요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본 에너지 전문가는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배경에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지정학적 고려가 존재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161) 일본은 2012년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면서 기존 정경불가분 원칙을 벗

어나 경제협력을 통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일본은 

2016년 5월 일-러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제안한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157) JOGME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1). 

158) MITSUI&CO, Histo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1). 

159) Alexander Klimentyev(러시아가스연맹 LNG 및 가스 화학 팀장), 인터뷰 내용(2021. 8. 17, 서면).

160) Maria Belova(러시아 VYGON Consulting 연구팀장), 인터뷰 내용(2021. 8. 24, 서면; 2021. 10. 19, 

모스크바);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b,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10. 19, 모스크바).

161) 일본 에너지 전문가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9. 17,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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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항 경제협력 구상’을 토대로 대러 접근을 강화했다.162) 2017년에는 장관

급 일-러 에너지 자문위원회(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를 

개설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일-러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컨소시엄(Japan 

Arctic LNG)과 노바텍이 북극 LNG 2 지분 매매 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아

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북극 LNG 2 프로젝트를 8개항 경제협력 구상의 주요 

성과로 강조한 바 있다.163)    

일본 에너지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매

우 중요한 협력 국가다. 일본은 1차 에너지의 약 9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특히 일본은 세계 1위 LNG 수입

국으로, LNG 공급노선의 다각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

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당연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북

극 LNG 개발과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진행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64)   

또한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는 ‘LNG 허브 구상’ 실현을 위한 매력적인 시장

이다.165) 일본은 글로벌 가스 공급망 구축을 통해 수입한 LNG를 자국 수요 충

족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3국 판매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가스전 개

발사업 및 중개기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탐사, 개발, 생산 관련 

이권 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166)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일본은 천연가스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협

력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일본이 높은 수준의 가스전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

고, 풍부한 자금조달 역량과 액화플랜트 건설 경험, LNG 선박 건조 및 운영 노

162) 박정호 외(2019), pp. 104~108. 

163) “Japan-Russia Summit Meet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164) 일본 에너지 전문가,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9. 17, 서면); “Japan’s Arctic Policy and the 

Northern Sea Route: Conflict between ‘Energy Security’ and ‘Freedom of Navig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165) 현승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4. 7, 세종).  

166) 김형태, 김성아(2019), p. 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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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협력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167) 또한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극 개발과 관련해 지나친 대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균형 전략 차원에서도 일본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의미와 필요성이 있

다고 강조했다.168)  

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일-러 협력 

일본은 세계 7위의 천연가스 소비국이자, 1위의 LNG 수입국이다(2020년 

기준). [표 3-13]에서 살펴본 것 같이 2020년 일본의 1차 에너지 믹스에서 천

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주변국인 한국(17.3%), 중국(8.2%)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화석연료 의존율은 90%에 근

접한데, 이는 무엇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데 

기인한다. 

그러나 2014년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E+S’ 정책기조―에너지 공급 

안정성(Energy Security), 경제성(Economic Efficiency), 환경성(Environment), 

안전성(Safety)―에 따라 안정성 강화를 전제로 원전이 점진적으로 재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원전 중단 이후 화석연료 수입 증가에 따른 전기료 상승, 

제조업 경쟁력 저하,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2030년

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20~22%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은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 

아래 2030년 일본의 화력발전 의존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LNG 

발전 비중도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169) [그림 3-6]에서 보듯이 2050년 일본의 

전원 믹스에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 에너지는 CCUS(탄소 포집ㆍ이용ㆍ저장) 

167) 위의 책, p. 3.  

168)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a,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10. 15, 모스크바).

169) 윤성원, 류재수, 김연종(2017), pp. 4~6; 「일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후반대로…원전 비

중은 유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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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일본의 2050 탄소중립계획에 따른 중점 육성 분야

산업 구분  14대 중점 육성 분야

에너지 

해상풍력 풍차본체, 부품, 부유식 풍력 

연료 암모니아 발전용 버너(수소사회로의 이행기 연료) 

수소 발전터빈, 수소환원제철, 운반선, 수전해 설비 

원자력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제조원전  

운송ㆍ제조

자동차 및 축전지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FCV), 차세대 배터리

반도체 및 IT 데이터 센터, 에너지절약반도체

선박
연료전지 선박, 전기추진 선박, 가스연료추진 선박(수소, 암모

니아 등) 

물적ㆍ인적 유통 및 

인프라
스마트교통, 물류용 드론, 연료전지 건설기계 

식품 및 농림어업 스마트농업, 고층건물 목조화, 블루카본 

항공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항공, 수소항공기 

탄소 재활용 콘크리트, 바이오연료, 플라스틱 소재 

기술을 적용하여 활용되고,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수소 및 암모니아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6. 일본의 2050 탄소중립계획

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에 제시된 내용임. 
자료: 이구용, 이민아(202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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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0. 계속

산업 구분  14대 중점 육성 분야

주택ㆍ건물

주택ㆍ건물 및 차세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erovskite Solar Cells)

자원순환 바이오소재, 재생재료, 폐기물 발전 

라이프 스타일 지역 탈탄소화 비즈니스 

자료: METI(2021), p. 11.

일본도 2020년 10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net-zero)’인 탄

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170) 이어 같은 해 1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그림 3-6 참고). [표 

3-20]과 같이 일본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산업, 운송ㆍ제

조 관련 산업, 주택ㆍ건물 관련 산업 등 3개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했다. 에너지 관련 산업은 해상 풍력, 연료 암모니아, 수소, 원자

력 분야에, 운송ㆍ제조 관련 산업은 자동차 및 축전지, 반도체 및 IT, 선박, 탄

소 재활용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일본이 수소 및 암모니아 개발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 기본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2019년에

는 ‘수소ㆍ연료전지 전략 로드맵(3차 개정)’ 및 ‘수소ㆍ연료전지 기술개발 전

략’ 마련을 통해 중점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화한 바 있다. 일본의 수소전략은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 확대와 글로벌 수소 공급사슬 구축에 강조점

을 두고 있다.171) 

이런 배경 아래 최근 일본과 러시아는 탈탄소화 대응 차원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대로 일본의 2050 탄소중립이 

목표대로 추진될 경우, 일본의 LNG 발전 의존도는 큰 감소를 보일 전망이

170)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환경과 경제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

구용, 이민아(2021), p. 11. 

171) 「[초점] 주요국 수소전략 추진 방향-일본…에너지안보 수소전략③」,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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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2) 따라서 일-러는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협력을 위해 CCUS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LNG 생산,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ㆍ연료 암모니아 개발 

등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에너지 전문가도 글로벌 탈탄소화 움직

임이 일-러 에너지 협력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173) 

이미 2019년 9월 일본 자원에너지청과 러시아 로스아톰 해외원전회사

(Rosatom Overseas)는 러시아산 수소의 일본 공급과 글로벌 수소 공급사슬 

관련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174) 이 일환으로 

JOGMEC, 도요엔지니어링 등이 러시아 동시베리아-일본 간 저탄소 암모니아 

가치사슬 구축 관련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참고로 JOGMEC은 2020

년 7월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술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

시아와 수소ㆍ암모니아 분야 기술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175) 2021년 

9월에는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 암모니아, CCUS, 탄소 재활용 분야 등에서의 

양자협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장관급(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러시아 에너지

부 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과 러시아 노바텍이 실

질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토대로 양국간 북극 야말 반도의 수

소 및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CCUS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활성

화될 것으로 보인다.176) 

172) 「“원전 3배 늘리고 LNG 절반 감축” 日 탈탄소 전략은 韓과 ‘정반대’｣, 온라인 자료; 「‘2050년 탄소중

립’ 선언한 일본,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도입 확대」,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10).

173) 일본 에너지 전문가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9. 17, 서면).

174) “Russia and Japan Agree to Collaborate in Hydrogen Supp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75) “Initiation of Joint Feasibility Study of Ammonia Value Chain between eastern Siberia 

and Japan for future low-carbon ammonia introdu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76) “Japan, Russia sign agreements for hydrogen, ammonia cooperation, Kamchatka LNG 

reload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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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지역별 투자 비중 변화

유럽 및 북미 아시아 중동

2010~14년 

89%

⇨

2015~19년 

33% 

201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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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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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PMG(2020), p. 18. 

3.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주요 천연가스 생산

국이자 수출국인 러시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 요인을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

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러시아는 LNG 시장 확대, 서방의 경제제재 지속ㆍ심화, 그리고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탈탄소화 움직임 속에서 △ LNG 생산능력 및 수출시장 확대 

△ 중국, 일본 등 동북아 및 아ㆍ태 지역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활성화 △ 수

소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림 3-7]에서 보듯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본격화된 2014년을 기점으

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지형이 변화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대

러 에너지 투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아시아(중국, 인도)와 중동의 투자가 급

격히 확대되었다(글상자 3-2 참고). 러시아는 유럽 및 북미 지역으로부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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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북극 LNG 프로젝트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중국과

의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러시아

는 중국, 일본과 야말 LNG 및 북극 LNG 2 프로젝트 협력을 바탕으로 LNG 공

급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탈탄소화에 대응해 수소ㆍ암모니아, 원

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인 협력모델 창출을 도모

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자 LNG 도입국인 중국,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맺음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의 수요ㆍ공급 복합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표 3-21]은 본문에서 살펴본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 협

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러, 일-러 천연가스 협

력은 그 배경과 협력 방향 등에서 대체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중국은 2014

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제재 국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대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일본도 전통적인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국가로서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을 내실화해왔다.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의 주요 특징은 에너지 협력에서 필수불

가결한 ‘네트워크, 금융, 기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공고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

단된다. 중국은 정상간의 긴밀한 소통뿐 아니라 최근 중-러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을 개설하는 등 대러 에너지 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정부간 

고위급 에너지 자문위원회 개설을 비롯해 JOGMEC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대

러 에너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막

강한 자본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이른바 ‘금융+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러 간 탈달러화 공조도 양국의 에너지 협력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에서도 JOGMEC, JBIC 등의 정책금융 역량과 체

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 북극 LNG 프로젝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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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 협력 내용과 특징

구분 중국 일본 

가스 구매력 

(2020년 기준)

-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 세계 2위 LNG 도입국  

- 세계 최대 LNG 도입국 

천연가스 

협력 활성화 배경  

- 중-러 정상 및 고위급 간 상호 이해 확대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고위급 소통 

활발(총리간 정례회의, 부총리급 중-러 

에너지협력 위원회, 중-러 에너지 비즈

니스 포럼 등)

- 천연가스 분야 상호보완성 확대 및 전략

적 이해 일치

 ▴(중)해상운송 리스크 축소 및 해외 천연

가스 공급원 다각화 추구/ 석탄 →천연

가스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원 필요

/ 북극 자원 개발 참여 기회 선점 모색 

 ▴(러)경제제재 국면 돌파/ 천연가스

(PNG 및 LNG) 수출시장 다각화 추구/ 

LNG 공급기반 강화 및 중국 LNG 수요 

선점

- 천연가스 분야 상호보완성 확대 및 전략

적 이해 일치 

 ▴(일)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측면/ LNG 공급노선 다각화 및 안정성 

강화/ 북극 LNG 개발과 북극항로 활성

화에 따른 기회 선점 모색/ LNG 허브 

구상에 따른 글로벌 LNG 가스공급망 

구축 고려  

 ▴(러)천연가스 개발과 수출시장 다각화 

모색/ 일본의 LNG 수요 확보/ 일본의 

고난도 가스전 채굴 기술 및 풍부한 자금

조달 역량, LNG 선박 건조 및 운영 

노하우 등 고려 

분 참여를 하면서 전후방 산업 연계를 도모하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분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양국이 포괄적인 대러 에너지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

던 주요 모멘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 모두 대러 에너지 협력에서 에너지 교역, 자본 투입에 그

치지 않고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과 발전을 연계하는 ‘가치사슬’을 구축해 나가

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은 생산ㆍ설비기술, 생산관리 측면에서의 역량 

강화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일본의 

가스전 채굴 기술 및 LNG 선박건조 기술 등을 높게 평가하고 일본을 기술 협

력을 위한 주요 협력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최근 빠른 속도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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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 계속

구분 중국 일본 

대러 

천연가스 협력 

방향과 특징  

- 전방위적, 일체화된 협력 추구

 ▴에너지와 금융(CDB 등의 금융 지원, 탈

달러화 추진)/제조업/과학기술 일체화 

 ▴자본 투입뿐 아니라 연구ㆍ조사, EPC, 

기술ㆍ설비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 →

가치사슬 연계  

- 전후방 산업 연관 포괄적 협력 추진 

 ▴천연가스 개발뿐 아니라 연관 산업 포괄 

→ 가치사슬 연계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이 개발주체/ 전

후방에서 정부와 관계기관(JOGMEC, 

JBIC, NEXI 등)이 지원  

대러 

주요 천연가스 

협력사업 

- PNG 및 LNG 도입, LNG 사업 지분 

참여, 차관 지원 및 연관 산업 협력 

 ▴PNG: 시베리아의 힘(PoS) 프로젝트 

 ▴LNG: 야말 LNG 지분 29.9%(CNPC, 

실크로드펀드)/ 북극 LNG 2 지분 

20%(CNPC, CNOOC)

- LNG 도입, LNG 사업 지분 참여 및 

연관 산업 협력 

 ▴LNG: 사할린 2 지분 22.5%(미쓰이물

산, 미쓰비시상사)/ 북극 LNG 2 지분 

10%(JOGMEC, 미쓰이물산)

탄소중립 목표   

- 2060 탄소중립: 2060년까지 비화석연

료 비중 최대 80%까지 확대 

 ▴2030년 천연가스 수요 최대치 전망/ 

최소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수요 

유지 전망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수소시장 선점 노력 강화  

- 2050 탄소중립: 2050년 탈탄소전원 

100% 목표(재생에너지 50~60%, 원

자력 및 CCUS 기반 화력 30~40%, 

수소 및 암모니아 10%)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10~22% 확대 

→ LNG 발전 비중 감소  

 ▴수소 및 암모니아 개발 가속화 전망 

수소 분야 등 

탈탄소화 대응 

협력 전망 

- 수소 연료전지 개발 및 수소에너지 기반 

친환경 북극기지 ‘스노우플레이크’ 건

설 협력 논의 중 

- 원전 협력 강화  

- 러시아산 수소의 일본 공급 및 글로

벌 수소 공급사슬 구축 협력 추진 

중(타당성 조사)

- 북극 야말반도 수소 및 암모니아 생

산 프로젝트, CCUS 기술 개발 협

력 논의 중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향후 중-러, 일-러 간의 기술 협력은 탈탄소화 대응 차원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소 생산ㆍ저장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뿐 아니라 

관련 설비, 인프라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CCUS 기술 기반 저탄소 LNG 생산 등 고효율, 저탄소 기술에 대한 협력 수요

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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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에서 북극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북극 자원 개발 참여 기회를 선점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일본도 북극 LNG 개발과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자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국과 러시아의 수소 산업 관련 협력 논

의에서도 북극이 주요 협력 공간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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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

가. 글로벌 에너지 믹스의 변화와 한국의 가스 수요

최근 에너지 소비의 세계적 추세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완만하게 증가하

는 가운데 석탄에 대한 의존도는 줄고, 원자력 의존도의 증가는 억제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천연가스 소비의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또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이는 파리협약 이후 출범한 신(新)기후체제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177)

이러한 세계적 에너지 소비 추세의 변화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액

화천연가스(LNG)의 수요 증가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믹스가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시대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에 천연가스, 특히 액화 천연가스(LNG)가 

‘가교 자원(bridging resource)’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천연

가스는 상대적으로 석탄 등에 비해 청정한 화석 에너지라는 특성이 있다. 게

다가 셰일혁명 이후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으로서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감축

될 수밖에 없는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7)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는 1980년 독일의 생태응용연구소가 처음 소개하였다. 이후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최근엔 에너지믹스(energy mix) 최적화와 저효율 소비

구조 개선,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혁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좀 더 좁은 범

위에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소비의 근본적인 변화, 특히 청정에너지 소비로의 전환을 일컫는다. 석

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에너지 소비를 풍력, 태양광, 지열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소비로 대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

들은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생 방안의 핵심 축 중 하

나로 최근 발표했다. 신범식, 권원순, 이대식(2018),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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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에너지원별 세계 에너지 소비(2019년)

(단위: Quadrillion BTU)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21, DB 자료(검색일: 2021. 8. 30).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에 따르면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석탄 소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2030년에는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소비가 천연가스 소비를 상회하고, 2040년대 후반에는 원유 소비도 능

가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도 이런 추세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1998년 정격 용량 기준 

에너지원별 전원구성에서 LNG 구성비는 28.1%로 12.21GW를 차지했으며, 

2008년의 LNG 구성비는 25.2%로 비중에선 조금 감소했으나 규모는 17.96GW

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9년의 경우 비중은 31.6%까지 증가했으며, 규모도 

39.65GW를 기록해 20년간 규모 면에서 3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2034

년의 경우 LNG 전원 정격 용량은 59.09GW로 30.6%의 구성비를  보여 비중

이 30% 수준에 그치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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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78) 이는 당분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의 축소와 

더불어 원자력이 차지하던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LNG가 대체하는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뜻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증대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

간 동안 가교자원으로서 LNG의 역할이 확대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발전용량 

기준 국가 에너지원으로서의 비중이 30% 수준에 이르는 LNG를 해외에서 전

량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 가격 변동성까지 감안하면 LNG 수급 문제는 국가 에

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179) 따라서 천연가

스 주요 생산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수급은 지정학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천연가스 수급을 둘러싼 국

제 정치ㆍ경제적 분석과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와의 가스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안으

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천연가스(LNG)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고도 경제성장과 빠른 전력 

보급 등에 힘입어 빠르가 증가했다. 1990년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는 9,320만

toe로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여, 연평균 경제성장률 6.9%보다 높은 수준

을 나타냈다. 1990년대 들어서도 석유화학업종, 비철금속 그리고 수송 장비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8.8%, 12.2%, 13.0%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00년 이

후 철강업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 단위가 낮은 기계류가 연평균 

178) 전력수급은 1991년 「제1차 장기전력수급계획」(동력자원부, 전수 29145-08679)이 수립되어 시행

되었으나 2000년 12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02년 8월 17일에 최

종 확정ㆍ고시되었다.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3호),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285호, 2004. 12. 30),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지식경제

부, 공고 제2008-377호, 2008. 12. 29),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741호, 2020. 12. 28) 참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179)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41호, 2020. 12. 28) 참고. 「전력수급

기본계획」, 온라인 자료(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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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성장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

세를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에너지 소비 증가는 경제성장보다 낮은 수

준의 추세를 유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철강 및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투

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2010년을 전후하여 잠시 에너지 소비 증가가 경제성장

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80)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9%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총에너지 소비증가율은 그보다 낮은 연평균 2.7%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10년 이후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되고 2011년 9월 지역별 순환 정전사태로 

인해 강력한 전력수요 관리정책이 겹쳐지면서 최근 총에너지 소비 증가는 1% 

미만으로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

지 소비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181) 

하지만 천연가스 소비는 기후변화에 따른 동절기 난방용 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민간 직도입 확대 등과 함께 발전용 가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최종 소비량 증가율은 2015~20년 기간 연평균 

4.4%를 기록했다. 반면 원자력은 2019년과 2020년 발전량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전 2기 폐지와 정부의 안전 점검 강화에 따른 예방 정비 증가 등으

로 2015~20년 기간 연평균 0.6% 감소하였다.182)

또한 신재생ㆍ기타 에너지 소비는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15~ 

20년 연평균 7.2% 증가하였다. 전기 소비는 2010년대에 들어서며 경제성장 

둔화,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 전력화 정체 등으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

되어 2015~20년 기간 연평균 1.0% 증가에 그치고 있다.183)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 LNG 및 LPG 도입정책 채택에 따라 LNG 인수 시

180)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DB 자료(검색일: 2021. 9. 10). 

181) 위의 자료. 

182)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동향, DB 자료(검색일: 2021. 9. 10). 

183)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동향, DB 자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DB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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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국의 LNG 소비량(1988~2019년)

(단위: 천 톤)

자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DB 자료(검색일: 2021. 9.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설인 저장탱크와 기화설비 등이 1986년 완공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LNG의 

도입을 시작으로 천연가스 소비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LNG 도입

을 확대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및 발전용으로 도입되는 LNG는 1997년 경제규

제 개혁의 일환으로 대규모 천연가스 수입처의 자가 물량에 한해 LNG 직도입

을 허용했다.184)

천연가스 소비량은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상향으로 도입 초기부

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997년에 1,000만 톤을 넘어선 뒤, 7년 후인 

2004년에는 2,000만 톤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4,000만 톤을 상회하였다. 

2000~13년 기간 석탄과 석유, 그리고 원자력이 각각 연평균 5.1%, 0.4%, 

0.6% 증가한 데 반해, 가스 소비는 동 기간 연평균 8.2%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

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13년 4,003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5년의 경우 발전용과 최종 소비 부문 모두 위축되면서 연평균 8.9%인 

184) 에너지경제연구원(2014),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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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만 톤 수준으로 가스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14~15년 석탄 화

력발전 설비 확충 및 원자력 설비 재가동 등으로 기저 발전 설비용량이 연평균 

4.0% 증가한 반면에 전력소비는 연평균 0.9% 증가에 그치면서 발전용 천연가

스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종 소비부문의 도시

가스 소비도 유가 급락으로 인해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석유와 에너지 대체가 활

발하게 발생하면서 2014~15년 평균 6.6% 천연가스 소비가 감소하였다.185)

하지만 그 뒤 최근 5년간은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가 연평균 5% 이상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가스 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2015~20년 발전용 가스 소비

는 연평균 5.5%, 가스 제조용 소비는 1.5%, 지역난방용은 3.0%, 산업용 민간 

직도입은 33.4% 증가했는데, 소비 비중이 가장 큰 발전용이 가장 큰 폭으로 증

가하며 전체 천연가스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186)

그림 4-3. LNG 용도별 소비 추이(1988~2019년)

(단위: 천 톤)

자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DB 자료(검색일: 2021. 9.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185)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동향, DB 자료(검색일: 2021. 9. 10). 

186)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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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에 있어 발

전뿐만 아니라 난방 및 취사를 위한 도시 가스용으로 상용되고 있다.

다. 한국의 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특징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7년부터 수립하여 실행해온 에너지 기본계획이 전략의 개념을 담고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

획 △ 전력수급 기본계획 △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

획 △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여타의 에너지 관련 계획에 원칙과 방향을 설

정하고,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는 개별 에너지원별 정책뿐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

립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성장에 따라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방향 설

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187) 

이전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경제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원유와 전력의 수급

에 초점을 둔 계획이었다. 특히 1970년대 경제발전 단계에서 중동전쟁으로 인

한 두 차례의 석유수급 파동을 겪으면서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 확보와 다변화

에 초점을 두었다. 제2차 석유위기 시기까지 원유의 전량을 중동 지역에서 수

입하고 있던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 다변화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였다.

1997년의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근거

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작성하며 계획 대상 기간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어 2002년에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에너지 기본

법｣ 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새롭게 다시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

187)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2008),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 참고. 에너지경제연구원(2014), pp. 3~4; 「에너지기본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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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계획 대상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했다. 이때부터 환경, 효율, 안보 등의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장기 공급 에너지 믹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개정되

었으며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등의 조항은 ｢에너지 기본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옮겨갔다. 2014년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2019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

이다.188)

1997년 수립된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1997~2006)」은 안정적 에너

지 수급을 주요 골자로 했으며, △ 에너지 수급체계 확립 △ 민간 참여 확대에 

의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절약 △ 에너지 기술개

발 및 실용화 △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 전략 추진 △ 국제협력 강화 △ 남

북 에너지 통합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천연가스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의 LNG 수입 및 인수 기지, 발전소 

등의 공급 설비와 가스 배관망의 기반 시설 확충 △ 천연가스 공급선의 장기적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동북아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 검토 및 추진 등이 있다. 

이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천연가스와 원

자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원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 에너지의 이용 

극대화를 추진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에너지 전략의 주요 초

점은 석유 수급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189)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1997~2006)」은 원유의 수급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아시아ㆍ태평양 축과 동북아 축을 중심으로 지

역 특성에 맞는 자원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북아 국가와의 

보완적 협력으로 천연가스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 및 추진하여 동북

188) 에너지경제연구원(2014), pp. 4~9. 

189) 에너지경제연구원(2014), pp. 26~3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제711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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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한의 통일 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신규 LNG 도입선

의 확보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190)

2002년 수립된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2002~2011)」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7% 이상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의 3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3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

지 소비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 여건을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2차 

기본계획은 에너지 공기업의 독점과 미흡한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 등

의 환경을 고려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이용 합리화, 에너지 산업의 경쟁 활

성화를 기조로 하여 수립됐다. 동 계획은 △ 지속 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

축 △ 시장 기능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 육성 △ 대외개방형 시스템

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 국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191) 2차 기

본계획은 전력 산업, 가스 산업 등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및 원전, 석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기능의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192)

2차 기본계획 가운데 천연가스 부분은 동북아 파이프라인 구축 구상으로 러

시아의 코빅틴스크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에 의한 가스 공급이 포함

돼 있었다. 그러나 가스 분야의 주요 초점은 가스 산업의 구조 개편, 특히 도입 

도매 부문과 설비 부문 분리, 도입 도매 부문의 2개사 매각, LNG 가격 자유화 

등의 이슈에 맞춰져 있었다. 그로 인해 코빅틴스크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주체의 문제 등 성과 도출을 위한 여건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라는 목표를 제시했

으나 정책 집행은 미미했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파이프라

인 가스(PNG) 공급 방식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었다. 

2008년 세 번째지만 에너지 기본법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제1차 국가 에너지 

190) 위의 자료.

191)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2-20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19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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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2008~2030)」은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 전략으로서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에너지 부문의 계획으로 ‘석유 이후의 시

대’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 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 도출이 목표로 제시됐다. 또한 주요 기조로는 △ 에너지 자

립사회 구현 △ 에너지 저소비 사회 △ 탈석유 사회로의 전환 △ 녹색 기술과 그

린 에너지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등을 담았다.193)

이 계획은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요 관리와 해외자원 개발로 안정적 에너지 수급 확보와 

자립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성장 산업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2008년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에너지 부문의 

계획으로서 수립되다 보니, 천연가스 분야의 내용이 따로 정리되지 못하고 에

너지 수요 및 관리, 에너지 산업 해외진출, 해외자원 개발 등의 부분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다. 천연가스 분야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 LNG 구매 교섭력

(bargaining power)을 중심으로 △ 플랜트, LNG 추진선 △ LNG 터미널 개발

사업 진출 등과 함께 △ 러시아 PNG 도입 시 건설에 참여하고 △ ‘패키지 딜’을 

통해 석유화학, SOC 투자 등 관련 산업에 진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94)

2014년 네 번째 국가 에너지 계획인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2014~2035)」

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수요 관리를 근간으로 △ 수요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 환경 보호, 안전 강화, 기술 등 지속가능성 

제고 △ 에너지 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

계 구축 △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3)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194)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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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가스 부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가스 부문 주요 내용 비고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1997~2006)

-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현

-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절약 및 기술개발 촉진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

계 구축

- 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 남북 에너지 통합 기반 조성

- 에너지 위기 관리능력 강화

- 천연가스 인수기지 확대 및 

가스 배관망 확충

- 경제적 도입 위해 시베리아 지

역에서 PNG 도입 검토ㆍ추진

- 장기적으로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추진

- 동북아 축과 아시아ㆍ태평양 

축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협력 추진

-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석유 및 가스 수급에 초점

- 1997년 IMF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 디폴트 선언

- 장기적인 남북 통합 에너지

계획 수립을 추진

이 계획은 고유가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저감과 수요 관리 중심의 기조

하에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의 확대와 교토의정서체제 이후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출범이라는 환경에 대응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정책이 변화에 직면했다. 에너지 수

요 감소와 소비 절감을 기조로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35년까지 집

단 에너지, 신재생, 자가용 발전기 등의 발전량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만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LNG 트레이딩 사업 외에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았다. 이는 국가 에너지 계획이 2008년부터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재고하는 차원에서라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

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195) 

195)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참고. 「에너지기본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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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가스 부문 주요 내용 비고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2~2011)

-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 시

스템 구축(환경친화적 에

너지 시스템 구축,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

력 있는 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에

너지 가격기능 활성화 등)

- 에너지 기술강국, 에너지 기

술 수출강국(에너지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에너지 

기술 및 설비의 수출산

업화 등)

-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 

(국제 에너지 협력의 전략

적 활용, 동북아 에너지 협

력 네트워크 구축 등)

-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가격

규제 완화

- PNG에 대한 우선 구매 등 

가스 도입선 다변화 방안 

마련으로 공급의 안정성 제

고(동해, 시베리아 등 국내

외 가스전 개발 추진)

- 동북아 천연가스 배관망 건

설 구상 등 PNG 도입 추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과 연계하여 시베리아, 중

국,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천연가스 배관망 건

설 구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 에너지 안보 역량 개선

- 에너지 부문 통일비용 

절감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8~2030)

-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

리적 가격체계

-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 원전의 공급능력 및 국민 이

해기반 확충

-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한 차

세대 에너지 산업 육성

- 에너지 산업 해외진출

- 에너지 복지ㆍ에너지 안전

사회 구현

- 효율적인 천연가스 산업 경

쟁 도입 기반 조성 및 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

- LNG 구매교섭력(bargaini

ng power)을 중심으로 플

랜트, LNG 추진선, LNG 

터미널 개발사업 진출 

- 러시아 PNG 도입 시 건설

에 참여하고 ‘패키지 딜’을 

통해 석유화학, SOC 투자 

등의 관련 산업에 진출

- 「에너지기본법」 

-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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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가 및 중동 지역 도입 비중

(단위: %)

연도
수입

국가 수
4대 주요 수입국가 및 비중

4개국 

비중

중동 지역

도입 비중
비고

1978 4
사우디아라비아

(57.6)
쿠웨이트(30.5) 이란(7.8) 중립지대(2.3) 91.3 91.3

1980 8
사우디아라비아

(61.2)
쿠웨이트(26.0) 이란(8.5) 중립지대(3.2) 98.9 98.9

 표 4-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가스 부문 주요 내용 비고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4~2035)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

책전환

- 분산형 발전 시스템의 구축

- 환경보호, 안전강화, 기술 

등 지속가능성 제고

-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

적 공급

-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

책 추진

- 셰일가스 개발 확대 등에 대

응하여 천연가스, LPG 도

입선 다원화와 안정적 물량 

확보

- 가스전 개발과 도입 연계(액

화플랜트 건설ㆍ운영 등), 가

격 리스크 완화, 자주적 개

발ㆍ공급역량 강화

- 민간 직수입 규제 합리화

- LNG 트레이딩 사업 진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남-북-러 전력망 연계(시

베리아 횡단-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사업 연계)

- 북극항로 상업적 이용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9~2040)

-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

스로 전환

- 분산형ㆍ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 강화

-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천

연가스 역할 확대

- 건축물 가스 냉방 활성화

- 친환경 수송 연료로서 활용

을 확대(LNG 벙커링, LNG 

화물차, 항만 LNG 야드 트

랙터 등)

- 한중일 간 LNG 주요 수요

국 협력체계 구축(글로벌 

LNG 시장의 투명성, 유연

성 제고)

- 장기적으로 동북아 주요국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계 

검토(가스 도입 방식 다변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동북아 계통 연계를 위한 동

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자료: 「에너지기본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제711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2019), pp. 1~1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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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계속

(단위: %)

연도
수입

국가 수
4대 주요 수입 국가 및 비중

4개국 

비중

중동 지역

도입 비중
비고

1982 13
사우디아라비아

(49.6)
이란(12.8) 쿠웨이트(12.0) 인도네시아(8.5) 82.9 76.0

1984 18 이란(19.9)
사우디아라비아

(17.9)
오만(12.1) 인도네시아(8.5) 58.4 66.5

1986 21 이란(16.3) UAE(12.4) 오만(12.1) 말레이시아(10.1) 50.9 60.5

1988 22 오만(19.6) UAE(15.5) 이란(13.9) 말레이시아(8.7) 57.7 64.3

1990 22 오만(20.7) UAE(16.2)
사우디아라비아

(12.8)
이란(11.1) 60.8 74.3

1992 24
사우디아라비아

(30.4)
오만(14.5) 이란(12.0) UAE(10.4) 67.3 74.7

1994 22
사우디아라비아

(31.0)
이란(14.4) UAE(8.5) 오만(8.4) 62.3 76.7

1996 27
사우디아라비아

(35.0)
UAE(12.7) 이란(10.8) 오만(8.0) 66.5 73.8

1998 26
사우디아라비아

(28.6)
UAE(14.9) 쿠웨이트(8.2) 이란(8.2) 59.9 75.9 러시아(0.4)

2000 33
사우디아라비아

(29.6)
UAE(14.3) 이란(9.1) 쿠웨이트(7.5) 60.5 76.8 러시아(1.1)

2002 29
사우디아라비아

(30.4)
UAE(13.4) 쿠웨이트(7.2) 이란(6.5) 57.5 73.3 러시아(1.9)

2004 27
사우디아라비아

(30.7)
UAE(17.6) 이란(7.9) 쿠웨이트(7.9) 61.4 78.1 러시아(1.0)

2006 22
사우디아라비아

(29.4)
UAE(17.9) 쿠웨이트(10.4) 이란(8.4) 66.1 82.2 러시아(1.5)

2008 24
사우디아라비아

(30.4)
UAE(18.3) 쿠웨이트(12.1) 이란(8.4) 69.2 86.3 러시아(2.7)

2010 24
사우디아라비아

(29.2)
UAE(11.1) 쿠웨이트(10.8) 이란(7.6) 58.9 81.8 러시아(5.7)

2012 24
사우디아라비아

(34.7)
쿠웨이트(15.7) 카타르(11.9) 이라크(10.6) 73.0 85.0 러시아(3.2)

2014 29
사우디아라비아

(31.5)
쿠웨이트(14.7) UAE(11.6) 카타르(10.7) 68.7 83.9 러시아(3.7)

2016 27
사우디아라비아

(30.9)
쿠웨이트(14.7) 이라크(12.8) 이란(10.3) 68.0 85.9 러시아(3.6)

2018 28
사우디아라비아

(28.9)
쿠웨이트(14.5) 이라크(12.3) UAE(6.4) 62.2 73.5 러시아(3.5)

2019 28
사우디아라비아

(36.2)
쿠웨이트(14.2) 미국(12.8) 이라크(11.0) 65.6 70.2 러시아(2.8)

자료: 한국석유공사, DB 자료; e-나라지표, 가스(LNG수급동향) DB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DB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10); 이달석, 노남진(2010), p. 7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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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다섯 번째로 수립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9~2040)」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

고’를 목표로 소비, 생산, 시스템, 산업, 기반 분야에 걸쳐 △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 분산형ㆍ참여형 에너지 시스

템 확대 △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석탄 

발전의 과감한 감축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2040년까지 30~35%)를 주

요 골자로 하며 △ 에너지 믹스의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수소를 도입해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계획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계획에 포함된 천연

가스 관련 내용은 △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 확대 △ 건축물 가스 냉난방 

활성화 및 △ LNG 벙커링 △ LNG 화물차 △ 항만 LNG 야드 트랙터 등 친환경 

수송 연료로서의 활용 증대 등을 비롯하여 글로벌 LNG 시장의 투명성 및 유연

성 제고를 위해 △ 주요 수요국인 한ㆍ중ㆍ일 간 LNG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

스 도입 방식 다변화를 위해 △ 장기적으로 동북아 주요국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연계를 검토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96) 

라. 국가 에너지 계획과 대러 천연가스 협력

이상에서 살펴본 총 5회에 걸쳐 수립된 우리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러 

에너지 전략은 석유보다는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한 천연가스 도

입, 플랜트 등의 분야 진출, 전력 분야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남ㆍ

북ㆍ러 계통망 연결과 전력 도입을 통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이 대표적인 대

러 에너지 전략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9~2040)」은 동북아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196) 산업통상자원부(2019), pp. 1~117; 「에너지기본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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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 수퍼그리드’ 본격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후 한국전력과 러시아의 로세티(Roceti) 간 공동연구를 2020년까지 완료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남ㆍ북ㆍ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 가

스 도입 방식 다변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동북아 주요국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계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4~2035)｣은 전력과 연계된 시베리아 횡단-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사업, 동

북아 에너지 수송망 연결,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등과 같은 비에너지 분야와의 

연계도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장관급이 참여하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정부간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여 △ 원자

력 안전 협력 △ 석유ㆍ가스 분야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 동북아 에너지 수송망 

연결 △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등을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197) 

그러나 한ㆍ러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되거나 제안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이들은 그 어떤 것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과제들도 실행력을 담보하기보다는 논의 또는 검토 차원

에서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핵사태 등 에너지 기본계획의 이행을 제약

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대러 에너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쪽이 한국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주요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원의 안정적 수급과 에너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전략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공급국이 아닌 수요국이란 입장에서 에

너지 자원 보유국이 가지는 에너지 전략과는 차별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

이 있다. 결국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전략이기보다는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러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그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앞서 살

197)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 참고. 「에너지기본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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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바와 같이 신재생 및 녹색기술, 신성장동력이나 수소경제와 같은 국내의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이슈 등이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 국가 에너

지 기본계획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에 초점이 맞춰진 수급계획의 확

장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이행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급 측

면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석유의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 50.9%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원유 수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등 중동 지역 4개국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

한다. 2016년의 경우엔 68.0%를 기록했으며, 미국으로부터 셰일 석유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중동 전체를 합산하면 여전히 

7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꾸준히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편중이라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특기할 만한 사안은 2019년 4대 주요 원유 도입국가에 미국이 포함되면서 

그 비중이 12.8%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의 미국산 원유 도입 규모는 

166만 3,000배럴 수준이었으나, 2017년 1,342만 9,000배럴로 3년 새 8배나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다시 6,094만 2,000 배럴로 전년대비 4.5배나 증가

하는 등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다. 게다가 2019년에는 전년대비 다시 2배나 늘

어나 1억 3,789만 4,000배럴에 달했다. 2014년 대비 5년 만에 80배나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일종의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물론 미국의 셰일 에너

지 개발과 해외 수출 허용에 따른 결과이지만 인접한 멕시코는 물론이고 일본

마저 크게 따돌리고 한국이 그 최대 수입국이 됐다는 점에서 한ㆍ미 동맹이라

는 특수한 관계와 국제 정치ㆍ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로 해석된

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면서 이란의 원

유 수출을 제재했으며, 동맹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입 연장을 허

용했으나 2019년부터는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 결과 2016년도까지 우리나

라의 원유 수입 중에서 꾸준히 상위에 들었던 이란산 원유가 2019년 7위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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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국별 LNG 수입 및 비중

(단위: 천 톤, %)

연도
인도

네시아
카타르

말레

이시아
오만 미국 호주 기타* 계

주요국 

비중

1998 6,736 0 2,851 0 0 0 602 10,189 94.09 

1999 7,943 480 3,046 0 0 0 815 12,284 93.37 

2000 6,633 3,251 2,529 1,619 0 54 1,153 15,239 92.43 

2001 4,055 4,655 2,175 3,784 0 57 591 15,318 96.14 

2002 5,256 5,123 2,400 3,970 0 176 1,068 17,993 94.07 

위가 급격하게 하락한 대신 미국의 순위가 급상승한 것이다.198)

그에 반해 역내 국가인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은 2001년 1,868만 5,000배

럴, 2002년 1,504만 9,000배럴 수준을 각각 기록했으며, 그 후 감소했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5,016만 배럴, 2015년 5,109만 

6,000배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다시 감소해 2019년의 경우 3,074만 배럴로 

미국의 1/4에도 못 미치고 있다(미국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인 

반면 러시아는 2.8%).199)

천연가스의 경우도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도입국에 대한 편중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도입 초기인 1986년은 LNG 전량

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었으며, 1991년 말레이시아가 추가되었다. 2개국

의 도입 비중은 94% 수준이었고, 이후 1999년부터 카타르에서 47만 9,700톤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3개국의 비중이 93.37%를 기록했다. 이어 2000년부터 호주

와 오만이 도입국으로 추가됨에 따라 2011년 6개국의 도입 비중이 68.93%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주요 LNG 도입 6개 국가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9년 86.8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천연가스 도입 국가의 편중은 에너지 안

보 및 수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198) 한국석유공사, DB 자료(검색일: 2021. 9. 10).

199)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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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계속

(단위: 천 톤, %)

연도
인도

네시아
카타르

말레

이시아
오만 미국 호주 기타* 계

주요국 

비중

2003 5,200 5,694 2,798 4,714 0 123 779 19,308 95.96 

2004 5,290 5,818 4,638 4,411 0 285 1,339 21,781 93.85 

2005 5,502 6,211 4,688 4,244 0 748 925 22,318 95.85 

2006 5,060 6,458 5,546 5,221 0 701 2,270 25,256 91.01 

2007 3,755 8,031 6,161 4,793 0 422 2,407 25,569 90.59 

2008 3,053 8,744 6,247 4,544 0 398 4,273 27,259 84.32 

2009 3,084 6,973 5,874 4,551 0 1,314 4,026 25,822 84.41 

2010 5,451 7,449 4,745 4,557 232 1,030 9,140 32,604 71.97 

2011 7,894 8,153 4,144 4,195 113 787 11,398 36,685 68.93 

2012 7,445 10,278 4,082 4,127 57 832 9,362 36,184 74.13 

2013 5,627 13,354 4,314 4,331 0 620 11,629 39,876 70.84 

2014 5,176 12,853 3,673 3,726 0 836 10,842 37,107 70.78 

2015 3,776 12,442 3,698 3,990 0 1,952 7,507 33,366 77.50 

2016 4,362 11,880 3,813 4,082 28 4,695 4,595 33,453 86.27 

2017 3,542 11,554 3,749 4,231 1,959 6,997 5,506 37,537 85.33 

2018 3,447 14,245 3,702 4,282 4,658 7,871 5,811 44,015 86.80 

2019 2,336 11,311 4,802 3,946 5,226 7,775 5,353 40,748 86.86 

주: *브루나이, 러시아, 나이지리아, 페루, 파푸아뉴기니, 트리니다드 토바고, 적도 기니, 아랍에미레이트 등.
자료: e-나라지표, 가스(LNG)수급동향, DB 자료(검색일: 2021. 6. 10).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LNG 도입 비중이 감소하면서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타르와 호주, 오만에 이어 2015년까지도 도입 물

량이 제로였던(2010~12년은 예외) 미국으로부터의 LNG 수입이 급증했다. 미

국은 2018년에 카타르와 호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뒤 계속 수출물량을 늘려

가면서 앞서의 셰일 석유와 마찬가지로 부동의 핵심 LNG 도입국가로 부상하

고 있다. 불과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놀랄 만한 속도와 규모로 미국은 한국의 

석유와 가스 수입 부문 모두에서 3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미국의 최대 에너지 

수출국가의 자리에 올랐다.200) 그에 반해 1990년대 초반부터 한ㆍ러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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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협력을 주요 사업으로 논의해왔음에도 1993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산 석유 

도입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부터 도입된 러시아산 LNG는 

2020년의 기준 미국산 셰일가스의 비중 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불과 5%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LNG 수입은 최

근 러시아 노바텍의 야말 가스전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부 LNG를 제외하면, 한

국가스공사가 사할린에서 도입하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이 

시기 중국, 일본의 경우도 미국산 셰일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지만, 앞서도 살펴

봤듯이 이들은 이 시기에 러시아의 야말, 북극 가스전 2 사업에 적극 진출함으

로써 LNG(중국의 경우 PNG도 포함) 등을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입했다

는 점에서 우리와 크게 달랐다.201) 

이는 에너지 협력의 문제가 국가 안보적 현안의 일부로서 그 어떤 문제보다 

시장이나 경제적 요인보다 국가 관계나 국제정치적 요소에 의해 더 크게 좌우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ㆍ러 간의 에너지 협력 문제는 한

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를 포함한 지정학적인 질서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으

며, 역설적으로 에너지 협력의 다변화라는 관점을 넘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관계의 변화라는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준다.202)

200) 미국은 셰일 에너지 국내 생산량 증가를 배경으로 2014년부터 40여 년간 유지해온 원유 수출금지령

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1차 오일쇼크를 경험한 미국은 1975년부터 자국 내 생산 원유의 수출을 금지

해왔다. 그러나 일단 정제된 기름도 아니지만, 원유도 아닌 중간단계의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를 

비정제유로 해석함으로써 원유수출 금지의 빗장을 풀었다. 이는 셰일가스 수출의 문을 활짝 연 것이

나 다름없다. 미국 멕시코만 일대의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콘덴세이트의 2013년 생산량은 하루 100

만 배럴에 달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6년 3월 마침내 액화 천연가스(LNG)의 수출을 개시했다. 셰

일가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내 원유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수출해 자국 에너지 가격의 안

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본격적인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한 것이다. 새로

운 운하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파나마 운하 확장이 2016년 6월 완공되면서 아시

아ㆍ태평양 지역으로 대형 LNG선이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러시아 시베리아산 가스에 비해 가

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LNG 수출에 전매 제한을 두지 않는 조처를 

취했다. 살 사람에게 엄격한 거래 제한을 붙이는 것이 관습이었던 가스시장에 유연한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그 전까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는 가스 수출을 제한했으나 

2016년부터 수출대상 제한도 풀어 이를 완화했다. 

201) 강태호(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0. 3. 1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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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한국가스공사(KOGAS)의 2020년 국가별 천연가스 도입 현황

(단위: 천 톤, %)

국가 도입량 비중

카타르 9,452 30

호주 5,889 18

오만 4,218 13

미국 4,105 13

말레이시아 3,089 10

러시아 1,598 5

인도네시아 1,076 3

페루 1,190 4

브루나이 64 0

기타 1,243 4

합 계 31,924 100

자료: 한국가스공사, DB 자료(검색일: 2021. 9. 10). 

2.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

가. 한국의 대러 에너지 자원 협력 현황

한국의 대러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ㆍ소 수교 초기부터 주목받는 분야였다. 

특히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경험하고 중동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1차 에너지원

을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역내 국가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

다는 사실은 매력적인 사안이었다. 한ㆍ러 간 에너지 협력은 수교 이전인 1990

년 8월에 개최한 정부 대표단 회의에서 석유ㆍ가스를 포함한 11개 분야의 자

원 공동개발을 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1992년 옐친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사하 가스전 공동개

20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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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1990년 한ㆍ소 1차 공동자원개발 제의사업

구분 사업명 자원조사 결과 및 진행 비고

가스전 사하공화국 천연가스전 1994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동광 치타주우도칸 동광 경제성 없음 판정
현대자원개발, 

LG

석면광 브리야트공화국 몰리죠지 석면광 비수익성, 개발대상 부적합

석탄

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 칸스크ㆍ아친

스크 갈탄광

야쿠트공화국 출리마코프스크 및 

데니소프스크 코크스 탄광

칸갈라스크 갈탄광

예킨스크 석탄광

비경제성 및 개발 부적합

매장 규모 미약, 비경제성 판명

열량 부족, 개발 부적합

탄질 불충분, 개발 부적합

현대자원개발

연ㆍ아연 나호트까 연ㆍ아연광 비경제성 판명
2차 

자원조사단조사

인회석
야쿠트공화국 

셀리다르스크 인회석광
비경제성 판명

철광
야쿠트공화국

타에쥬노에 및 가린스크 철광
비수익성, 개발 부적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8. 15) 발췌ㆍ정리.

발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공식 순방

하면서 사하 가스전에 대한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 및 고합 등 4개 회사의 사할

린 가스 유전개발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였다. 또한 그해 12월에 

러시아가 이르쿠츠크 코빅틴스크 가스전을 포함한 4개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개발을 제안함에 따라 양국간에 자원개발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203) 하지만 현재까지 양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 외에는 두드러진 성과가 미미한 상태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구소련이 제의한 공동자원 개발사업은 사

하 천연가스전 개발을 포함하여 동광, 석면광 석탄, 아연, 인회석, 철광석 등 다

203) 양국 수교 초기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된 양국간 협력에 대해서는 서승원(1996), pp. 

1~1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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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1990년 한ㆍ소 2차 공동자원개발 제의사업

구분 사업명 자원조사 결과 및 진행 비고 

석탄
하바롭스크우르 갈탄광

이루크츠크아바사드스코 예탄광

개발여건 미비로 사업 보류

개발여건 양호 추가조사 필요

연ㆍ아연광 브리야트공화국 오제르노예 1992~93년 한국자원연구소 조사 동부산업

은광 연해주 샬루트 은광 개발여건 양호 추가조사 필요

인광 이루크츠크 베로시민스크 인광 개발여건 양호 추가조사 필요

주석광 연해주 티그리노예 주석광 개발여건 양호 추가조사 필요

철광

하바롭스크 말리히간 철광

솔레니치 철광

프라보우르미 철광

연해주 짐례 철광

이루크츠크 네륜디스크 철광

개발여건 미비로 사업 보류

개발여건 미비로 사업 보류

유망광산으로 판명

개발여건 양호 추가조사 필요

개발여건 양호 추가조사 필요

티타늄광 연해주 젤레로첸스키 티타늄광 개발여건 양호 추가조사 필요

형석광
연해주 야로슬랍스키 형석광

브리야트공화국 나란스코예 형석광

경제성 있음 판명

개발여건 양호 추가조사 필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8. 15) 발췌ㆍ정리.

양한 분야의 광물자원 개발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당시 소련 말

기의 경제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프

로젝트를 선별하지 않고 제안한 것으로, 대부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특히 경제체제의 차이로 경제성과 수익성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들이 많

이 포함돼 있었다. 

이어서 제안된 2차 공동자원개발 제의사업들은 주로 석탄과 철광 등의 광물

자원 개발사업이었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제안 사업과는 다르게 

경제성과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이 다수였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우리 기업들이 관

심을 가지고 사업 참여 의향을 보였지만, 이 중에서 추진된 공동개발 사업은 전

무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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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차로 제의된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역의 석유

개발, 유룹첸코 유전 등 E&P(탐사와 생산) 사업의 투자 입찰 참여 제안, 사할린 

대륙붕의 지질 조사 및 탐사 프로젝트 등 E&P 초기단계의 투자 입찰 사업 등이 

있었다. 이는 대체로 석유 및 가스 자원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들이었다. 하지만 

3차 제안 사업 중에도 실행되거나 성사된 사업은 없었다. 문제의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 우리의 자원개발 역량이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또한 

생소한 지역의 E&P 사업일 뿐만 아니라, 수교 초기에는 구소련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3차 제의 사업에 포함되었던 야말로-네네츠 자치

구는 서부 러시아의 유전개발 지역이며, 서유럽까지 연결된 원유와 가스 파이

프라인의 시작 지역으로 현재도 활발한 유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

할린 대륙붕 지역과 유룹첸코 톰스크 지역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대표적인 

유전지역으로 개발되었다.

표 4-7. 1990년 한ㆍ소 3차 공동자원개발 제의사업

프로젝트 내용 비고

원유가스전 개발
야말로네네츠자치구 석유가스 개발

크라스노야르스크 유룹첸코 톰스크 지대 석유가스 개발
투자입찰 참여

지질조사 및 탐사

사할린 대륙붕의 미탐사지역 지질조사 및 탐사

하바롭스크 니즈니아무르스키 및 스레드네아무르스키 탐사

사라토프 및 오렌부르그 지역 지질조사 및 탐사

투자입찰 참여

투자유치 튜멘 지역 유정의 재건 및 원유채굴 투자입찰 참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8. 15) 발췌ㆍ정리.

수교 초기의 큰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은 일부 물량의 원유

와 천연가스(LNG) 수입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평가가 아니다. 물론 우리 조

선업계의 시추선을 포함한 해상 플랜트와 쇄빙 LNG 운반선 수출 등 에너지 개

발과 연관된 분야의 성과는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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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가스 분야의 양국간 협력은 상업적 관계에 기반한 구매와 판매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에너지 전략은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파이

프라인에 의한 천연가스 도입과 전력 계통망 연계를 통한 전력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육상을 통한 전력 계통망 연계와 가스 파이프라인망 연결은 

북한이라는 커다란 제약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다만 최근 LNG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

다.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 추세상 석유에 대한 의존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

데 석탄 소비는 줄고, 원자력 에너지 증가는 제한되면서 ‘가교 자원(bridging 

resource)’으로서 천연가스에 대한 증가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교 초기부터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1997~2006)」 수립시기인 1996년

까지 양국간 에너지 자원 교역을 살펴보면 [표 4-8]에서와 같이 주로 무연탄과 

유연탄, 원유를 수입하고 정유한 석유제품류와 부탄 등을 수출하는 수준이었다. 

이 시기의 대러 수출 누적액은 1억 5,340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3억 3,486만 달

러였다. 우리의 대러 수출은 HSK코드 6단위 기준 11개 품목이었지만, 대러 수

입은 5개 품목으로 특히 유연탄과 원유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는 수교 초기여서 양국간 교역이 크게 성장하기 전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

을 유연탄과 원유를 판매하는 에너지 자원 교역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4장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 • 147

표 4-8. 한-러 에너지 자원 교역(1992~96년)

(단위: 천 달러)

HSK코드 품목명
1992~96년

수출 수입

총계 153,403 334,863

270111 무연탄 - 28,705

270112 유연탄 - 113,698

270300 토탄 - 80

270799 기타 1 -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 122,178

271000 석유, 역청유, 이들의 조제품(원유 제외) 151,051 70,201

271112 프로판(액화한 것) 48 -

271113 부탄(액화한 것) 2,192 -

271114 에틸렌ㆍ프로필렌ㆍ부틸렌ㆍ부타디엔 11 -

271119 액화한 기타 석유가스, 가스상 탄화수소 14 -

271129 기타 석유가스, 가스상 탄화수소 44 -

271220 파라핀왁스(기름 함량이 0.75% 미만인 것) 4 -

271290 기타 11 -

271490 기타 1 -

2715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등) 25 -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9. 10).

그리고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제1차 국

가 에너지 기본계획(1997~2006)」을 수립하고 PNG 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는 

단계에서 한ㆍ러 양국은 4회에 걸쳐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이르쿠츠크 및 사하 가스전 개발사업과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 등을 논

의하고 한국가스공사를 한국 측 컨소시엄의 대표로 지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천

연가스 분야 협력을 도모하였다.204) 하지만 이후 가스 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이르쿠츠크 가스전 조사사업이 지연되는 등 양국간 협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4)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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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러시아가 2003년에 「에너지 전략 2020」을 수립하고 천연가스를 통한 

자국의 정치적 이익 제고를 위해 동시베리아, 극동 및 야말 반도의 가스전을 개발

하고 유럽과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의 LNG 시장 진출 기조를 

견지함에 따라 2006년 양국간에 ‘가스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205) 이 협정은 

사할린 II LNG의 신규 도입, 이르쿠츠크 PNG 사업 추진, 서캄차카 해상광구 사

업과 사할린 Ⅲ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206) 

표 4-9. 한-러 에너지 자원 교역(1997~2001년, 2002~08년)

(단위: 천 달러)

HSK코드 품목명
1997~2001년 2002~0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계 210,127 1,398,441 236,606 8,366,951 

270111 무연탄 - 594 - 33,783 

270112 유연탄 - 246,437 - 1,499,315 

270119 석탄(무연탄, 유연탄 제외) 1 - - - 

270300 토탄 0 104 - 129 

270799 기타 1 - 30 -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0 893,813 - 5,048,212 

271000 석유, 역청유(원유 제외), 이들의 조제품 207,146 257,491 - 1 

2710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 - 9 1,730,363 

271019 기타 - - 218,144 55,150 

271091
폴리염소화비페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

닐(PCTs)이나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 - 2,545 - 

271099 기타 - - 374 - 

205)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споряжение,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2년여 협상 끝에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7).

206) 서캄차카 해상광구 사업은 2005년 한국 측 컨소시엄(한국석유공사 50%, 한국가스공사, GS 칼텍스, 

SK(주), 대우인터내셔널 각 10%, 금호석유화학, 현대종합상사 각 5%)이 캄차트카 해상유전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시추사업을 벌였으나 기한 내 시추 미이행으로 캄차트네프트가스(Kamchatnefteg

az)사로부터 5년 기한의 라이선스 연장이 거부되었다. 이 밖에 천연가스와 원유 파이프라인 관련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거론되었으나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표적으로 최초 ㈜한보가 시작한 

코빅타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사업과 소위 ‘코러스 라인’으로 불리는 남ㆍ북ㆍ러 원유 파이

프라인 연결사업 등이 논의되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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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계속

(단위: 천 달러)

HSK코드 품목명
1997~2001년 2002~0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1112 프로판(액화한 것) - - 161 - 

271113 부탄(액화한 것) 2,632 - 15,048 - 

271119 액화한 기타 석유가스, 가스상 탄화수소 100 - 26 - 

271129 기타 석유가스, 가스상 탄화수소 141 - 59 - 

271210 석유젤리 46 - - - 

271290 기타 - - 16 - 

271311 석유 코크스(하소하지 아니한 것) 37 - - - 

271320 석유 아스팔트 - - 1 - 

271390 석유, 역청유의 기타 잔류물 11 - 20 - 

271490 기타 1 - - -

2715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등) 12 - 173 -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9. 10).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2002~2011)」

과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이 수립 및 시행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양

국간 에너지 자원의 교역 품목은 22종으로 확대되면서 수출입 금액도 대폭 증

대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대러 수입은 주로 유연탄과 무연탄, 원유와 경질석유

에 집중된 반면, 우리의 대러 수출은 석유류 기타 제품과 부탄, 폴리염소화페닐

과 부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이익의 제

고를 위해 동시베리아, 극동 및 야말 반도 등의 가스전 개발, 유럽과 아시아ㆍ태

평양 국가의 LNG 시장 진출이라는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전

개되지 않은 결과로 파악된다. 

하지만 러시아는 2009년 ‘에너지 전략 2030’을 수립하고 야말 반도 등의 천

연가스 신규 생산지역을 확대하고, 바렌츠해, 페초라해, 카라해 대륙붕 가스 해

양전에 가스 생산 산업기지를 건설하면서 액화석유ㆍ가스(석유, 콘덴세이트, 

CNG, LNG)의 증산과 수송용 항구 및 수송 인프라 개발을 추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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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0’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단일 가스 공급 시

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특히 한국 및 중국

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아ㆍ태 지역 

시장에 자국의 LNG를 수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동 전략은 에탄, 헬륨의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시설 등을 위한 설비의 개발 및 구축, 엔진 연료 획

득, 수소 및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수소 에너지, 열핵 에너지, 조력 에너지 

등)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가 2009년까지 ‘에너지 전략 2030’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을 수립하고 러시아 PNG 도입 시 건설 참

여 및 ‘패키지 딜’을 통해 석유화학, SOC 투자 등 관련 산업 진출을 추진하였

다.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수

립되어 실행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2014~2035)」은 시베리아 횡단-한반

도 종단 철도 연결사업과 연계한 남ㆍ북ㆍ러 전력망 연계사업, 북극항로의 상

업적 이용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러시아와의 협력은 미미한 수준이

었다. 이는 역내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러시아의 위상에 대한 평가와 이

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문제였다.207) 

하지만 이러한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석탄 및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 

제한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의 빠른 증가 등 새로운 환경이 반영되고 

있어 LNG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

지고 있다.

207)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2~20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13 ноября 2009 года №1715-р, 법령 자료. 당시 카타르 등의 LNG 생산량이 대폭 증

가한 데 따른 LNG 수급 여력의 증가로 2008년 8월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을 상회하던 LNG 

현물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는 당시의 시장 상황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2009년 상반기부터 

유럽 국가들은 현물 시장에서 LNG 수입을 늘리거나 기비축 가스를 사용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 ‘도입계약물량 의무인수 조항’ 위반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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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한ㆍ러의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전략 중 천연가스 관련 내용

한국의 

에너지 계획
천연가스 관련 주요 내용

러시아 

에너지 전략
천연가스 관련 주요 내용 비고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1997~2006)

• 천연가스 인수 기지 확

대 및 가스 배관망 확충

• 경제적 도입 위해 시베

리아 지역에서 PNG 도

입 검토ㆍ추진

• 장기적으로 동북아 천

연가스 파이프라인 건

설사업 추진

• 동북아 축과 아시아ㆍ

태평양 축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

협력 추진

•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계 구축

제2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1997. 7)

제3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1999. 4)

제4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2001. 4)

제5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2002. 12)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2~2011)

• 가스산업 구조 개편 및 

가격규제 완화

• PNG에 대한 우선 구매 

등 가스 도입선 다변화

방안 마련으로 공급의 

안정성 제고(동해, 시베

리아 등 국내외 가스전 

개발 추진)

• 동북아 천연가스 배관

망 건설구상 등 PNG 

도입 추진(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과 연계하

여 시베리아, 중국, 한

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

북아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 구상)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

(2003.8.28)

• 안정적, 비용효율적인 국

내외 가스 수요 충족 및 

가스산업 구조 개혁과 가

스시장 조성

• 통합 가스 공급시스템의 

동시베리아 확장 및 이를 

기반으로 지역통합

• 유럽과 아ㆍ태 지역에서 

가스를 통한 러시아의 정

치적 이익 제고

• 동시베리아, 극동 및 전

략적 생산 우선지역인 

야말반도의 대형 가스전 

개발

• LNG 시장 진출로 한국, 

일본, 인도 등의 아ㆍ태 

국가 시장(전기, 원자력 

기술 및 핵연료 등 포함)

에서 2020년까지 원유 

30%, 천연가스 15% 

점유 

제6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2005. 12)

제7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2006. 10)

제8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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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계획
천연가스 관련 주요 내용

러시아 

에너지 전략
천연가스 관련 주요 내용 비고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8~2030)

• 효율적인 천연가스 산업 

경쟁 기반 조성 및 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

• LNG 구매 교섭력(bar

gaining power)을 중

심으로 플랜트, LNG 

추진선, LNG 터미널 

개발사업 진출 

• 러시아 PNG 도입 시 

건설에 참여하고 ‘패키

지 딜’을 통해 석유화

학, SOC 투자 등의 관

련 산업에 진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0

(2009. 11. 13)

• 야말반도를 비롯한 신규

가스 생산지역 확대

• The Blue Stream 등 가

스 파이프라인 구축 확대

• 에탄, 헬륨의 추출을 목

적으로 하는 생산시설 등

을 위한 설비 개발 및 구

축, 엔진연료 획득, 수소 

및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

너지(수소에너지, 열핵에

너지, 조력에너지 등) 확대

• 야말반도, 바렌츠해ㆍ페

초라해ㆍ카라해 대륙붕 

가스 해양전에 가스생산 

산업기지 설립

• 액화석유ㆍ가스(석유, 콘

덴세이트, CNG, LNG)의 

증산과 수송용 항구 및 수

송 인프라 개발

•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의 단일 가스 공급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실현의 일

환으로 아ㆍ태 지역 국

가, 특히 한국 및 중국으

로의 가스 파이프라인 시

스템 단계적 조성과 단일 

가스공급시스템 연결

• 아ㆍ태 지역 시장에 LNG 

수출

제10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2010. 5)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4~2035)

• 셰일가스 개발 확대 등

에 대응하여 천연가스, 

LPG 도입선 다원화와 

안정적 물량 확보

• 가스전 개발과 도입을 

연계(액화플랜트 건설ㆍ

운영 등), 가격 리스크를 

완화, 자주적 개발ㆍ공

급역량 강화

• 민간 직수입 규제 합리화

• LNG 트레이딩 사업 진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14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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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계속

한국의 

에너지 계획
천연가스 관련 주요 내용

러시아 

에너지 전략
천연가스 관련 주요 내용 비고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9~2040)

•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 역할 확대

• 건축물 가스냉방 활성화

• 친환경 수송 연료로서의 

활용을 확대(LNG 벙커

링, LNG 화물차, 항만 

LNG 야드 트랙터 등)

• 한ㆍ중ㆍ일 간 LNG 주

요 수요국 협력체계 구

축(글로벌 LNG 시장의 

투명성, 유연성 제고)

• 장기적으로 동북아 주

요국간 천연가스 파이

프라인 연계 검토(가스 

도입 방식 다변화)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

(2020. 6. 9)

• 사할린-하바롭스크-블

라디보스토크 가스 파이

프라인 및 ‘시베리아의 

힘’ 건설 완료에 따른 아ㆍ

태 지역시장 LNG 수출

• 야말과 기단반도에 LNG

클러스터 조성

• 캄차트카와 무르만스크

에 북극지역 LNG의 저

장, 환적, 거래를 위한 가

스센터 건설

• 사할린 섬에 극동 LNG 3

차 생산라인 건설

• 2035년까지 8,000만~ 

1억 4,000만 톤 생산 수

준 달성

• 북극지역 LNG 생산 확

대와 아ㆍ태 지역 수송을 

위한 북극항로의 쇄빙선 

및 항구기반 시설 개발

•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의 통합 가스 공급시스템 

구축 및 LNG 운송기반 

확충

• 북서부, 볼가, 서부 시베

리아, 카스피해, 동시베

리아 및 극동에 가스화학 

클러스터 개발

제15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2018. 2)

제16차 한ㆍ러 

자원협력위원회 

(2019. 9)

자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제711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2~20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산업통상
자원부(2019), pp. 1~117;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
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28 августа 2003 г. № 1234-р, 법령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13 ноября 2009 года 
№ 1715-р, 법령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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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대러 천연가스 분야 협력 가능성과 전망

천연가스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성장과 함께 동북아를 포함한 아

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가스 소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에 반해 지역별 천연가스 소비 추세(그림 4-4 참고)를 보면 CIS 지역과 유럽 지

역은 천연가스 소비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4. 지역별 천연가스 소비 추세

(단위: Bcm)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아ㆍ태 지역과 함께 천연가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은 중동 지역이

며, 아프리카 지역 또한 완만한 추세이기는 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아ㆍ태 지역

은 2010년부터 소비량이 유럽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그 이후

에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동 지역은 2020년 기준 유럽과 CIS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천연가스의 소비가 늘어났다.

아ㆍ태 지역의 천연가스 소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림 4-5]에서 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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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중국의 소비는 2010년 108.9bcm으로 일본의 99.0bcm 수준을 상회했

으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 330.6bcm을 기록했다. 일

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4년 104.8bcm

을 정점으로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104.4bcm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는 2008년부터 천연가스 소비가 급증

하여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한국의 소비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2020년 59.6bcm의 천연가스를 소비했다. 한국은 2010년에 천연가스 소비가 

급증하여 2012년 55.0bcm을 기록했으나 2015년 45.6bcm 수준으로 감소하

기도 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56.6bcm의 천연가스를 소비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5. 아ㆍ태 국가의 천연가스 소비 추이

(단위: Bcm)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아ㆍ태 지역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세는 역내 국가간에 천연가스 확보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소비가 주로 

LNG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의 LNG 확보와 설비 확충 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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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의 수급을 위한 LNG 수입은 아ㆍ태 

지역에서 한ㆍ중ㆍ일 3개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LNG 교역량은 3억 5,612만 톤 규모인데, 이 물량의 

51.71%를 한ㆍ중ㆍ일 3개국이 수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이 7,443만 톤

의 LNG를 수입하고 있어 전 세계 교역물량의 20.9%를 차지하며, 중국이 

19.3%의 비중으로 6,891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1.6%인 

4,081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경우 소비량은 한국보다 많지

만, LNG 수입은 한국보다 적은 2,663만 톤으로 전 세계 LNG 교역량의 

7.48%를 차지한다.208) 

이처럼 천연가스 소비와 LNG 교역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건 인도의 경우 자

체 생산된 천연가스를 소비하며, 중국은 자체 생산 천연가스와 러시아 및 CIS 

국가로부터 PNG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천연가스 수

입량은 131.9bcm으로 이 가운데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

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37.3bcm을, 아시아 국가로부터는 3.9bcm

을 수입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LNG 수입은 94bcm 수준이다.209)

전 세계 천연가스 교역은 전통적으로 PNG에 의한 수출입이 LNG보다 많았

다. 그렇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PNG 소비 축소와 미국의 셰일가

스 생산에 따라 PNG에 의한 수출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아ㆍ

태 지역과 중동 지역의 가스 소비 증가로 인해 LNG 교역은 2017년부터 급격

히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LNG 교역량이 487.9bcm을 기록함으로써 PNG 

교역량 453.2bcm을 상회했다. 이는 러시아의 LNG 수출 물량 증가와 미국산 

셰일가스의 LNG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그림 4-6 참고).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유럽 지역의 가스 소비가 크게 줄어들

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기도 한다.210) 이러한 영향은 천연가스 부문에서도 예외 

20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209) Ibid.

210)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6% 감소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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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전 세계 천연가스 교역 형태별 추이

(단위: Bcm)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없이 지역별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의 경우 중국이 

6.9%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해 북미 지역 2.6%, 유럽 2.5%

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2.3% 감소했다. 천연가스 생산도 123bcm 수준으

로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3.3% 감소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생산에서 가장 큰 폭

의 감소는 러시아(41bcm)와 미국(15bcm)에서 나타났다.21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은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천연가스 교역 기반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협력 확대 대

신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기준 522만 6,000톤의 LNG를 미국에서 수입했으며, 미국이 셰일가스를 수출

망된다. 이는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충격(Historic shock to the entire energy world)’으로 지칭

될 만한 수준이다. 이는 세계에서 셋째로 큰 에너지 소비국인 인도의 전체 에너지 수요분의 감소와 

같은 수치이며 이 감소 폭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때의 영향보다 7배 이상 큰 것으로 평가

된다. 권원순(2020), p. 54. 

21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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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불과 4년 만에 카타르와 호주에 이어 미국은 한국의 3대 LNG 수입국 지

위에 올라섰다. 2016년 미국산 천연가스를 불과 23만t 도입했던 한국이 이처

럼 빠른 속도로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구매했던 것이다. 이는 2017년 초반 박

근혜 정부가 임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기간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대내적으로는 수입처 다변화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내세워 미국산 가

스를 대량으로 수입했기 때문이다.212) 당시 가스공사가 합의한 장기도입 계획

은 전체 수요의 거의 15%에 해당하는 280만t 분량을 20년 동안 수입한다는 것

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민간 발전 사업자인 SK E&S가 2019년부터 20년간 연

간 220만t의 셰일가스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GS EPS도 2019년부터 

20년간 연간 60만t의 LNG를 미국에서 직수입하기로 하는 등 셰일 LNG 도입

계약이 일거에 급증했다.213)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은 더욱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UN 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중 북핵 협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2025년부터 18년간 158만t(11조 5,000억 원, 

96억 1,200만 달러)의 셰일가스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대통령이 트럼

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ㆍ미 경제동맹 강화 사례로 미국산 LNG 추

가 수입을 언급한 뒤 체결한 한국가스공사와 BP 간 미국산 셰일가스 계약은 

212)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으로 내정된 피터 나바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6개국 중 하

나로 한국을 꼽았다. 나바로는 이미 2016년 말 공동저자로 참여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무역수지 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산 원유와 셰일가스를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송비 3배, 

오는데 50일…美 원유 수입 압박 땐 어쩌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반(反)중국 성향의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무역대표부 내정자는 2017년 3월 14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서 미국의 교역국을 세 범주로 나눠 언급하면서 ‘한국과 멕시코’를 미국이 적자를 보는 나라로 지목

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여기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2배로 늘었다며 한

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미 USTR 대표 내정자 “한국, 대표적 대미흑자국”」,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2017년 3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라며 “중동, 아시아산뿐만 아니라 미국산으로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장관 “미국산 등으로 가스 수입원 확대 필요”(종합)」,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5). 

213) 2020년 가스공사가 아닌 민간 및 발전 자회사가 직수입한 LNG 물량이 920만 톤을 넘어 국내 총 LNG 

수입량의 22%를 차지했으며, 2021년에는 1,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LNG 

직수입 920만톤…국내 수입량의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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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9년(15년) 동안 판매자 3년 기간 연장 옵션으로 최대 18년 장기계약

의 조건이었다. 물량으로는 연간 158만t으로 국내 연간 소비량의 약 5%에 해

당하는 것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에 가스공사가 합의한 20년

에 걸쳐 연간 280만t 분량의 장기 도입 물량에 이은 것으로, 당시 LNG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의 추가 물량까지 포함한 500만t에 더해 불과 2년 만

에 158만t을 또 다시 장기계약으로 추가한 것이었다.214) 

당시 미국의 셰일은 중동산이나 러시아 사할린 시베리아산 LNG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불리한 상황이었다.215) 이 때문에 미국은 ‘매력적인’ 조

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표 4-11]에서

처럼 수출대상국에 부과하는 의무인수조항(Take-or-Pay)과 목적지 제한조항

(Destination Clause) 등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의 합병은 한ㆍ

러 에너지 협력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 주요 인사 및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금융 거래 및 수입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
금융 제재를 부과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한국은 미

국의 대러 제재에 공식 참여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결국 이는 대러 에너지 협력

을 위축시킨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214)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국산 셰일가스를 2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도입하는 결정을 

불과 2~3년 사이에 한 것 역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2019년 계약물량이 들어오는 2025년부터 

미국산 LNG 수입비중은 현재의 2배 가까운 22.8%(790만t)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이 호

주를 누르고 카타르 다음으로 제2위의 LNG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산 LNG 18년간 11조

원 규모 추가 수입한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215)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동산 원유의 운송비는 배럴당 1.5달러, 미국산 원유는 배럴당 

5달러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운송기간도 중동산은 20~21일, 미국산은 40~50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원유가 중동산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7~8달러

가 저렴해야 한다”며 “미국산 특성상 가격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고 장기 계약이 어려워 도입이 어려

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운송비 3배, 오는데 50일…美 원유 수입 압박 땐 어쩌나」,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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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천연가스의 지역별 생산 및 소비

(단위: Bcm)

생산                                     소비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위에 언급한 이러한 조건들의 변화는 우리가 대러 에너지 협력에서 추구하

고자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 역내의 천연가스 시장 조성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천연가스 분야

의 역내 에너지 협력 구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4년부터 시작된 신저유가 체제 이후 천연가스 공급량이 증가해 구

매자 우위의 시장조건이 되면서 장기 도입 계약의 경직성(도착지 조항과 장기

계약)이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LNG 시장의 제도화

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에서 LNG는 장기계약 

물량이 대부분이고, 도착지와 재판매 제한이 있어서 단기ㆍ현물 거래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동북아 지역으로의 수출에서 도착지 및 재판

매 제한이 없는 미국산 셰일 LNG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기 및 현물 거래

가 증가하고 동북아 LNG 스팟 시장이 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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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미국산 LNG의 계약조건 변화

20년 장기계약 → 중ㆍ단기 계약 증가

원유가격연동제 → 다양한 가격 연동제

연 단위 의무인수조항(Take-or-Pay) → 다년 단위 의무인수조항(Take-or-Pay)

목적지제한조항(Destination Clause) → 조항 삭제(재판매 가능)

자료: 「목적지 제한 없는 美 LNG, 가스시장에 지각변동」,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둘째, 동북아 천연가스 트레이딩 허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북아 

LNG 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1위 및 3위 LNG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 더 나아가서는 중국을 포함하는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계약조건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한 가격 형성을 위해 역내 천연가스 트레이딩 허브가 필요하

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 트레이딩 허브는 물리적 허브(Physical 

Herb)와 금융적 허브(Financial Herb) 두 측면이 동시에 상호작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주식시장과 같이 다수의 시장 참여자

에 의한 거래 활성화, 시장 투명성 및 계약의 유연성 보장, 저장 및 운송 등 거

래기반에 대한 제3자의 비차별적인 접근 허용 등을 포함한 시장 규제 완화, 충

분한 저장시설과 지역 연계 파이프라인 등의 기반 확충, 운송과 상업거래의 분

리, 잘 정비된 금융시장 등의 여건들이 역내에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천연가스 

트레이딩 허브 구축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시장 규제 완화 및 전폭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주요국의 에너지 자원 

정책의 공조가 중요한 요소다.217) 

216) 「목적지 제한 없는 美 LNG, 가스시장에 지각변동」,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217) 서정규, 김유리(2017), p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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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러시아의 대EU 석유 및 가스 상호 의존도

(단위: %)

구분 러시아의 대EU 수출 의존도 EU의 대러시아 수입 의존도

원유 51 28

천연가스 71 38

주: 2020년 기준.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참고하여 저자 작성. 

셋째, 동북아 LNG 시장의 공급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천연가스

의 역내 진출을 위한 가스 파이프라인망 구축과 천연가스의 역내 시장 공급이

다. 한반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동북아 천연가스 공동시장 구축과 관련해서

도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자 다변화라는 

에너지 안보 이슈와 연계해 추진할 미래 협력과제이기도 하다. 수요국의 입장

에서 지역의 가스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동북아 지역 공동시장의 가격 결정 시

스템이 구축된다면 국제시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역 가스 시장 내에서 천

연가스 공급자간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 구축을 완결 지으려면 동북아 역내의 에너지 안

보 및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급자간 가격 경쟁 구도의 조성을 위해 LNG

와 PNG 형태의 공급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망 구축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PNG와 LNG 형태로 도

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입장에서 천연가스 협력은 몇 가지 변화된 제약 조건에 직면

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스 매장량 1위, 생산량 2위, 수출 1위 국가로서 러시아

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전 세계 가스 수출의 거의 1/3을 차지하는 수준이었

다.218) 그러나 미국이 셰일가스 LNG를 수출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2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B 자료(검색일: 2021. 7. 25)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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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따른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로 인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은 중대

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EU는 대러 PNG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LNG 공급 접근성 개선과 LNG 수송ㆍ저장 관련 신규 인프라 구축 등 공급원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가즈프롬의 유럽 공

급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독점권 폐지, 재수출 금지조항 폐지, 유가하락에 따

른 장기계약 가격 조정 등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저유가에 따른 유가 연동 가스 가격의 동반 하락으로 단순 채굴에 의

한 수출이 러시아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

하여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급하려 한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에너지 산업

단지를 건설하여 천연가스 채굴뿐만 아니라, 채굴 후 가공된 에탄, 경질 탄화수

소, 헬륨 등의 가스 화학제품과 수소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가스 생산과 판

매의 다변화로 양적 출구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고난도 기술과 대규모 자

본이 필요한 북극지역의 야말, 기단반도 등의 지역과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신규 가스전과 대륙붕의 가스 개발을 통해 가스 

생산량을 40%까지 확대하고, 미국의 LNG에 대응하는 러시아형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 다변화를 위해 아ㆍ태 지역에 대한 

PNG와 LNG 수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21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ㆍ러 양국의 천연가스 분야 상호 협력은 당분

간 LNG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북한 리스크가 해결된다면 중장기적

으로는 PNG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9) 신범식, 권원순, 이대식(2018),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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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대러 수소 분야 협력 가능성과 전망

러시아는 ‘에너지 전략 2030’ 수립 당시부터 유가 연동 가스 가격의 하락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단순 채굴에 의한 천연가스 수출이 러시아 경제에 기여

하는 비중이 급감하고 장기적으로 화석 에너지 수출 증대가 거시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감소할 경우, 2035년경 화석 에너지 수출에 기반한 에너지 자

원 산업 자체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220) 다시 

말해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 러시아 가스 산업의 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러

시아 에너지 산업의 양적인 발전이 2030년부터 중단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예

측된다.221)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천연가스 채굴뿐만 아니라 채굴 후 가공된 에

탄, 경질 탄화수소, 헬륨 등을 비롯한 가스 화학제품과 수소 등을 생산하는 계

획을 ‘에너지 전략 2035’에 반영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에너지 전략 

2035’는 수소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

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다. 수소경제에 있어서 수소 모빌리티가 미래의 모

빌리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 향후 6개 석유화학 클러스터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를 가공하여 수소 및 메탄-수소 혼합물의 생산을 추

진하려는 것이다.222)

한국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

원회를 출범시켜 수소경제를 추진하면서 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23)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제1차 한-러 수소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소차 

220) Бушуев, Громов, Белогорьев, and Мастепанов(2016), pp. 1-96. 

221) Ibid.

222)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
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3)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온라인 자료;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온라인 

자료; 「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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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사할린 수소 생산 및 수출 전망

구분
2023~25년 2025~35년 2035~40년

시범수출 상업생산 수출 활성화

H2 연간수출(t/연간) 1,000 40,000 100,000~200,000

메탄 연간소요(HM3) 5백만* 2억 5~10억

주: *4.5m3 메탄에서 1kg H2 생산, 수소 손실은 보관 및 운송 - 약 10% 가정.
자료: Гетц Евген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p. 8. 

공유서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러시아의 가즈프롬 및 로스아톰 등 

수소 생산기업과 한국기업의 협력을 통한 수소 공급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

다. 이 외에 독립적ㆍ친환경 수소에너지 시스템으로 탄소제로 북극연구기지

(Snowflake) 설립을 위한 논의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224) 

특히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클러스터 중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는 러

시아의 가즈프롬과 원전 운영사인 로스아톰 등이 참여하여 사할린의 풍부한 천

연자원을 이용한 수소의 생산과 한국과 일본 등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있다.225)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2024년 

약 3만 톤의 수소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 상업생산을 가정하고 있어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의 조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 역시 여

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에 양국간 협력과 함께 일본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26)

224) 「‘한-러 수소 협력 세미나’ 개최…수소경제 진출 논의」, 온라인 자료; 「한러 북극협의회 개최…친환경 

북극기지 건설 협력 검토」,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15). 

225) “ВЭФ-2021.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еализует планы по 
созданию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226) “Остров водор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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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제9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전원별 계획

석탄발전

2024년 40.6GW 정점

2024년 삼척화력2 준공, 삼

천포3ㆍ4 폐지 후 LNG 전환

신재생

2034년 태양광(45.6GW) 

및 풍력(24.9GW)이 신재

생 전체의 91% 수준

원자력

2023~34년 신고리 5.6 

준공(2.8GW), 노후 11기 

중단(9.5GW)

LNG
2024~34년 석탄 폐지 후 LNG 

24기 연료전환(12.7GW)

기타
비재생 폐기물은 기타로 

분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0), pp. 33~35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소결 및 시사점

한국은 에너지 믹스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점차 줄이

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발전을 2034년 77.8GW까지 확

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해 LNG 발전량을 

2034년 59.1GW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22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 발전의 비용 격차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례하여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28)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을 반영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2040)」

은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하고, 가스 도입 방식 다변

227) 산업통상자원부(2020), pp. 33~35.

228) 신범식, 권원순, 이대식(2018),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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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동북아 주요국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계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 4-10 참고). 

러시아도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완료에 

따라 천연가스의 아ㆍ태 지역 수출기반 구축과 수출용 가스 파이프라인 설계 

용량 확대 등을 포함한 PNG 수출 증대 계획을 ‘에너지 전략 2035’에 반영하고 

있다. LNG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동 전략에 북극지역 LNG 생산 확대와 아ㆍ태 

지역 수송을 위한 북극항로의 쇄빙선 및 항구기반 시설 개발, 사할린 섬의 극동 

LNG 제3 생산라인 건설 및 수출 확대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는 한ㆍ러 양국

의 에너지 전략이 가지는 천연가스 분야의 지향점이 서로 부합하기에 협력 가

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양국의 에너지 전략 이행이 천연가스 협력에 긍정

적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229)

또한 한국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2040)」은 친환경 수송 연료로

서의 LNG 벙커링, LNG 화물차, 항만 LNG 야드 트랙터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도 운송 수단용 천연가스 연료

의 개발과 생산 및 소비 확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

로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 규제 강화로 인한 LNG 추진 선박의 급증과 LNG 

벙커링 수요 확대로 국내 LNG 수급 및 비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천연

가스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230) 

 LNG 도입 물량의 증가에 대응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는 다음의 상황 

및 요인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살펴보면 천연가스 수

급에 있어 중동산 LNG와 미국 셰일 LNG의 경쟁구도 형성으로 중동산 석유 및 

가스 수송로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는 2017년 카타르가 사

우디아라비아 및 미국과의 갈등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일시 중단한 예에서 확인

229)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
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9 июня 2020 г. № 1523-р, 법령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230) 신범식, 권원순, 이대식(2018),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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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야말 LNG의 운송루트별 아시아 도착 가격

(단위: 달러)

대아시아 운송비용($/mmBtu)
대아시아 하계운송

(북극항로) 5개월

대아시아 하계운송

(북극항로) 9개월

북극항로 12개월 

(캄차트카)

서부 해운항로 운송 2.49 2.49 N.A.

동부 해운항로 운송(북극항로) 1.84 1.84 1.65

대아시아 평균 운송비용 2.22 2.20 1.65

프랑스와 스페인 포함 포트폴리의 운송 

평균비용
1.40 1.32 N.A.

자료: “Russia Wins in Arctic After U.S. Fails to Kill Giant Gas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9). 

해 볼 수 있다. 우선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같은 통상 이슈 등과 연계된 한국ㆍ

일본ㆍ중국ㆍ인도 등은 모두 미국산 LNG 수입 증대 압력에 거듭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231) 

반면 이처럼 미국산 LNG 물량이 확대되고 지배적인 위치에 오를수록 미국 

셰일가스의 가격 경쟁력에 대비하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 등에 대

응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 등의 다변화 필요성은 

한층 커질 수 있다.

231) 「값비싼 미국산 LNG 도입 땐 발전비용 상승 이어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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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시장 여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유가의 급등락, 유가 

연동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러시아 PNG의 가격 경쟁력 상승에도 대비할 필요

가 있다.232)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에너지의 단순 교역 방식을 벗어나 한국과 러시아 

간 가치사슬의 통합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교차 투자’

가 요구된다. 러시아는 가스 등 에너지 채굴, 정제, 판매까지 전 가치사슬을 구

축하는 동시에, 이를 특정한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야말 LNG, 동시베리아 PNG의 구매에 한정되지 말

고 가치사슬 구축의 파트너로서 상호보완적인 교차 투자를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러시아의 업스트림 부분에 

한국이 투자하고, 한국의 다운스트림에 러시아가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

해서 러시아 가스전 개발에 한국이 지분 참여하고, 한국의 가스정제 공장, 해

운, 조선 부문에 러시아가 지분 참여하는 방식의 협력 구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

다.233) 한 가지 예로 2019년부터 북극항로 운항 선박을 러시아 국내선으로 제

한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노바텍이 주문한 신규 한국산 쇄빙선이 문제가 될 소

지234)가 존재하므로 대형선박의 생산이 집중될 국영 조선소 ‘즈베즈다’와의 협

력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235)

가스 공급의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가스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동

북아 천연가스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가

232) 노바텍의 야말 LNG는 채굴, 액화, 수송 등을 포함한 아시아 도착 가격을 mmbtu당 3달러로, 외부 

전문가들은 수송비만 3달러이고 도착 가격은 mmbtu당 6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극 북동항로 

통과 운송비를 노바텍은 mmbtu당 1.8달러, 수에즈운하 통과 운송비는 2.49달러로 추정하고 있어

서 아시아 도착 가격은 mmbtu당 3~6달러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북극해 천연가스전이 뜬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9); “Russia Wins in Arctic After U.S. Fails to Kill Giant Gas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9). 

233) 예를 들면 금융시장을 활용하여 대러 제재 등의 환경을 우회하는 방안이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ETF’ 

등의 주식시장 파생상품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상호 교차투

자 추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34) “Севморпуть в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235) 신범식, 권원순, 이대식(2018),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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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수요 및 LNG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LNG와 PNG, 미국(셰일가

스), 호주, 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의 다양한 공급원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

고 있다. 게다가 스팟 거래 비중의 증가로 천연가스 트레이딩 허브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LNG 가격지

표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시장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지역 단위의 가스 허브236)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237) 

가격정보 제공기관(PREs)의 LNG 가격지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물리적 가스 

허브의 출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일본, 중국은 가격지표 외에도 인프라 및 물량 확보 등을 통해 가스 

허브 개발을 추진 중이다.238)

물론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공동시장의 허브를 형성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

인 상황인 건 분명하다. 무엇보다 아ㆍ태 지역은 △ PNG 연결망 부족 △ 유가 

연동 장기계약의 높은 비중 △ 시장 자유화 및 통합을 추진할 규제기관 부재 등

이 트레이딩 허브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39) 특히 PNG 거

래 중심의 미국과 유럽에 비해 LNG 교역 비중이 높은 아ㆍ태 지역에서는 가스 

허브 구축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 LNG 거래가 가지는 거래 단위 

및 수송 일정의 불균등성 △ 시장의 지리적 크기 △ 거래 당사자간 거리 등으로 

인해 지역과 특정 시간대별 가격 발견이 곤란한 점도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가

스 성분의 차이로 인해 거래별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러시아와 PNG 협력을 통해 천연가스 트레이딩 허브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40)    

236) 서정규, 김유리(2017), pp. 3~14.    

237) 허브 형성의 주요 조건인 가격정보제공기관(PREs)과 가격지표가 아ㆍ태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서 일본 경제산업성 월간 LNG 현물가격지표, ICIS Heren의 동북아 지표(EAX), Platts의 한일 가격

지표(JKM), 싱가포르 SGX LNG 그룹의 SLlnG 지표 등이 만들어졌다. 신범식, 권원순, 이대식(2018), 

비공개 자료.

238) 신범식, 권원순, 이대식(2018), 비공개 자료.

239) EIA(2017), pp. 36-47.

240) 가격발견 혹은 가격조성을 위해 LNG 현물거래 비중 확대, 도착지 제한조항 철폐, LNG 인수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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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소 분야 협력은 당분간 러시아가 수소 생산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기

술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수소 생산기술과 수소 연료전지, 수소 

운송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수소경제를 위한 수소 공급 방안으로 러시아와의 수소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과 수소 운송을 위한 액화 

및 대량 운송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클러스터 중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는 사할

린 LNG 제3 생산라인과 함께 2025년 수소의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

다.241) 역내 수소 공급 가능성과 수소 협력의 가시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

적인 협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수소 공급과 생산 및 관련 기술 확보, 사할린 지역의 수소 모빌

리티 구축을 위한 승용 및 화물용 운송수단 진출을 고려한 협력 방향을 설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수소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 수

소 협력 세미나의 정례화 △ 수소 협력과 관련한 협력협정의 체결 △ 수소 기

술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 수소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비차별적 제3자 접속 허용 등이 필수적인 미국 LNG 도입에 따른 조건 완화가 시장에서 진행 중

이다. 신범식, 권원순, 이대식(2018), 비공개 자료.

241) “ВЭФ-2021.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еализует планы по создани
ю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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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내용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상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주된 초점을 맞췄다. 이러

한 핵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면서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새

로운 동북아 에너지 전략 목표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둘

째, 러시아와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 간의 에너지 협력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식별하면서 한

국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셋째, 지구촌 차원

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新)에너지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진행했다. 먼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패권의 변화를 추적

하면서 새로운 패권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

았다. 이는 지정학과 셰일 에너지, 에너지 관련 신기술 발전과 대체에너지, 기

후변화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정학 요인이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 변화와 대외정책, 특히 중동 정책

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셰일 에너지의 개발과 출현에 따른 것이다. 

둘째, 대체에너지 중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비중과 기술력 변화와 관련한 문

제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대체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있

어 새로운 행위자의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관련 이슈다. 기

후 문제에 대한 글로벌 정치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탄소

세 도입으로 상징되는 제도의 변화는 글로벌 에너지 관련 투자와 금융에 새로



제5장 결론 • 175

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강조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수소경제 추진 계획과 동북아 에너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략 2035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제 에

너지 정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 에너지 생산단지(complex)의 지리

적 전환, 아ㆍ태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비중 증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

술 자립, 글로벌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수소경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 마

련 등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었다. 한편 러시아의 수소 에너지 전략은 그린 에

너지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축소된 유럽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동북아 지역에서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본질상 전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원유, 가스, LNG 등 모

든 에너지 영역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에너지 전략을 고려하면

서 대러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통 에너지 부문에서 대러 에너지 협력을 심화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은 신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는 양자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3국 시장 진출 및 공동 협력사업 진

행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제3장은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전략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 진행 현황, 주

요 성과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

들 국가의 대러 에너지 정책 방향과 수소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정책 이슈에 대

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은 최근 들어 활발해졌다. 전체 LNG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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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러시아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2018년 1.8%, 2019년 4%, 2020년 

7.3%)했는데,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러시아 야말(Yamal) LNG 수입이 시

작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PNG를 수입

하는 국가이며, 2020년 기준 전체 PNG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

은 8.6%를 기록했다. 중-러 간 천연가스 협력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서방의 대

러 경제제재가 가시화된 2014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

는 대내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미-중, 미-러 갈등 등에 따른 양국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 확대와 그에 따른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의 상호 이해) 및 대외적

(천연가스 분야의 양국간 정책 및 에너지 수급 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성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최근 중국은 자본 투입만이 아니라 EPC

(설계ㆍ구매ㆍ시공) 사업관리 및 기술 분야로도 대러 천연가스 협력 범위를 확

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2020년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 순배출 제로’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수입노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이 2018년 1월 󰡔북극정책백서󰡕를 발간하고 북극항로 이용과 북극자원 개발 

및 인프라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은 2021년 최초로 8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발전) 및 원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

래산업 선점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외에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원전은 중국 동부와 동북부 지역

의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극동 사할린 2 LNG 생산량(연간 960만 톤 생산)의 약 60%를 수입하

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협력 국가다. 특히 종합상사 등 민간 기업이 개

발주체로 나서는 가운데 전후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JOGMEC, JBIC, N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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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세계 1위 

LNG 수입국으로, LNG 공급노선의 다각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당연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러 천

연가스 협력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추진되어온 배경은 양국간 전략적 수

요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20년에 10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

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확립된 탈탄소 기술로

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 에너지 개발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최근 일본과 러시아는 탈탄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LNG 생산, 신재

생에너지 및 수소ㆍ연료 암모니아 개발 등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

년 9월 2일 일본(경제산업성 장관)과 러시아(에너지부 장관)는 재생에너지, 수

소, 연료 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탄소 재활용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골

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러 천연가스 협력은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관 산업까지 고려한 가치사

슬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양국 정상간의 높은 신뢰, 고위급 차원의 소통채널, 

협력 플랫폼 등이 협력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경

우도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

인 대러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기업이 사업주체로 나서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이 측면에서 밀도 높은 지원(자금 조달, 보증 등)을 실

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의 주요 특

징은 에너지 협력에서 필수불가결한 ‘네트워크, 금융, 기술’ 세 가지 측면에서 

공고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중-러 및 일-러 간에 기술 협력은 탈탄소화 대응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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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에서 북극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한-러 에너지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우리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러 에

너지 전략은 석유 부문의 탐사와 생산(E&P), 석유 도입보다는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연결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플랜트 관련 분야 진출, 전력 

분야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남ㆍ북ㆍ러 전력 계통망 연결

과 전력 도입을 통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이 대러 에너지 전략의 주요 이

슈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전력과 연계된 시베리아 횡단-한반도 종단 철도 연

결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수송망 연결 및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등과 같은 비

에너지 분야와의 연계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대러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ㆍ소 수교 초기부터 크게 주목받는 분야

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전반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

은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도입한 사업 외에는 두드러진 성과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가스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구매와 판매에 기초한 상업

적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한반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동북아 천연가스 

공동시장 구축과 관련하여 장기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자 다변화라는 에너지 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

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역내의 천연가스 시장 형성에 있어서 원

거리에 위치한 미국 셰일 LNG의 공급 안정성과 다변화라는 측면과 함께 동북

아 천연가스 공동시장에 끼칠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상징하는 것

이기도 하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가치사

슬의 통합 차원에서 양국간 전략적 교차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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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등 에너지 채굴, 정제, 판매까지 전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특

정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야말 LNG, 동시베리아 PNG의 구매에 한정하지 말고 가치사슬 구축의 파트너

로서 상호보완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러시아의 상류(가스전 개발) 부문에 한국이 투자를 

진행하고, 한국의 하류(한국의 가스정제 공장, 해운, 조선 등) 부문에 러시아가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관련하

여 LNG 플랜트를 통해 암모니아와 메탄 등을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을 추진하

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파생분야로 수소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242)

2. 정책 제언: 한-러 에너지 신협력방안

본 절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된 연구 내용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에너지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아

래와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가. ‘신에너지 동반자’ 협력협정 체결

한국은 러시아와 ‘신에너지 동반자(New Energy Partnership)’에 관한 협

력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양국간 정상회담과 고

위급 회담 등에서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종종 표현되기

는 했으나, 실제적 차원에서 에너지 교역을 넘어선 협력사업 추진은 거의 성과

242) 신범식, 권원순, 이대식(2018),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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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실질적 성과 도출은 매우 긴요한 사안

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30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양국간에 

경제 협력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애초 기대한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양국 정부는 2000년 

‘한-러 에너지 협력협정’과 2006년 ‘한-러 가스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에너

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이후 실질적인 진전과 결

과물은 거의 부재했다. 

게다가 중요한 문제는 이 협정들이 시기적으로 오래전에 체결되었던 관계로 

최근에 발생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요 이슈와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유라시아의 지정학 변화에 따른 에너지 

패권 구도 이슈는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해당 이슈는 기본

적으로 셰일 에너지 개발에 따른 미국의 에너지 자급자족과 수출국으로서 국제

적 위상 변화,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미군의 전격적인 철

수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성 문제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이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아

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인 

것이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에너지 전략 2020’에서 에너지의 효율성보다도 

에너지 안보의 확립에 강조점과 우선순위를 둔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 국가들은 향후 중동 지역에서의 상황 전개에 따라 새로운 에너

지 공급사슬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핵심 특징은 물론이

고,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양국간 미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점 및 연계방안을 모색

하자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천연가스 부문과 관련한 러시아의 동북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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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전략 방향,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경제 

발전 방안에 대한 이해를 대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 맥락 아래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기존의 단순 교역을 넘어서서 전략적 차원에서 대러 에너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동반자 협력협정 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다뤘듯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

너지 협력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는  

다양한 성격의 에너지 협력협정이 각각 체결된 바 있다. 아울러 러시아와 전략

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장기적 차원의 국가전략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

서 중요한 점은 이 에너지 협정들이 수적인 측면에서의 우위뿐 아니라, 시기적

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포함함으로써 차별화된 내용과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 요인

들이 작용한 결과였다. 한국은 중동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대체할 정도로 러시

아 에너지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술, 네트워크, 금융 

등의 측면에서 대러 에너지 협력을 추진할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

는 에너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군사안보적으로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다. 게다가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견과 갈등을 노출하고 있으며,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바

탕으로 대러 에너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예를 들어 러시아 가스

전 개발, LNG 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 가스관 및 가스플랜트 건설 등과 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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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분야에서 대러 에너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일본은 대러 수소 협력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이나 대러제재가 더 이상 장애가 돼서는 안 될 것이며, 한국도 신에너

지 동반자 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대러 에너지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호간 비즈니스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와 더불어, 관련 전문가 육성에도 정책

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우선적으로 대러 에너지 전

략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할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양국간 거버넌스의 재정비는 협력의 내실

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 

사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일본은 자국 에너지 전략에서 러시아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중요

한 국가이자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하면서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대러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등 상대적으로 오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북방영토 반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대러 관계 발전 및 에너지 협력

을 적극 추진했다. 일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기구(JOGMEC)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기구는 민간기업의 대러 에너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러 합작기업에 대해 자본을 투자하거나 융자를 보증

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의 대러 에너지 사업 진행에서 투자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인 유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일본 JOGMEC은 대러 에너지 협력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그곳에서는 현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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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해서 많은 상주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일본 파견 주재원의 경우 

국내 근무 시에도 러시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243)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자원 수급의 다원화라는 전

략적 목표와 기본 원칙을 수립했다. 이에 기초하여 중국은 상류(탐사 및 개발), 

중류(원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하류(정유 및 석유화학공업, 공학기

술, 기술 R&D, 설비 수출입 등) 부문에서 전방위적이고 통합된(에너지와 금융

업, 에너지와 제조업, 에너지와 과학기술) 대러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러시아 에너지 사업 관련 지분 매입과 ‘시베리

아의 힘’ 가스관 개통 등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 오

고 있다.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공백지대를 메우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서

방의 대러 경제제재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신시장 확보가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중국에 자국 에너지 시장을 전향적으로 개방해 줄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통한 안보 확립 차원에서 대러 에너지 협력에 총력을 기

울여 나갔던 것이다.    

2018년 7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러-중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Russia-China Energy Business Forum)’이 설립되었

으며, 2018년 11월 제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있다.244) 이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약 90여 개의 에너지, 금융, IT 부문 기업 대표, 

에너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투지 유치 방안 등 에

너지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245) 이처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러 에너

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협력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243) 염동호(한신대 교수),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4. 2, 서울). 

244) “First Russian-Chinese Energy Business Forum Hosted in Beij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5). 

2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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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이자 전략적 의미의 동반자라는 점이 양

국 에너지 협력의 핵심 동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모스크바에 전담 사

무소를 개설했으며, 러시아 유학 경험을 보유한 자국의 에너지 전문인력들이 

현지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러시아 유학과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 덕분에 중국 출신 주재원들은 러시아 에너

지 관련 현지 인맥을 대거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산업계 네

트워크도 구축하면서 대러 에너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동방경제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면서 극동 및 북극지역 에너지 개발 협력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21년 3월 인도 국영 에너지 회사들은 통합 사무실을 모스

크바에 설치하기도 했다(글상자 3-2 참고).

이에 비교한다면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입장과 상황은 사뭇 다르

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대러 에너지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양자간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도 상당히 빈약한 편이다. 게다가 국내에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정보 플랫폼 또는 전문가 집단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에

도 한국은 대러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러시아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지도 않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현재 신북방정책의 핵심 어젠

다인 ‘9개 다리’에서 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성과는 

없는 상태다.246) 

동북아 주요국의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도 대러 에

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는 필수적인 정책 과제다. 이를 위해 한국

과 러시아 간에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정부 및 고위급 대화 채널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연구자와 교수 등)와 국영 에

너지 기업 관계자(가즈프롬과 로스아톰 등)를 포함하는 민간 차원의 협력 네트

246) Maria Belova(러시아 VYGON Consulting 연구팀장), 인터뷰 내용(2021. 10. 19,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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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구축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러시아의 에너지 국영기업과 한

국가스공사의 협력 채널을 확대 및 강화함으로써 양자협력을 증진할 뿐 아니

라, 제3국에서의 협력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스콜코보 에너지 

센터를 비롯한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연구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

함과 동시에,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러시아의 수소 산업 혁신 기술을 개발할 주체로 선정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산대학 등과 중장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끝으로 국내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러 간 학생 교류 사업

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러 에너지 협력의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전통 및 신규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전통 및 신규 분야에

서 에너지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인해 양국간 미래 협력을 위한 제반 논의들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이 미래 30년을 새롭게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와 같은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두 가

지 강조점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러시아 에너지 자원

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 증대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에너지 

전략의 방향이다. 러시아는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줄어든 유럽 시

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아시아 주요국의 가치와 비중을 높게 평가하

고 있다. 둘째,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 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토대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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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고 있는 수소경제의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LNG 및 수소 에너지 협력 확

대라는 전략적 방향은 한국정부의 방향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석탄 및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앞서도 다뤘지만, 보다 구체적

으로 2017년 4월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은 2030년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18.8%로 2배 이상 늘리고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기로 하

였다. 더 나아가 2020년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에
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석탄 발전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기로 계획했

다. 총 30기의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

(10.6GW 용량)하면서 석탄 발전량을 제약하는 석탄 발전 총량제를 제시한 것

이다. 이에 따라 LNG 발전 용량은 2034년 지금보다 17.8GW 많은 59.1GW

에 이를 것으로 설정됐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

대적으로 확충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LNG를 가교 자원

(Bridge Resources) 삼아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것

이다.247) 

이처럼 천연가스 수입 확대를 통해 LNG 발전량을 2034년 59.1GW까지 늘

린다는 목표에 맞춰서 2021년 4월 확정한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2021~2034)｣은 총 천연가스 수요(기준수요)가 2021년 4,169만t에서 2034년 

4,797만t으로 연평균 1.09%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3년 전인 2018년 

4월 확정한 ｢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2031)｣과 비교하면 큰 차이

가 난다. 13차에서는 총 천연가스 수요를 2018년 3,646만t에서 2031년에는 

4,049만t으로 연평균 0.81%씩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했으나, 14차에서는 

1.09%씩 상승으로 크게 상향한 것이다.248)

247) 「그린뉴딜 주요내용 발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248)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1-2034) 공고」, 온라인 자료;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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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한-러 모두 천연가스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총 4,000만 톤이며, 수입국 비중은 카

타르(23%), 호주(20%), 미국(14%), 말레이시아(12%), 오만(10%), 인도네시아

(7%), 러시아(5%) 등의 순이다. 미국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2025년부터의 

장기도입 계약 분까지 포함하면 미국은 호주를 능가하는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예정이다.249) 한편 2021년 7월 상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국내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900만t으로 현재 우리나라 LNG 

수요의 10% 안팎에 해당한다.250) 미국으로부터의 추가 장기도입 계약분을 감

안하더라도 기존 계약만료 분량의 대체 또는 신규 도입 물량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의 다원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251) 이는 산자부가 

2021년 4월 확정한 14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 가운데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해 천연가스를 확보하겠다”고 한 기본 방침252) 

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관점에서 장기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 물량을 확대하거나 북극 LNG 관련 사업에 대한 추

가 지분 참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상술한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분 참여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협력의 

파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한국은 이미 두 나라 정부간 

획 확정」,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23).

249) 「지난 해 우리나라 천연가스 4000만톤 수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250) 구체적으로 카타르와 거래한 물량 492만t, 오만과 거래한 406만t의 장기 계약이 2024년 말 만료된

다. 「탈원전 탈석탄 외치더니…3년 뒤 LNG 900만t 부족할 판」,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251) 그러나 2024년까지 LNG 장기 수급계약이 만료되는 900만t 물량을 대체할 장기계약에서 러시아로

부터의 추가도입은 2021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스공사가 추가로 장기 도입계

획을 체결한 것은 미국산 세일 LNG였다. 또한 가스공사는 2021년 7월 12일 카타르 석유공사와 2025

년부터 2044년까지 연 200만t LNG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2025년부터 20년간 카타르산 LNG 연 200만t 신규 도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7).

252)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1~2034)｣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한 LNG 도입과 관련해 

“에너지안보 및 경제협력 등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LNG는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밝

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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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과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의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타당성 조사까지 했

던 한반도 PNG 프로젝트(남북러 가스관 사업)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ㆍ북ㆍ러 협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253) 물론 2011년 추진됐던 

한반도 PNG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중국 간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 개통

(2019년 12월)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천연가스 

수입의 100%를 LNG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PNG 사업이 가스 도입 다

변화는 물론이고 수입국의 가격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

에는 변함이 없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1,500km 거리 안에 있는 한국의 경우 

러시아산 PNG의 경제성이 기존 LNG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실제로 2010년 

가스공사가 수행한 한-러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자비, 운영비에서 PNG는 

각각 34억 300만 달러와 13억 9,500만 달러인 반면, LNG는 각각 68억 

2,300만 달러, 158억 2,000만 달러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254)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미 LNG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2010년 당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PNG의 MMBTU(천연가스 부피단위)당 수송원가가 0.31달러로 추산된 반면, 

LNG는 0.94달러로 거의 3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PNG의 경쟁력을 

보여준다.255)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시베리아의 힘’ 개통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이 PNG의 독점적 수요자로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상당한 부

253) 한-러 정상은 2008년 9월 29일 모스크바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가즈프롬과 한국가스공사는 남ㆍ북ㆍ러 PNG 사업 추

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러시아 PNG 공급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

스공사는 2015~17년 이후 30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연간 10bcm(LNG 환산 750만 톤)의 천연가스

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한다. 한국가스공

사와 가즈프롬은 공동으로 극동지역에서 석유화학단지 및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 공동 운영 및 판

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공동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PNG 도입 방식에서는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LNG 또는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로 도입하는 방식도 함

께 검토한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가즈프롬과 한국가스공사는 공동으로 러

시아 천연가스의 대한국 공급 방식(PNG, LNG, CNG)에 대한 예비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성규(2011), p. 35.

254)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해 ‘저렴한 PNG’ 수입 검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25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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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알타이 노선을 ‘시베리아의 힘 2’로 바꾸면

서 몽골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듯이, 한반도 가스관의 필요성은 여

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

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극 LNG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256) 그러나 이러한 방침과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

는 게 사실이다. 2018년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이 PNG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를 재개하기로 했음에도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도 대북 및 대러 제재가 존재하는 한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인식 아

래에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ㆍ러 간 국가

의 미래 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메가 협력 프로젝트가 가지는 지정학적인 의

미,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연계, 무엇보다도 북핵 폐기 과

정에서 북한에 대한 대체에너지 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한반도 가스관 사업은 

평화경제의 실현과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구도를 바

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에 걸맞은 인식의 전환과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257)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5와 한국의 그린뉴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수소 협력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

256) 「[기고] 동북아 번영 이끌 한러 천연가스 협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257) 서울대 산업공학과의 김태유 명예교수는 “5,000km 이하의 거리는 LNG보다 PNG의 효율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기인 지금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다량 매장된 

천연가스(PNG) 도입을 검토할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일곱 

가지 분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다 △ 가스관은 

강물과도 같아 상류 소비국이 되어야 한다 △ 한국의 에너지 안전공급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 한

ㆍ러 경제협력은 윈윈이 보장된 최고의 궁합이다 △ 북한은 러시아 가스관을 절대 손상할 수 없다 △

북한에 지불하는 가스 통과료만큼 우리 부담이 줄어든다 △ 우리가 안 하면 중국ㆍ일본이 먼저 한

다”. 김 교수는 “6자회담이 답보 상태에 있는 근본 원인은 세력 균형 때문”이라며 “가스관으로 러시

아가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되면 한반도의 안정 쪽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로 

가스관을 일본까지 연결해 일본도 이해 당사자로 만든다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 같은 역

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유(서울대 교수), 한-러 에너지 협력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 

내용(2017. 8. 2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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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의 그린뉴

딜 정책과 러시아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연계하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수소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와 더불

어,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수소 허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감

안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러 수소 협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

하는 것이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상호보완성을 전략적으

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수소 생

산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수소 기술력을 결합시킨다면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

이다. 나아가 미래지향적 수소 에너지 양자협력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제3국 

시장 진출을 공동으로 도모해 볼 수도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6월 ‘에너지 전략 2035’를 시작으로 2020년 10월 

‘수소 에너지 개발 로드맵’에 이어, 2021년 8월 9일 ‘수소 에너지 개발 개념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을 발표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수소 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시장을 잃을 위험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의 형성과 첨단 일자리 창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58) 이 개념에 따르

면, 러시아 수소 에너지 개발의 전략적 목표는 생산, 수출, 수소 사용 및 수소 

전환을 위한 산업 제품 분야에서 국가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며, 장기 수출 계

약의 체결, 수소 에너지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259) 2021년 9월에 개최된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서도 러

시아와 일본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에 대한 의향서에 서명했는

데, 이 문서는 △ 수소 생산 △ 가스 화학과 암모니아 생산 △ 탄소 포집, 저장, 

258)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утвердил концепцию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8). 

259) УТВЕРЖ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авгу
ста 2021 г. № 2162-р,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и,” 법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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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프로젝트 등 상호간 유망 청정에너지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을 목표로 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260) 이는 일찍부터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내건 일본이 대

러 에너지 협력의 주요 관심사를 전통 에너지에서 수소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과 탄소제로 시대에 대응해 

2020년 7월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2025년까지 인프라, 

에너지, 녹색산업 등 3대 분야에 73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

고, 2025년까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키는데 35조 8,000억원을 투

입한다고 밝혔다.261) 특히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수소

차를 총 20만 대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50기를 갖추는 등 수소경제 구현을 앞

당긴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262)    

한국이 러시아와 수소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의 

수소경제 발전방안(수소경제 로드맵과 발전 개념 등)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러시아의 수소

경제 실현을 주도하는 기업들인 가즈프롬과 로스아톰과의 협력채널 구축 및 사

업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263) 한국과 러시아 간에 수소 

협력 세미나의 정례화, 수소 협력과 관련한 에너지 협정의 체결, 수소 기술 협

력 플랫폼 구축, 공동 수소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양국간의 수소 협력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260)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на ВЭФ-2021 подписали ря
д документов по водороду и не только,”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8). 

261) 「저탄소ㆍ분산형에너지 5년간 35.8조 투입…20.9만개 일자리 창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5). 

262)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로 ‘수소경제’ 앞당긴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263) Sergey Valentey(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 교수), 인터뷰 내용(2021. 10. 16,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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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먼저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러시아에서 생산된 수소의 한국으

로의 실제적인 공급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에는 한국과 러시아 에너지 기업 및 연구기관 간에 수소 에너지 기술(물과 

전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기술, 무탄소 기술에 기반한 수소 생산비용 절감 기술, 

대용량 수소 운송을 위한 기술 개발, 수소 연료전지 개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지 않고 수소를 제조하는 장치 개발 등) 개발과 운송(메탄 수소 연료로 작동하

는 가스 터빈과 철도 운송 등) 관련 협력과 시범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선택지다.264) 이와 더불어, 한국은 러시아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국, 일본 등에 참여를 요청한 바 있는 ‘사할린 수소 허브(수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와 러시아 북극지역의 수소 관련 협력 프로젝트(일명 스노우 플레이크 

프로젝트)265)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년 10월 발표한 2024년까지의 러시아 수소 에너지 발전 로드맵에 따

르면 노바텍은 유럽 및 아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야말 LNG 플랜트에서 수소 

생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즈프롬은 이미 암모니아, 메탄 등을 활용

해 약 35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시범사업으로 로스아톰이 주

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가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다. 6,0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 지역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활

용해 사할린을 블루수소 생산기지로 구축하고 한국, 일본 등의 수소 에너지 수

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할린 내 그린수소 생산을 활성화하고, 수

소 열차 등을 도입해 사할린을 수소경제 지역으로 발전시키며, 대학 등 산학협

력을 통해 수소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연구기지를 구축해 사할린 내 수소경제 생

264)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a, 비공개 인터뷰 내용(2021. 10. 15, 모스크바). 

265) 스노우 플레이크 프로젝트는 태양광,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연중 운영이 가능한 탄

소 ‘0(제로)’ 북극연구기지(Snowflake)를 러시아 야말반도 내 바이다라츠카야 툰드라에 위치한 ‘희

망의 땅(Land of Hope)’에 설립하는 것이다. 스노우플레이크 프로젝트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으로 

기지를 구축해 미래 에너지 상용화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시험(Test) 또는 시현(Demonstrate) 플

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완공 예정일은 2023년 초반이다. 「韓, ‘Snowflake’ 본

격 참여…KMI, 한국측 코디네이터 확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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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3년 수소 클러스터 구축,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연 1.000t 시범수출 개시, 2030년 연간 3만~5만t 

상업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266)

러시아는 2020년 9월 일본과 수소 에너지 협력에 관한 장관급 회담을 여는 등 

일본과 수소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중국과 한국에도 

수소 기반의 북극기지 설립에 참여를 요청했다. 일본은 이미 2019년에 사할린주-

로스아톰-러시아 철도공사 등이 수소열차 개발 MOU를 체결해 2021년 일본 가

와사키 중공업에 수소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정부도 러시아 측에 스

노우 플레이크 참여 의사를 전달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이 사업의 코

디네이터로 확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처들이 요구되고 있다.267)

또한 수소 에너지 협력에 관한 한-러 두 나라 정부 차원의 논의는 2020년부

터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산업부는 2020년 10월 28일 

러시아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 제1차 한-러 수소 협력 세미

나(화상)를 열어 모스크바 시내 수소 전기차 공유서비스 협력을 포함해 한국의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H2 KOREA)이 양국간 수소경제 분야 비즈니스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채널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268) 

우리 쪽 수석대표인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두 나라 수소 협력의 잠재성

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 수소에너지 개발 로드맵과 2020년 7월 발표

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같으며, 러시아의 경우 “풍부한 천

266) 2020년 11월 24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ㆍ중ㆍ러 포스트 코로나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한 드미트리 레스넵스키 사할린 정부 투자정책 장관은 “사할린이 연간 가스를 32bcm(320억m3) 

생산하고 있어 수소경제 원료의 보고이며, 수소 활용기술에서 선두에 있는 한국이 사할린에 인접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특히 매력적이다”라고 밝혔으며, 아나스타샤 나밧치코바 극동 투자수출지원청

의 석유가스 사업개발부 이사는 “수소경제가 한ㆍ러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ㆍ러 수소경제 협력, 양국 경협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267) 러시아의 니콜라이 빅토로비치 코르추노프(Nikolai Victorovich Korchunov) 북극협력대사는 

“한국에 이어 중국정부 또한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공급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韓, ‘Sno

wflake’ 본격 참여…KMI, 한국측 코디네이터 확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268) 「한국의 수소경제 러시아 진출 본격 논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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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한국은 수소 활용 분야

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

다.269) 러시아 산업부의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차관도 “모스크바 시내 수소차 

공유서비스 추진을 위해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

청한다”며 “앞으로 가즈프롬, 로스아톰과 한국 기업 간 수소 공급과 활용 협력

이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혀 큰 기대를 나타냈다.270) 

하지만 러시아의 수소 에너지 생산 잠재력,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과 한국의 

지리적 인접성, 러시아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탄소제로 시대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소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특정 

개별 산업 분야의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러 협력은 보다 범위를 넓

혀서 환동해 및 북극해 항로 등 물류(해운) 분야, 항만과 조선 분야 등 제조 인

프라 분야, 그리고 첨단기술 및 금융 분야 등이 에너지 분야와 결합하고 융합하

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미-중 경쟁과 대

립의 시대에서 미-중 사이의 양자택일이라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제3의 협력관

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확대될 필요

가 있다.

라. 에너지와 다른 산업 부문의 연계 협력방안 구상

한국은 대러 에너지 협력 추진 시 다른 산업 부문을 연계시키는 포괄적인 협

력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관 산업 융합형 협력

방안은 한국과 러시아의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마련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상술했듯이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은 에너지 분야 등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미

269) 「한국의 수소경제 러시아 진출 본격 논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270) 「한ㆍ러, 모스크바서 수소차 공유 서비스 추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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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로 인해 양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나 기대치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대국이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의 대외경제 

부문에서 에너지 자원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

표 기업들도 주로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주요 협력국

가(중국, 독일 등)들이 무엇보다도 대러 에너지 협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러 투자의 비중은 여전히 1% 이하에 머물러 있

으며, 2019년의 경우 0.54%에 불과했다.271) 무역규모 역시 수교 당시와 비교

해 보면 크게 증가했지만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 수준이었

다.272) 이는 우리의 대러 투자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무역의 

결과로 이뤄진 성과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한-러 경제협력

은 이처럼 투자와 무역이 상호 확대의 선순환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지 못

하는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대외경제 협력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2% 수준을 더 이상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매우 제

한된 품목에 편중된 교역관계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투자협력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자원개발 투자 등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러시아의 비교우위 요소를 활용하는 한편, 디

지털,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혁신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지향하는 투자 확대

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시에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수급 계획,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전

략 방향과 LNG 생산 및 수출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에 ‘에너지 자원 협력의 활성화’는 미래 관계 발전의 기

271) 박정호 외(2020), pp. 77~78.

272) 한국무역협회, DB 자료(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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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전제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의 연계 및 확대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에너지 자원과 주요 산업 간의 연계 협력에 대한 전

략적 고려와 함께, 실제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예

를 들자면, ‘가스-에너지 부문 협력’과 ‘항만-조선-북극항로 간 협력’의 연계 

또는 ‘농업협력 및 수산업 협력과 산업단지 조성’과의 연계 등을 들 수 있

다.273) 이와 같이 브리지간 연계 협력을 통한 대러 접근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

데, 한국은 가스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의 대러 에너지 협력을 △ 조선 산업 발

전 △ 선사의 북극항로 진출 △ 북극 및 극동 항만개발 △ 수산 가공단지 및 물

류기지 진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74) 특히 한국과 러시

아 간 에너지 및 산업 연계 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효율적인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마. 에너지 대전환 관련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

지구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한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시각에서 에너지 협

력방안을 모색하고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 사회 내부

에서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이슈들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부

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는 기후변화와 

273) 강태호(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0. 3. 13, 서울). 

274) 러시아는 2차 북극해(Arctic)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차 야말 가스전 때와는 달리 쇄빙 LNG 

운반선 15척을 자국 국영 조선소인 즈베즈다에서 건조하기로 확정했다. 1차 야말 가스전에서는 러

시아가 발주한 LNG 운반선 15척(5조 원 규모)을 대우해양조선이 전량 직접 수주한 것과 달리 자체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한 것이다. 쇄빙 LNG 운반선의 기술이 없는 즈베즈다 조선소는 삼성중공업

을 2019년 9월 15척 LNG 쇄빙선 건조 기술 파트너로 삼는 설계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중공업은 즈

베즈다와 셔틀탱커 공동건조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합작투자사를 설립했다. 삼성중공업은 앞서의 대

우해양조선과 달리 주계약자인 즈베즈다에 기술지원 형태의 하청계약 방식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

에 반해 일본은 2차 북극해 LNG 프로젝트 투자에 적극 참여하면서 일본 해운사인 MOL(TOKYO-

Mitsui OSK Lines, Ltd)이 노바텍과 LNG 쇄빙선 3척의 용선 계약과 운항권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대우해양조선이 이 쇄빙선 중 3척을 건조하게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일본 해운사 MOL로부터 

하청 받는 형태가 됐다. 강태호(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비공개 KIEP 전문가 간담회 발제 

내용(2021. 4. 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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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등과 같은 에너지 대전환이 자국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과 함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0년 6월에 

승인된 ‘에너지 전략 2035’는 이런 핵심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수소경제 로드맵’과 2021년 8월 ‘수소 에너지 개발안’이 전격적으로 채택되

기도 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도 최근 지구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에너지 대

전환 과정에 동참을 표명하면서 미래 에너지 산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러

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그린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탄소제로의 목표 시점을 내걸고 

모든 국가들이 석탄 등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폭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

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발맞

춰 한국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 목표와 정책 방향에 대응

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이 야말-북극해 2 LNG 개발 프로젝트에

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한국형 대러 에너지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

다. 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은 이미 ‘공급자와 수요자 모델’을 넘어서 

금융 및 물류 부문과 채굴설비 탐사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

다. 따라서 한국도 단순한 에너지 구매자의 교역 관계를 넘어서서, 수소경제를 

포함해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상생 원칙에 토대를 둔 ‘미래 기술 협력자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과 국제협력 수요를 감안한다면, △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 △ 에너지의 효율성 증대 △ 수소경제의 기반 구축 △

탄소배출 절감 △ 산림 복원 등과 같은 녹색기술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협

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방

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고려와 

결단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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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협력은 남북 관계와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대러 제재와 북핵 문제 등 대

내외적인 현실적 제약 요인들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왔다. 그런 점

에서 대러 제재와 미-일 안보협력 등 우리와 비슷한 제약 조건에 있는 일본이 

대러 에너지 협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도 대러 

에너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현재 지구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대전환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

에 중대한 도전 과제이자,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와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개발뿐 아니라, 활용 및 수송 등과 관련

한 기술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에너지 부문과 여타 관련 산업(조선, 항만, 운송 인프라 

등)을 연계한 융합형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대전

환의 시기 한국과 러시아는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공동의 대응방안

을 적극 강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상간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

력체계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한-러 에너지 미래 협력 이니셔티브’를 공동으

로 선언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공동 실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상 정상 차원의 합의는 실질적

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양국의 정부 

관계자, 에너지 산업 종사자,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러 에너지 전략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를 진행

함으로써 협력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합의와 

이행을 위한 정비 작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 한국과 러시아 간 공동의 미래

를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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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ussia’s Energy Strateg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New Korea-Russia Cooperation: Focusing on the 

Natural Gas and Hydrogen Sectors

Joungho Park, Boogyun Kang, Seok Hwan Kim, Won Soon Kwon, and Andrey Kovsh

This study explores new directions for 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focusing on the areas of natural gas and hydrogen. In 

particular, we derive new directions and tasks for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reflecting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ergy 

environment, such as climate change and decarbonization, which are in 

full swing at the global level.

In Chapter 2, this paper examines the geopolitics of energy coming 

into the 21st century and Russia’s new energy strategy. First, while tracing 

changes in energy geopolitics and hegemony in the 21st century, we 

analyzed changing factor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new 

hegemony structure, such as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growth of 

alternative energy markets, and climate change issues. Then, we reviewed 

the main contents and points of Russia’s Energy Strategy to 2035 and 

hydrogen energy development plan, identifying the direction of Russia’s 

energy strategy toward Northeast Asia.

In Chapter 3,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energy 

cooperation strategies of China and Japan,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Russia. In particular, w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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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major achiev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 and Japan’s 

cooperation with Russia in the natural gas sector. In addition,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a careful review of energy 

policy directions for Russia pursued by China and Japan, which have 

recently declared carbon neutrality.

Chapter 4 comprehensively evaluates Korea’s energy strategy and 

Korea-Russia energy cooperation. Korea’s energy cooperation with 

Russia has been an area of great interest since the early day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However, looking at the 

overall situation so far,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had nearly no remarkable achievements other than the Korea Gas 

Corporation introducing natural gas from Sakhal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gas remains at the level of commercial 

relations based on purchases and sales. In this regard, we proposed a plan 

for Korea-Russia cooperation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new energy 

market.

Finally, Chapter 5 presents new plans for Korea-Russia energy 

cooperation. This includes signing a “New Energy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vitalizing and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of energy 

cooperation with Russia, finding ways to cooperate in the area of energy in 

traditional and new fields, devising ways to cooperate in energy-related 

and other industries, and developing new cooperative measures in 

response to major transitions in the energy sector.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strategic consideration and 

political will at the government level for energy cooperation with Russia 

will act as a key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with 

Russia and the future of the Norther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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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s Energy Strateg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New Korea-Russia Cooperation: Focusing on the 
Natural Gas and Hydrogen Sectors

Joungho Park, Boogyun Kang, Seok Hwan Kim, Won Soon Kwon, 

and Andrey Kovsh

이 보고서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주된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특징, 새로운 동북아 

에너지 전략의 목표와 방향, 러시아와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 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발전과 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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